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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립운동

 용인
일찍이 용인사람들은 일제에 국권이 피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자결로서 항거하였는가 하면 

민초들이 분연히 일어나 의병활동을 전개하였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인사들이 

국내외에서 투쟁을 벌였다.

용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고 선열들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독립운동 총서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이 책을 발행하게 되었다. 

용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현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민족통일의 염원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용인의 역사문화총서 1

용인문화원 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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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신민부를 결성하여 김좌진 등을 이끌고 독립투쟁을 벌였습니다. 

또 의병장 오인수의 아들인 오광선은 광복군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했으

며, 부인과 두 딸까지 3대에 걸쳐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열단의 남정각, 남만주 항일유격대의 이홍광, 조선의용

군의 정철수 등 수많은 용인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

이 용인은 일제 강점기 활발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수많은 독립운

동가들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용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립하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독립운동 총서 발간 사

업의 시작으로 『한국 독립운동과 용인』을 상재하게 되었습니다. 용인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민족통일의 염원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

다.

용인문화원장 조 길 생

발간사

2019년은 3·1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압제에 항거하기 위해 불꽃처럼 일어난 3·1운동은 

생존권 수호와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한 거대한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용인에서는 3월 21일 처인구 원삼면 좌찬고개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했고, 이어서 수여면, 포곡면, 기흥면, 수지면, 모현면 

등 용인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찍이 우리 용인에서는 일제에 국권이 피탈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

고 자결로서 항거하였는가 하면 민초들이 분연히 일어나 의병활동을 

전개하였고,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인사들이 국내외에

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1905년 영국 정부가 일본의 조선 지배를 보장하는 제2차 영·일 동

맹을 체결하자 주영 서리공사로 있던 이한응은 강력한 항의 표시로 자

결 순국하였고,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에 대한 강한 항거 표시로 민영

환도 자결하였습니다. 이어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임옥

여, 정주원, 이익삼 등은 의병을 일으켜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1910년 일제가 국권을 피탈하자 용인 출신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외에서 항일투쟁을 벌였습니다. 여준은 서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

학교 교장을 지내며 독립군을 양성하였고, 김혁은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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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2019년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근대 한국 민족주의운동의 

뿌리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

는 해입니다. 

용인은 고려의 처인성 승첩 이래 일제 시대까지 외세 침략을 물리치

고자 싸웠던 역사적 유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발간은 원삼면 좌찬고개에

서 일어났던 항일독립만세운동을 비롯한 용인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

로 정리하고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정신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기념하

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의 기념과 회상에 끝나지 않고 그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서 개발하여 애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독립운동과 용인』을 발간하기까지 노력해 주신 용인문화원 원

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용인시는 앞

으로도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그 역사적 가치와 정신

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

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인시장 백 군 기

축 사

『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용인은 일제의 가

혹한 식민통치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던 역사가 서려있는 

고장입니다. 독립운동사 발간을 통해 용인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용인시민뿐 아니라 국민들이 용인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짚

어보고, 선조의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2019년은 우리 민족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항거한 

지 100년째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종교와 이념을 

뛰어넘어 대한독립만세로 하나 되고, 그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마침내 조국광복을 이뤄내는 결정적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 분들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그 애타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 독립 운동과 용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책이 지역의 기록을 넘어 민족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용인시의회 의장 이 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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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용인의 역사적 경험 

한국 민족은 반만년 가까운 역사를 유지해 오는 동안 수많은 외세

의 침략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를 모두 물리쳤다. 한국 민족이 멸망하

지 않고 반만년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한국 

민족이란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외세의 침략을 물리쳤기 때문이

다. 외세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던 데에는 온 민족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고 

앞장선 곳은 용인이었고, 용인 사람들이었다. 

용인과 용인 사람들이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상징적인 곳이 있다. 처

인구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처인성이다. 처인성은 고려시대 몽골의 침

략을 물리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몽골은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

여 우리 강산을 유린하며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1차 침략은 1231년에 있었다. 몽골의 장군 살리타이 撒禮塔 가 대군을 

일러두기

내용구성 

1. 『한국 독립운동과 용인』의 서술은 항일 구국운동이 시작된 동학농민운동

에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을 때까지를 시간적 대상으로 했다.

2. 이 책의 지역적 범위는 용인 출신이거나 용인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활

동한 국내외 지역으로 했다. 

3. 서장에서는 한국독립운동과 용인의 구국독립운동을 개관하고, 본문은 시

기와 지역 및 운동 방법에 따라 5장으로 나눠 서술하였으며 종장에서는 용

인지역 독립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4. 부록에서는 용인의 독립운동가와 관련이 있는 국내외 유적지를 활동 시기

순으로 소개하였다. 

표기방법 

1. 한글 전용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나 원어 표기를 병기했다. 

2. 표기는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준용했으며 고유명사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

으로 했다.

3. 사건의 주체 및 장소 등은 당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인 

지명은 1914년 이전 지명이 표기된 경우에는 현재 지명을 병기했다.

4. 외래어나 해외 지명은 원어 발음대로 표기하되 우리말식 발음으로 굳어진 

경우는 예외로 했다.

한국의 독립운동과 
용인 사람들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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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고 쳐들어 왔다. 고려는 몽골군에 대항하여 용감히 항전하였지만 

수도인 개경을 점령당하였다. 고려는 몽골에 화의를 청하여 형제국의 

의를 맺었고, 몽골군은 물러갔다. 2차 침략은 1232년에 있었다. 몽골

과 화의를 맺었지만, 몽골의 무리한 조공 요구와 몽골인 관리들의 횡포

로 인해 고려는 엄청난 시달림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고려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몽골에 대한 항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고려가 항전 의

지를 표명하자, 몽골의 살리타이가 다시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해 

온 것이다. 살리타이는 개경을 지나 한강 남쪽까지 내려왔다. 

이때 처인성에서 용인 사람들이 살리타이의 몽골군과 전투를 벌였

고, 이 전투에서 살리타이는 김윤후가 쏜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리타

이가 사살된 후 몽골군은 철수하였다. 처인성은 몽골군과 싸워 승리를 

거둔 곳이고, 용인 사람들이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공헌

처인성 전투도

을 한 것이다. 

용인과 용인 사람들에게는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켜낸 역사

적 경험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용인과 용인 사람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용인 사람들은 

이를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섰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도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를 되찾기 위한 독

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였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876년 조선을 개항시킨 일제는 1894년에 경복궁을 점령하는 ‘갑오변

란’과 1895년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한국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였다. 이에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백성들이 자

발적으로 들고 일어났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결성하여 일본군과 항

전을 벌였다. 의병들의 항전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

한 것이었다. 이를 ‘구국운동’이라고 한다.

의병항쟁과 계몽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구국운동을 전개하였지만, 구국운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

제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결국 1910년 8월 29일 일제에게 나라

를 빼앗기고 말았다. 나라를 빼앗긴 이후 민족 구성원 대다수는 국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한 구국

운동에 이어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

를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독립운동은 시기적으로 1895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전

개되었다. 50여 년 동안 독립운동이 계속된 것이다. 공간적으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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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를 비롯하여 만주지역, 연해주지역, 중국대륙, 하와이와 미국 본토 

및 멕시코 등을 포함하는 미주지역, 유럽지역 등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에서 용인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독립운동이 전개되었고, 많은 용

인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 용인 사람들의 구국운동

한민족은 일제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운동

에 나섰다. 일제의 침략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

독립기념관 소재 한국 독립운동  

표상

었지만, 일제가 침략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구국운

동에 나선 것은 20년이 지나서였다. 

1894년과 1895년에 일제의 침략을 깨닫게 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

다.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그 

일본군이 1894년 7월 경복궁을 점령한 것이다. 경복궁은 국왕이 거주

하는 궁궐로, 조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어 1895년 10월

에는 일본군과 낭인배들이 경복궁에 들어와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하

였다. 뿐만 아니라 갑오개혁 정부를 내세워 근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하

면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단발령·변복령 등을 공포하여 백성들

의 커다란 반발도 불러 일으겼다. 

일제의 침략을 자각한 백성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다. 방법

은 의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을미사변’을 전후로 하여 전

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다. 의병은 국가가 위급존망에 처했

을 때 이를 구하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민군 民軍 을 말한

다. 의병의 봉기는 충청도와 경상도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

다. 유생들과 일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조직하고,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고자 전투를 벌였다. 

구국항쟁에 나선 의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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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항쟁은 구국운동의 큰 줄기를 이루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봉기한 이래,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전국 각지

에서 의병들이 일본군과 항전을 벌인 것이다. 1896년 고종의 아관파천

과 의병에 대한 해산회유 조칙으로 인해 해산하였던 의병들은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계기로 기존에 활동하던 의병들과 대한제국 

군인들이 함께 활동하며,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용인 사람들도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항전을 전개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 의병이 일어난 것은 ‘을미의병’ 때부터였다. 1895년 김하락이 

이천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광주의 남한산성을 거

점으로 삼아 일본군과 수많은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을사늑약과 고종

의 강제 퇴위를 계기로 하여 다시 의병들이 일어났다. 이들을 ‘을사의

병’ ‘정미의병’이라고 한다. 이 때 용인 사람들도 의병을 조직하고 일본

군과 항전을 벌인 것이다. 

용인에서 의병들이 일어난 것은 1905년 을사늑약을 계기로해서였

다. 임옥여·정주원·이익삼·정철화·오인수 등이 의병장이 되어 의

병을 일으킨 것이다. 이들은 인근지역인 광주·안성·이천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병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일본군과 치열한 항전을 벌

였다. 그리고 1908년 1월 양평에서 전국의 의병들이 모여 13도 연합의

병부대를 결성하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할 때, 용인의 의병들도 이에 

참여하였다. 

용인 사람들의 구국운동은 의병에만 그치지 않았다. 구국운동의 한 

형태로 자결순국이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일제 침략에 대한 경각

심과 민족적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 것이다. 자결순국을 선도한 이는 용

13도 의병의 서울 진공작전(모형, 독립기념관)

민영환 자결 순국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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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람 이한응이었다. 이한응은 대한제국의 주영국공사관 대리공사로 

있던 1905년 5월, 런던의 주영공사관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온 민족이 

남의 노예가 되리라. 구차스럽게 산다는 것은 욕됨만 더할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결 순국하였다.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국권이 상

실되어가는 것을 막지 못함에 분개하여 자결한 것이다. 을사늑약 이후 

영의정을 지낸 조병세를 비롯하여 민영환·홍만식·송병선 등의 자결

이 이어지면서, 자결 순국이 구국운동의 한 방법이 되었다. 

언론과 학교 설립, 그리고 국채보상운동도 구국운동의 중요한 형태였

다. 용인 사람들도 이러한 형태의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용인 출신으로 

언론인이었던 유근은 장지연이 을사늑약을 폭로하고 이에 찬성한 대신

들을 규탄하는 ‘시일야방성대곡’이란 논설을 쓰면서 너무나 격분하여 글

을 맺지 못하자, 나머지 뒷부분을 완성하여 황성신문에 실었다. 이 일로 

인해 황성신문은 무기정간 당하였다. 이후에도 유근은 대한자강회·신

민회 등에 참여하기도 하고 언론인으로서 구국운동을 이어갔다.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구국운동의 한 형태였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

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용인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맹보

순이 용인향교에 명륜학교를 세웠고, 여준은 원삼면 죽릉리에 삼악학

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과 신교육을 통해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리고 1907년 전국적으로 일본에게 진 빚을 갚고자 국채보상운동이 일

어났을 때, 용인에서도 3월부터 취지문을 발표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

며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다. 다른 지역 못지않게 용인 사람들도 다양

한 방법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3. 용인 사람들의 독립운동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멸망했다. 일제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

하고 국토와 주권을 빼앗긴 것이다. 이후 한국 민족은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한마디로 독립운동이라고 한다. 독립운동은 

1945년 8월 해방을 맞을 때까지, 서간도와 북간도를 비롯한 만주지역

과 러시아의 연해주, 중국대륙, 하와이와 미국 본토, 영국을 비롯한 유

럽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용인 사람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크게 활동하였다. 일제의 침략

을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서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모색한 것이 있었다.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

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여 독립전쟁을 벌인다는 것이

었다. 만주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 그리고 만주지역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는 데 용인 사람의 역할이 적

지 않았다. 여준·김혁·오광선·이홍광 등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

다. 

여준은 만주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고,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초창기 국외의 독립운동 기지

로 대두된 곳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과 북간도의 용정이었다. 이곳에

는 이미 1860년대 이래 적지 않은 한인들이 이주해 있었다. 이들을 기반

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 

북간도 용정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여준의 역할이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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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용정이 독립운동 기지로 크게 부각된 것은 1905년 서전서숙이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이상설과 함께 용정에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이

를 운영한 인물이 바로 여준이었다. 

여준은 서간도지역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일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북간도에 이어 서간도지역에도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었다. 

1910년 말부터 이회영·이석영 등 6형제를 비롯하여 이상룡·김대락 

등 신민회 인사들이 류허현 삼원보로 이주하여 독립운동기지를 개척한 

것이다. 그리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흥무관학교는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일종의 육군사관학교였으

며, 여준이 그 곳에서 교장으로 활동한 것이다. 신흥무관학교는 1920

년 폐교될 때까지 약 3,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들이 독립군

연해주 독립운동기지 신한촌 기념비(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의 간부가 되어 청산리대첩을 비롯하여 일본군과 수많은 전투를 벌이

면서, 만주지역 독립군의 주력이 되었다. 

용인 출신으로 여준과 더불어 만주지역에서 무장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이 또 있다. 김혁이다. 김혁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

업하고 대한제국 군대의 장교로 복무하였던 군사 간부였다. 육군무관

학교 출신의 대한제국 장교들 중 상당수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였고, 이

들은 신흥무관학교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설립한 육군무관학교에

서 교관으로, 또 만주에서 독립군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김혁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을 조직하는 데 앞장섰다. 백두산 근

처에서 흥업단·대한군정서 등의 독립군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대 중반 김혁은 북만주 지역의 대표적 지도자가 되었다. 청산

리대첩과 경신참변, 그리고 자유시참변을 겪은 이후 만주 지역의 독립

군과 독립운동 진영이 크게 바뀌었다. 남만주 지역에 참의부와 정의부

가,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 신민부가 설립된 것이다. 참의부·정의부·

이회영 6형제 독립운동 

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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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부는 만주지역을 3등분하여 설립된 한인들의 자치 기구이자 독립

운동 기관이었다. 신민부는 1925년 북만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

한군정서·대한독립군단을 비롯한 독립군 단체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것으로, 하얼빈 이남과 북간도에 이르는 북만주지역을 관할하고 있었

다. 김혁은 김좌진 등과 함께 신민부를 설립하였고, 그 대표자인 중앙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오광선도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한말 의병장 오인

수의 아들인 오광선은 서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였

다. 이후 서간도 지역의 대표적 독립군인 서로군정서에서 중대장으로, 

그리고 1931년 북만주에서 이청천과 함께 한국독립군을 조직하고 일

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933년 말에는 중국 관내로 이동하여 

김구가 주도하여 설립한 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반에서 이청천·이범

석 등과 교관을 맡아 군사 간부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남만주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던 동북인민혁

명군의 참모장 이홍광도 용인 사람이다. 이홍광은 부모를 따라 지린吉林

성 판쓰磐石현으로 이주하였다. 처음에는 반석현에서 ‘일본군인’ ‘개를 때

려 잡는다’는 뜻의 타구대 打狗隊 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이후 

타구대는 남만유격대로 확대되었고, 또 동북인민혁명군으로 발전하였

다. 동북인민혁명군은 중국인들과 함께 조직한 것으로 중국인 양정우가 

사령관, 이홍광이 참모장을 맡았다. 동북인민혁명군은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중국의 항일전쟁사에 커다란 업적을 

거두었다. 중국에서는 이홍광의 업적을 크게 기리고 있다. 판쓰현에 세

운 중학교를 그의 이름을 따서 ‘홍광중학교’라고 하였다. 

3·1운동에서도 용인은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았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의 각지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서

울과 평양에서 시작된 만세시위운동은 각지로 번져 나갔다. 3월 21일 

3·1만세운동 기록화(독립기념관)

청산리전투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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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면 좌찬고개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한 것을 시작으로, 용인읍내

와 양지, 수지, 포곡, 기흥, 남사, 백암, 이동 등 용인의 전 지역에서 만

세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4월까지 계속된 용인의 만세시위운동은 다

른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희생도 적지 않았다. 용인의 

3·1운동에는 13,200명 이상이 참여하였고, 35명이 일본군의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부상자도 140여 명에 이르렀고, 체포되어 고문과 감금을 

당한 인원도 500명이 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열단,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등 중국대륙에

서 전개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에도 용인 사람들이 참여하여 활동하

였다. 임시정부 재무부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던 이영

용인독립항쟁기념탑

(처인구 김량장등 통일공원)

선, 의열단에 참가하여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체포당한 남정각, 여

성으로 한국광복군 대원이 되었던 오희영과 오희옥, 학도병으로 징집

되었다가 일본군을 탈출하여 조선의용군에 참여하였던 정철수 등도 모

두 용인 사람이다. 

한국 민족은 근대에 들어와 일제에게 국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았다. 반만년 역사를 유지해오면서 국토와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한국 민족은 이를 극복해 

냈고, 현재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자주독립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그

것은 독립운동 덕분이었다. 독립운동에 용인 사람들의 역할이 적지 않

았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국가에서 그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된 데에

는 용인 사람들의 역할과 공헌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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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학농민운동과 항일 의병 투쟁 

1) 동학 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의 봉기

동학은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창시되었다. 동학의 교리는 봉건적 신

분제를 부정하고 반서구적이며 반개화적인 주체적 성향을 띄었다. 특

히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侍天主  사상은 신분 차별

에 불만을 품고 있던 농민층을 비롯한 피지배 계층으로 급속히 파고들

었다.

민중들이 동학의 이념에 공감하며 교세가 확장되어 가자 정부는 

1864년 최제우를 붙잡아 혹세무민*이란 죄목으로 처형하였다. 동학의 

 *	혹세무민(惑世誣民) : 세상 사람들을 속여 정신을 홀리고 세상을 어지럽힘

한말 구국 운동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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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하였다. 이때 민씨 정권은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텐진 조약에 의해 일본도 조

선에 파병하였다. 청일 양국이 조선에 파

병하게 되자 정부와 농민군은 전주화약

을 맺어 서로 개혁과 농민군 해산을 약속

하였다. 그리고 청·일 양군의 철수를 요

구하였다.

그러나 국내에 진주한 일본군은 오히

려 정부에 근대적 개혁을 요구하며 무력

으로 경복궁을 점령하는 ‘갑오변란’을 일

으켰다. 이에 전봉준 등이 이끄는 전라도 지역의 동학 농민군은 일본군

을 몰아내자는 ‘척왜양창의 斥倭揚倡義 ’*를 내세우며, 삼례에서 다시 봉기

하여 서울을 향해 북상하였다. 

용인의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용인 지역 동학교도 및 농민들은 손

병희가 주도하는 북접에 가담하였다. 9월에 전라도의 남접 농민군이 

삼례에서 다시 봉기하자, 북접 농민군은 충청도 청산에 집결하여 남접

과 함께 일본군과 싸우기로 하였다. 이때 용인의 동학 농민군은 양지 

출신 고재당의 지휘 아래 청산으로 내려갔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의 농민군 활동이 확산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 일본과 서양세력을 배척하여 의병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1983년 동

학교도들이 보은집회에서 처음으로 부르짖었다.

교세는 최제우가 사형을 당한 후 크게 위축

되었다. 그러나 2세 교주가 된 최시형은 흐

트러진 교단을 정비하여 1880년대 이르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었다. 

동학이 용인 지역에 전래된 것도 이 시

기인 1880년대 중반으로 짐작된다. 체포

령이 내려졌던 최시형은 용인과 접경한 여

주·이천 등지로 숨어다니며 동학의 교리

와 조직체계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1893년 3월에 열린 보은 집회에 동

학의 용인접에서 약 200명, 죽산*접에서 400명 정도가 참가하였을 정도

로 크게 확산되고 있었다. 

1894년 전라도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 농민군은 전주성까지 점

 *	죽산군에 속했던 백암면과 원삼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군에 편입되었다.

동학농민운동 기포지(전북 고창)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선 이두황

최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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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7명을 붙잡아 모두 처형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용인 천곡에 사는 이

청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청학은 북접의 청산 대회에도 참여하였으

며, 북접 간부들의 얼굴 모습뿐 아니라 화약이 숨겨진 장소도 알고 있

다고 말할 정도로 동학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다.

2) 항일 의병 투쟁 

전기 의병 항쟁

일본 낭인이 명성황후를 무참하게 시해한 을미사변은 우리 민족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한말 항일 의병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전국의 유

생들이 먼저 을미사변 직후 명성황후의 원수를 갚고자 의병을 일으켰

다. 이 시기의 대표적 의병으로는 제천의병과 안동의병을 비롯하여 유

성의병과 진주의병, 그리고 이천의병 등을 들 수 있다. 

용인의병도 을미의병으로 부르는 이 항쟁에 참여하여 1896년 1월 이

천에서 경기연합의병과 함께 봉기하였다. 

이천의병은 의병장 김하락이 조성학, 구연영, 김태원, 신용희 등과 

함께 경기 지역 의병들을 규합하여 이천에 수창의소를 설치하면서 시

작되었다. 이 연합 의병부대에는 용인을 비롯해 광주·수원·안성·양

평 등지에서 2천여 명이 모였다. 

경기연합의병 부대는 1월 17일에 광주 광현 *에서 일본군과 싸워 승

 *	광현(廣峴)전투 : 김하락 의병장의 진중일기에는 백현(魄峴)으로 기록하였으나, 당시 광주군

과 이천군 접경지에 있었으며 고개의 원래 이름은 광현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양호순무영 兩湖巡撫營 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장위영 

영장 이두황에게 죽산부사와 함께 양호순무영 우선봉장이란 직책을 별

도로 내려주었다. 

이두황은 장위영 부대를 이끌고 충청도로 내려가다가 9월 21일 용인

에 도착하였다. 이두황의 관군은 용인 직곡처인구 삼가동뿐아니라 김량 등

지에 동학 접주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이두황은 바로 군사 100여 명

을 동원하여 직곡 접주 이용익과 김량 접주 이삼준의 집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동학 농민군 20명을 체포하여 양지현* 관아로 압송

해갔다.

관군은 체포한 동학교도를 문초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4명을 현장

에서 처형하였으며, 나머지 16명은 석방하였다. 이때 처형된 사람들을 

보면, 이용익과 이삼준은 접주로서 오래전부터 동학에 몸담고 있었으

며, 정용전은 충청도 지역 동학 조직 출신이었고, 이주영은 동학의 계

문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보면 당시 용인의 동학 세력은 지역 지도자인 접주와 접사가 있

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농민군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용인 지

역은 이두황의 진압군이 남하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농민군이 

관군에게 붙잡혔다. 하지만 용인 농민 중에 충청도 청산으로 가서 북접

과 합류한 동학교도도 많았다.

용인을 떠난 이두황의 관군은 10월 16일 충청도 회인으로 가서 농민

 *	양지현은 1895년 양지군이 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군에 속하게 되

었다. 이곳은 현재 양지면 전체, 처인구의 마평동과 해곡동, 원삼면의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백암면의 고안리 박곡리 백봉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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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창의하는 사람이 각처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용인, 안성, 포천, 시흥 

수원, 안산 등 여러 고을에도 모두 의병대를 모집하여 일제히 이천 수창

의소로 모여드니, 이로부터 기세가 크게 떨치어 드디어 대오를 편성하

게 되었다. 

당시 죽산군에는 현재 용인의 원삼면과 백암면이 속해 있었기 때문

에 용인 지역 의병은 신용희의 권유로 합류하였다. 용인 지역의 화포군

을 중심으로 독자적 의병부대가 결성되었는데, 이들도 이천 수창의소

의 경기연합의병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남한산성에 주둔한 경기연합의병은 3월 22일 벌어진 전투에서 관군

과 일본군 연합부대에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때 김하락은 100여 명도 

되지 않는 소수 병력을 이끌고 충청도 제천을 거쳐 경상도 지역으로 이

동하여 항쟁을 계속하였다. 용인 의병도 이때 해산되었을 것으로 추정

리하였다. 이후에는 이천과 광주 등지에서 훈련하며 전투에 대비하면

서 이천의 원적산 및 양지의 금박산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경기연합의

병은 이어 벌어진 이현 전투를 거치며 남한산성에 입성해 일본군과 여

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

경기연합의병의 이천 수창의소에서 활약한 용인의병의 모습은 김하

락의 『진중일기 陣中日記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성학은 광주에 들어가 별패진군관 김덕삼을 시켜 별패진포군 300여 

명을 일으키게 하여 김순상, 이준성 두 사람으로 통솔하게 하였고, 구연

영은 양근, 지평으로 가서 군사 300여 명을 일으켰으며, 신용희는 음죽, 

죽산으로 가서 화포군 300여 명을 일으켰고, 또한 포군으로 자원해온 의

병도 100여 명이었는데 본군 사람 심종우로 하여금 통솔케 하였다. 이

김하락  『진중일기』

1896년 경기연합 의병이 저항한 남한산성(경기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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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말기 용인 관아의 조세 징수 폐단은 엄청났다. 특히 세도 

정치 이후 100년 동안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마구 거둬갔다가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서 겨우 바로잡혔다. 

1899년 8월 이민창이 군수로 부임하자 관리들의 농간으로 조세를 갑

오년 이전과 같이 부당하게 부과하였다. 그러자 용인 지역 농민이 집회

를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오히려 군수는 이들을 폭행하여 많은 

사람이 다쳐 부상을 입었다. 여기에 분노한 농민들은 다시 모여 관아로 

쳐들어가 군수를 묶어 군청 밖으로 쫓아버렸다. 또 수서기도 묶어 김량

장으로 끌고 가다 관군들이 총을 쏘며 반격하여 여러 농민들이 붙잡히

면서 끝이 났다.

중기 의병 항쟁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일본군이 마음대로 한국에 주둔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군인과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한 철도 및 도로 부설 등을 강요하며 한국에 대한 침략 

의도를 드러냈다. 

특히 일제는 경의·경원선 철도 부설과 군용기지 설치를 위해 일반

인이 소유한 토지를 마구 빼앗았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운반할 목적

으로 농민을 역부로 강제 징집하였다. 

강제 역부 징집은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졌는데, 1904년 8월과 

9월 사이 용인을 비롯한 경기 각 지역에서 이에 항의한 민요 民擾  즉 농

민의 저항이 계속 발생하였다.

당시 용인군에는 역부 80명을 동원하도록 배정받았으나 주민들이 

된다. 

백암지역에서는 또 다른 의병 부대가 활동하였다. 백암리에 거주하

는 박제우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주에 머물면서 백암

장에서 거병할 것을 계획하고 통문을 돌렸다. 1896년 2월 1일 백암에 

장이 서면 실행에 옮기려 하였으나 정보가 노출되어 장도 안서고 참여

한 사람도 불과 2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박재우는 이들만 이끌

고 잠적, 다른 의병과 합류하여 대일 항쟁을 계속하였다. 

당시 죽산군수 심의국은 의병을 진압하지 못하면 자신이 책임지게 

되어 도주하였다. 그는 결국 직무 이탈이 되어 면직되고 말았다.

의병은 이후에도 관군과 일본군의 무력 진압에도 불구하고 항쟁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군수와 관리들의 가혹한 세금 수탈에 맞서 조직적

인 농민저항이 계속되었다. 1896년 5월 6일 용인 주민 100여 명은 군

기고의 문을 부수고 군기와 재물을 탈취해 달아난 일이 발생하였다. 

용인 민요 보도 기사(황성신문 1899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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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리를 지어 조총으로 무장하고 군자금을 징수하러 다녔다. 정부에

서는 군대를 보내 체포하려하였지만 의병이 모두 총을 소지하고 있었

고 숫자도 많아 체포하기가 힘들었다.

1905년 5월 초 농민인 이인응이 조직한 의병 부대의 포군과 농민 등 

23명이 조총 11자루로 무장하고 용인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이인응은 

“갑오년 이후로 외세의 수모가 날로 심해져 나라를 걱정하는 격한 마음

에 신하로서 의를 펴고자 의병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다녔다. 이들은 

양성군 삭령리, 양지군 교곡, 용인군 굴암, 요산동 등지로 옮겨 다니며 

세력을 확대하고 군량을 확보하였다. 

이 의병 부대는 6월 초 죽산군에서 토벌에 나선 관군과 일본군에게 

이인응을 비롯한 의병 13병이 체포되고 나머지는 달아나면서 해산되고 

말았다. 이인응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창의의 뜻을 알리고 

함께 술을 나누다 체포되었는데, 이 틈에 함께 체포된 부대원 중 5명은 

도주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죽산군 출신인 박석여는 의병을 이끌고 죽산, 진

천, 청안 등지를 이동하며 활동하였다. 박석여의 의병부대는 ‘척왜차

창의 斥倭次倡義 ’라고 쓴 깃발을 들고 200여 명의 무리를 이루어 부호에게 

마필과 군자금과 거두고 관청을 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였다. 

이 부대는 속리산에 근거지를 만들어 무기를 비축하고 원주 의병과 합

쳐 대규모 부대로 확대한다며 이동해 갔다.

용인과 죽산 지방을 중심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서 의병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1905년 5월 18일 일본 헌병사령부는 시찰 이강호 등을 보내

어 지방 정세를 살피게 하였다. 5월 24일 의병 3백 여 명이 죽산군 원일

나서지 않았다. 그러자 8월 20일 일본 헌병 2명이 군수와 서기를 대동

하고 강제로 군민 4명을 끌고 갔다. 그 날 밤 수많은 군민들이 관아에 

들이닥쳐 군수를 일제의 앞잡이로 간주하여 끌어내고 창문을 부수며 

항의하였다. 시위대는 “백성을 죽을 곳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외치며 

궐기하였지만, 재빨리 들이닥친 일본군이 총을 발사하여 해산시켰다. 

양지군에는 왕실과 총융청에 속한 둔전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인들

이 소유하면서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하였다. 분노한 농민들이 사방에 

통문을 돌려 1백여 명이 관아로 몰려가 항의하였다. 이처럼 토지 침탈

과 역부 강제 모집 등으로 용인을 비롯한 경기 지역에서 일어난 민중의 

봉기는 곧 의병 전쟁으로 이어졌다. 

1905년 4월 말에서 5월 초 무렵 현재 용인 일대에서 의병 활동이 급

증하였다. 죽산군에서는 의병들이 30명에서 40명, 또는 50명에서 60명

굴암 용덕사(이동읍 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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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옥여 의병 부대

용인 출신인 임옥여*는 1907년 8월 이천의 이근풍과 함께 의병 부대

를 조직하여 좌익장을 맡았다. 임옥여의 의병 활동을 보면 먼저 의병 

20명을 이끌고 이천우편취급소와 순사분파소를 파괴하였으며, 광주의 

남한산성 부근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또 광주와 양근 등지에서 활

동하다가 이천 읍내를 공격하여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광주군 실촌면에서 원주 의병대장 명의로 면장과 33개 동장에게 탄

환과 화약을 제공하라는 격문을 띄우고 다시 포군 70명을 모아 부대를 

정비하였다. 이어 용인 굴암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광주 도척면 상림동

을 거쳐 죽산 읍내를 습격하여 순검 가옥을 불태웠다. 죽산군 근일이면

**에서는 일진회원을 처단하고 집을 불태우고, 죽산의 백암시장에서 일

본인 순사와 한국인 순사를 처단하였다.

임옥여 부대는 한때 용인에서 활동하던 정주원 부대와 연합하여 포

군 1,800여 명으로 세력을 크게 늘리고 안성을 습격하였다. 이때 임옥

여 부대는 행상인을 가장하여 안성읍내로 들어가 순사분파소와 우편취

급소를 포위 공격하고 일본인 가옥과 점포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임옥여 부대는 1907년 9월 용인 백암과 굴암 일대에서 일본 

수비대를 만나 격전을 벌여 15명 넘게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 원

삼면 고초골에서도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큰 손실을 보고 결국 부대를 

해산하고 말았다. 임옥여는 이 전투를 치르고 광주군 실촌면으로 도피

 *	임옥여(任玉汝, 1872~1907) : 본명은 경재(景宰)이며, 현 용인 양지면 평창리에서 태어났다. 

대한제국 농상공부 주사로 있다가 의병에 가담하였다. 

**	죽산군 근일이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군 외사면(현 백암면)의 동부지역에 편입

되었다. 현재 백암면의 석천리, 옥산리, 용천리, 장평리가 해당된다.

면*에서 청주 소속 관군 4명과 죽산군 순교 11명을 거느린 이강호의 부

대와 격돌하였다. 이 전투에서 사상자 3명의 피해를 입은 의병부대는 

원삼면 야광 등지로 옮겨서 세력 규합에 나섰다.

이와 같이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도와 충청도 등지에서도 의병부대가 

계속해서 나타나자, 일제는 1905년 10월부터 대한제국 군대의 무능을 

구실로 일본 헌병대를 동원하여 직접적인 무력진압을 시도하였다. 

한편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강제

로 맺자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의병이 일어났다. ‘을사의병’으로 불리

는 이 의병은 민종식, 최익현 등 양반 출신 의병장도 있었지만, 평민 출

신 의병장인 신돌석 등의 활약이 컸다.

후기 의병 항쟁 

1907년 일제가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

키자 항일 의병이 거세게 일어났다. ‘정미의병’으로 불리는 이 의병은 

해산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면서 조직과 전투력이 크게 강화되어 전

국적인 규모의 의병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정미의병은 용인 지역에서도 1907년 7월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양

지군과 죽산군 부근에 의병이 1천 명이 집결했다고 할 정도로 격렬하

게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활약했던 용인 출신 의병장은 임옥여, 정주

원, 이익삼, 정철화 등을 들 수 있다. 

 *	죽산군 원일면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군 원삼면의 북부지역에 편입되었다. 현재 

맹리,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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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천·서산 등지로 옮겨가 활동하기도 하였다. 

1908년 3월 다시 안성·양지·죽산으로 와서 활동하였는데, 용인 원

삼면 능촌에서 이천수비대와 경찰대를 기습 공격하였으며, 양지군 사

동과 용인 요봉골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정주원은 부대를 충남 

당진으로 옮겨 일본군과 싸우다 7월 19일 해미군 적서촌에서 토벌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정주원의 의병부대에서 함께 활동한 용인 출신 의병은 다음과 같다.

○ 김사근 金士根  : 양지군 주서면 어득운리처인구 운학동 거주, 농업, 1884년생 23세 

○ 박덕삼 朴德三  : 용인군 하동면 시묵동이동읍 묵리 거주, 농업, 1886년생 21세 

○ 신현구 申鉉九  : 죽산군 원삼면 분촌두창리, 농업, 1885년생 22세 

○ 최국만 崔國萬  : 양지군 남면 사동양지면 남곡리, 1858년생 49세 

○ 황명운 黃明云  : 죽산군 원삼면 능촌죽릉리

했다가 11월 10일 일본 수비대에게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정주원 의병부대

정주원*은 1907년 8월 서용범의 의병부대에 투신하였다. 정주원은 

용인 굴암에서 30여 명의 의병을 모으고 다시 양지와 양성 등지에서 

150여 명으로 군사를 늘리고 의병대장이 되었다. 

정주원 의병부대는 안성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죽산과 양지에서 임옥

여 부대와 연합하여 병력을 확충하였다. 그는 의병에 대한 탄압이 심해

지자, 조직을 셋으로 나누어 자신이 한 부대를 인솔하여 수원 방면에서 

활동하고, 나머지 두 부대는 양지와 죽산 등지에 배치해 경기 남부지

역에서의 의병항쟁을 이어나갔다. 1907년 11월에는 충청도 당진·풍

 *	정주원(鄭周源, 1870~1925)은 용인 원삼면 사암리 거주 농민으로 의병에 가담하였다.

정주원 의병 교전지(처인구 원삼면 능골)

백암장(처인구 백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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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해산 군인과 농민으로 구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익삼 의병 부대는 1908년 1월부터 11월까지 모현면 능동능원리, 포

곡면 둔전리, 수여면 방축동처인구 유방동과 김량김량장, 하동면 삼배위이동

읍 덕성리, 광주 오포면 상동막리, 포곡면 두계울삼계리 등지에서 군자금과 

물품을 모집하였다. 또한 9월에는 광주 오포면 상삼리에서 의병 밀고

자를 처단하였으며, 다음해 4월에는 상동면이동읍 덕성리에서 친일파를 

납치하였다.

이익삼은 1909년 6월 2일 포곡면 신원리에서 부대원과 함께 수원 수

비대와 전투를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후임으로 의병장을 

맡은 정기인도 11월 25일 양지군 주북면 대대리에서 체포되면서 의병 

활동이 끝났다.

또 이익삼 의병 부대에는 모현면과 인근에 거주한 사람들이 주로 참

여하였는데 이 가운데 용인 출신은 다음과 같다. 

○ 김명화 : 모현면 부계리초부리 거주, 농업, 미상

○ 김재천 : 포곡면 거주, 농업, 26세

○ 남현수 : 모현면 부곡리초부리 거주, 21세

○ 신순용 : 모현면 하밀동매산리 거주, 28세

○ 이윤빈 : 모현면 갈월리갈담리 거주, 27세

○ 이하경 : 모현면 부곡리초부리 거주, 41세

○ 정기인 : 모현면 쇠래초부리 거주, 농업, 26세

○ 정원경 : 모현면 고밀동매산리 거주, 농업, 34세

○ 김장옥 : 모현면 갈월리갈담리 거주, 농업, 33세 

이익삼 의병부대

이익삼*은 대한제국 군대 하사관으로 있다가 정기인 등과 의병을 규

합하여 용인과 광주·죽산·양성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친

일파를 처단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익삼 의병부대는 “우리들은 의병을 

모집하여 현재 친일 정부를 전복시키고 일본인을 국경 밖으로 몰아냄

으로써 국권 회복과 선정을 베풀게 하고자 한다”고 의병을 일으킨 취지

를 밝혔다. 

이익삼 의병진의 부대원 일부는 군복을 입고 양총과 화승총으로 무

장하고 나머진 백색 옷에 군도를 휴대하였다. 이를 보면 이 의병 부대

 *	이익삼(李益三. ? ~?)은 모현읍 능원리 출신으로 대한제국 군대의 하사관으로 있다가 의병에 

가담하였다.

이익삼의 의병활동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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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으로 할 수 없이 의병부대를 해산하고 귀향하였다. 그 뒤 고향인 

용인을 떠나 서울 새문서대문 밖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1908년 9월 

말에 체포되어 전라남도 고금도로 유배되었다. 그는 고금도 유배중에 

있을 때도 인근 의병 세력과 연락이 되어 만나다 일본군의 습격을 받은 

일도 있었다.

용인지역 의병활동 특징

용인 의병들은 이밖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의병부대에서 활약하였

다. 이덕경 의병 부대에는 수여면 동진리처인구 남동 사는 김정석이, 남상

목 의병 부대의 후군장으로 용인 용천곡백암면 용천리 출신 강춘선이, 김

순일 의병 부대에는 수여면 어매실포곡읍 금어리의 농민인 우덕순과 우수

안이 활동하였다. 또 윤성필 의병부대에는 용인 사는 이금만이, 정용

대 의병부대에는 상동면이동읍 사는 이치옥이, 윤관문 의병부대에는 곽

기동이동읍 어비리 출신인 임허옥 등이 활동하였다. 원삼면 죽릉리에서 포

수로 활동하던 오인수도 의병활동을 벌이다 송종헌이 이끄는 토벌대에 

체포되었다고 전해진다.

용인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부대는 1907년 8월 하순부터 1909년 6월까

지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였다. 용인 의병들의 공격 대상을 보면 우선 헌

병분견소, 순사분파소, 수비대 등을 공격하여 일제의 군사 및 치안 시설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였다. 1907년 8월 양지군의 우편취급소에 모여 

있는 일본 순사와 일본인을 공격하였으며, 1908년 9월에는 헌병분견소를 

습격하여 헌병과 한인 보조원을 처단하였다. 

또 의병들은 지방 관아를 습격하거나, 군수나 구장들을 공격하고 일

○ 조윤봉 : 광주군 돌마면 율리 거주, 용인군 덕미 출생, 농업, 27세

○ 남현수 : 이천군 장면 토곡리 거주, 용인군 출생, 21세

정철화 의병부대 

정철화*는 1907년 8월경 의병장 방인관의 권유에 의해 의병이 되어 

의병부대를 이끌고 음죽 이모산 등지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이후 죽산 

칠장사를 근거지로 활동하다가 전병규 의병부대와 연합하여 3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안성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군자금을 징수

하였다. 

정철화는 계속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 일본군의 강력한 토벌 

 *	정철화(鄭哲和, 1878 ~1943)는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출신이다. 향리에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의병에 가담하였다.

정철화 의병활동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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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친일파를 응징하였다. 1907년 8월에 양지 추계리의 매국노 

송병준 별저를 습격하였으며, 같은 달에 양지군과 죽산군 관아를 공격

하였다. 10월에는 김량장리에서 일진회원을 처단하고 집을 불태웠다. 

1908년 9월에는 용인군 사령을 붙잡아 총살하고, 마을 구장에게 군자

금을 징수하였다. 10월에는 모현면의 친일파 집을 공격하였다. 1909년 

4월에는 이익삼 의병부대가 상동면이동읍 덕성리에서 토지를 조사하던 

측량수를 납치하였다.

특히 양지 추계리의 송병준의 별저가 의병의 잦은 공격 대상이 되었

던 것은 그가 친일 단체인 일진회 회장을 지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907년 8월에 일본 헌병 50여 명을 보내 상주하며 송병준의 별저를 지

키게 하였으며, 의병 공격에 위협을 느낀 일진회 회원 7~8백 명이 이 

별저로 피신한 일도 있었다. 

송병준 별저를 옮겨 복원한 모습(남양주시 평내동 궁집)

당시 용인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가난한 마을

에는 들어가지 않고 조금이나마 잘사는 집에 들어가 음식과 돈을 요구

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인명을 해치거나 재산을 늑탈하는 일은 없었다

고 한다. 당시 신문에 양지와 양성은 의병의 소굴이 되었으며, 김량장

에는 의병 수백 명이 있어서 낮에는 근거지를 삼고 밤에는 밖에 나가 

활동한다고 전하고 있다.

용인 의병들은 때로는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며 활동하기도 하였다. 

1907년 11월 경 일본군 토벌대가 양성군 덕미에 잠복 중이던 의병장 안

생인을 체포하여 죽산군으로 압송하자, 용인군 굴암이동읍 묵리에 있던 의

병 280명과 죽산군 협곡리백암면에 있던 의병 65명, 음죽군 정자동에 있

던 의병 30명이 서로 연락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한 곳에 집결한 일

도 있었다.

그러나 1907년 후반부터 일본군이 의병에 대한 토벌을 강화하면서 

용인 의병에 대한 일제의 탄압도 극심해졌다. 일본군은 9월 30일에 양

지군에서 의병 활동에 가담한 민가가 있거나 의병이 나타났던 마을을 

습격하여 민가 15채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일제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이른바 ‘남한 대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따라 1909년 후반기에 이르면 용인 

지역의 의병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토벌을 피한 의병부대들은 활

동지역을 만주나 러시아 연해주 등 해외로 이전하였다. 또 국내에 남은 

의병들은 부대를 해산하고 민가로 잠입하여 후일을 기약하였는데, 최

삼현은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부대가 해산되어 용인 백암에 정착하였다

고 후손이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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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일 영국 외무성을 방문하여 한반도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의

견서를 전달하였다. 의견서에는 한국의 독립이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한 여러 개의 

도표를 제시하여 동아시아의 국제 정치를 범세계적 차원의 세력 균형 

이한응 참서관 임명 

칙령

대한제국의 런던 주영

공사관이 있던 자리

2. 을사늑약 반대 투쟁

1) 이한응의 순국

1901년 대한제국 정부는 유럽 지역으

로는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 공사관을 설

치하고 상주 외교관을 파견하였다. 이 때 

이한응*은 영국·벨지움 양국 주차 공사

관의 3등 참서관으로 임명되어 공사인 민

영돈과 함께 런던에 부임하였다.

당시 대한제국 주변의 국제 정세는 영

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열강 사이

에 복잡하게 전개되는 시기였다.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

다. 일본도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한반도를 장악해야만 대륙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영국과 일본 두 나라는 러

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1902년 1월 말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공사 민영돈이 1904년 1월 귀국하였지

만 후임 공사가 파견되지 않아 이한응은 홀로 런던에 남아 대리공사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한응은 ‘대리공사’ 직책을 맡은 직후인 1904년 1

 *	이한응(李漢應, 1874~1905)은  용인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에서 태어났다. 1892년(고종 29) 

관립 영어학교를 졸업하고, 1894년 진사시에 합격했다. 1897년(광무 1) 한성부주사, 1899년 

관립 영어학교 교관을 지내다 영국 런던에 부임하였다.

이한응 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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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한응은 영국과 프랑스는 심판자 역할

을 하여 한반도에서 러·일 간의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을 한 것이

다.

영국과 프랑스가 심판관의 자격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양국이 

일본-러시아와 함께 4개국 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중국, 만주를 보호하

며, 가까운 장래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세계 평화와 동아시아 문제

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대리공사인 이한응은 영

국 정부에 자신의 한반도 중립화안을 담은 문서를 전하는 한편, 적극적

으로 영국 외교부와 접촉을 시도하였다.

1904년 2월 19일에도 이한응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의 독립과 주권, 영토 및 특권의 

안전을 새롭게 보장해 줄 것을 영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한응의 요청에 대해 한국에게 새로운 보장을 해 줄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한응은 힘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영국 정부로부터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위한 어떠한 도움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이한응이 예상

한 바와 같이 러·일전쟁으로 한국은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다.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티격태격하다, 

1904년 2월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은 

이미 ‘국외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전쟁 직후 일본의 강요로 ‘한일의정서’

에 서명하여 군사상 필요한 지역의 사용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또 8

월 22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을 맺어 일본은 한국에 재정과 외교 고

문을 파견하여 내정을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체제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이 도표에 따르면 이한응은 당시 세계 정치의 구조를 4각형으로 표

시하였다. 그래서 왼쪽인 서유럽은 영국과 프랑스가 세력 균형의 축을 

이루고 있으며, 오른쪽인 동아시아는 일본과 러시아가 세력 균형을 이

루고 있다고 하였다. 서쪽의 영국 및 프랑스와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의 균형이 앞으로 무너지면 서쪽의 균형도 무너

지게 된다는 것이다.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전 세계적인 균형 체제의 

이한응이 1904년 영국 런던에

서 작성한 한반도 중립화 의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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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초안이 교환되었다. 이 초안은 1902년의 조약 내용에 있었던 

한국의 독립 보장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이었다. 이한응은 영국 외교부

를 상대로 끈질긴 활동을 벌였으나, 일본과 새로운 조약 협의를 진행하

던 영국 외교부가 전혀 반응하지 않자 좌절감이 커져갔다. 기대한 영

국 정부의 지원이 거부되고 오히려 새로운 영·일동맹을 통해 한국의 

침략을 인정한다는 소식은 이한응을 더 좌절하게 만들었다. 

당시 외교관으로서 이한응의 고민은 1905년 5월 그의 순국을 대한제

국 정부에 통지한 런던 주재 명예총영사인 모건의 보고문에도 잘 나타

나 있다. 

이한응 열사의 순국 직전 모습

(1905. 4. 19)

1904년 여름부터 한국과 연결되는 모든 통신망이 일제에 의해 통제

되고 있어서 이한응은 할 수 없이 주한 영국공사관을 통해 본국과 통신

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국에 공사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1904년 

10월 영국 외교부를 통해 런던 주재 한국 공사 임명에 대해 협조를 부

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 정부는 영·일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 

1905년 1월부터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한 일본은 러시아와 강화

조약을 서둘렀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과 만주 침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제2차 영·일동맹을 추진하였다. 

이한응은 당시의 국제상황으로 보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

면, 전후 한국의 독립이 유지되기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영국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2월 26일에도 이한응은 영국 외무부 

동아시아 고위 관리인 월터 랭리를 만나 영·일동맹을 통해 한국의 독

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한응 대리공사가 영국 외교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 보

장을 요청하였다. 그는 1905년 3월 3일자로 영국 외무대신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은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된 평화 협정

의 조건 중 하나로 한국의 영토 보존과 독립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이한응 대리공사의 영국 외교 당국에 대한 끈질긴 활동은 영국 외교관

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1905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일본 정부는 영·일동맹의 기간과 범위

를 확장하는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한응이 자결하기 전날인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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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실히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한응이 자결한 뒤인 5월 26일 조약 초안은 ‘비밀 협약’으로 일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국의 보호국화”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

여 한국에서 일본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이한응이 이에 대해 얼마나 알

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협약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그가 자살하게 된 주요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대한제국의 외교관으로서 국권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절감하고 비통한 심정에서 이한응은 1905년 5월 12일 런던의 

주영공사관 침실에서 목을 매 순국하였다. 

이한응 대리공사의 자결 소식은 영국 외무부가 주한 영국공사에게 

(위) 이한응이 형에게 남긴 유서

(아래) 부인에게 남긴 유서

5월 12일 상오, 런던 주재 한국공사서리 이한응이 자결했습니다. 그 

분은 지난 몇 달 동안 극동전쟁 러일전쟁 에 대한 일로 상심을 많이 했고, 또

한 한국의 이익 관계로 더욱 노심초사 했습니다. 본국으로부터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비분강개했습니다.  중략  이 선생은 가장 공정한 

한국 대표인으로 그 습관은 학문에 가장 부지런한 품성을 보였습니다. 

그가 영국에 주재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도 그 국제적 지위를 잘 보존하였습니다. 

식민지 침탈의 야욕에 가득 찬 제국주의 열강은 약소국인 대한제국

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이한응에게 자결 순국

을 생각하게 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이 잘 나

타나 있다.

아아, 국가는 주권이 없고 인민은 평등이 못되니 모든 교섭에 망극한 

치욕을 혈기있는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구나. 종사 宗社 가 빈 터만 남고 

민족은 노예가 되고야 말 것이다. 구차히 살아본다 해도 치욕만 늘어 갈 

것이니 차라리 한번 죽어 버리고 마는 것이 낫겠다.

1905년 5월 10일 일본 외무대신이 영국 외교부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새롭게 작성된 영·일동맹 조약 초안을 보내왔다. 이 초안의 본문

이 시작되기 전 그 서두를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일본은 한국을 보호

하여 한국 내에서의 필요한 정치적인 특권을 보장받는다는 이하의 동

의된 조항에 주목할 것” 여기서 일본이 한국 내에서 이권을 누릴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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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한응의 장례식에 고종은 용인군수 현찬봉을 보내어 애도하였

다. 그리고 종2품 가선대부 내부협판에 추서하고 장충단에 배향하였

다.

2) 민명환의 순국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조

약의 파기를 주장하고 을사 5적을 성토

하며 죽음으로 항거한 사람들이 줄을 이

었다. 

민영환*도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순국

하였다. 그의 묘소는 용인 마북동에 있

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20세에 동부

승지와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다. 1895년 

8월에는 주미 전권공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임명 직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 무참히 시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나 부임하지 못했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친러 내각이 들어서자 그해 4월 특명전권공사

로 임명되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민

영환은 윤치호, 김득련, 김도일 등을 대동하고 러시아로 길을 떠났다. 

 *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은 서울 출생이며 호는 계정(桂庭)이며 본관은 여흥이고 민겸호의 

아들이다. 임오군란으로 아버지 민겸호가 피살되었으나, 그는 개화파 관료들과 뜻을 같이 하

며 관직생활을 이어 갔다. 순국 후 그의 묘소는  용인 수지 토월에 평장으로 만들어졌다가 나

중에 마북동으로 옮겼다.

민영환

통보하였고, 주한 영국공사는 이 사실을 주한 일본공사에게 알렸다. 주

한 일본공사는 이한응의 자결 순국 사실을 한국정부에 전하였고, 주영 

한국공사관을 당분간 폐쇄하도록 한국정부를 압박하였다. 주한 일본공

사관에서는 주영 한국공사관의 재산과 서류의 보관을 주영 한국명예총

영사 모건에게 위임하고, 한국공사관을 당분간 폐쇄할 것을 지시하였

다. 그리고 재불 한국공사관 참서관 1명을 장의 葬儀 를 위해 런던에 파

견하였다.

이한응의 유해는 고종의 특별 지시로 당시 런던 주재 한국명예총영

사 모건에 의해 그해 7월 고국에 옮겨져 고향인 용인 이동읍 덕성리 금

현에 안장되었다.

이한응의 순국 이후 일제에 의한 국권 강탈이 진행되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되었고, 결국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게 되

철명판(이한응의 관 위에 붙인 이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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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환은 1897년 3월 24일 서울을 출발하여 상해, 나가사키를 거쳐 

마카오로 갔다. 여기서 다시 싱가포르, 인도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

과하고 지중해를 건너 러시아에 도착한 것은 5월 14일이었다. 

러시아에서 국서와 국왕의 친서를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게 전

달하고 6월 5일 런던에 도착하였다. 빅토리아 여왕을 만나 국서와 국왕

의 친서를 전달하였고, 6월 22일 열린 즉위 6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

였다. 

민영환은 두 차례의 외유를 통하여 서구 여러 나라의 선진 문물을 보

고 감명을 받고 서구의 근대식 제도를 모방하여 정치, 군사 제도 등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1898년부터 서재필, 이상재 등이 지도하는 독립협회가 본격적인 활

동을 하며 자주 민권 자강 운동을 전개하였다. 민영환은 독립협회의 활

인천에서 러시아 군함을 타고 상하이, 나가사키, 동경을 거쳐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한 다음 거기서 기차편으로 북미 대륙을 횡단하여 뉴욕

으로 갔다. 민영환 일행은 미국 뉴욕에 3일간 머물다가 상선을 타고 대

서양을 건너 런던에 도착하였고, 유럽 대륙의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를 거쳐 러시아로 들어갔다. 민영환 일행은 5월 26일 크레믈린궁에서 

거행된 러시아 황제의 대관식을 참관한 뒤, 약 3개월 동안 러시아에 머

물면서 선진문물과 제도 등을 견문하였다. 

민영환은 러시아 방문 후 귀국한 뒤 1897년 1월 다시 영국, 독일, 러

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 전권공사로 겸임 발

령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1일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 축하

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유럽으로 떠났다. 

러시아 니콜라이 2세 대관식 때 민영환 일행이 

머물었던 숙소(러시아 모스크바)

민영환을 전권공사로 임명하는 칙명

조·러회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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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수립한다고 모함하였다. 이 때문에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의회 설

립운동이 좌절되어 민영환은 파면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후 황제의 절

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어 다시 참정대신, 탁지부 대신에 임명되었고, 

그의 건의에 의해 설치된 원수부의 회계국장, 장례원경, 표훈원 총재, 

헌병사령관을 역임하였다.

한편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2월 23일 ‘한일의정

서’를 강요하였으며, 8월에 한·일협약으로 본격적으로 내정을 간섭하

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제는 1905년 7월 29일 미국과의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같은 해 8월 12일 영국과의 제2차 영·일동맹, 그리고 같은 해 9월 5일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인 포츠머스 조약 등 미국, 영국, 러시아 제국주의 

국가들과 계속 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공인받

았다.

민영환은 일제의 침략으로 자주권을 빼앗기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 때문에 일제 및 친일 각

료들의 배척을 받아 외부대신, 참정대신 등 요직에 있다가 한직인 시종

무관장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정부 각료들을 총칼로 협박하여 ‘을사늑약’

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민영환은 전 부인

의 산소를 이장하는 일로 용인 수지 토월에 내려가 있다가 늑약 소식을 

듣고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 

민영환은 11월 27일 조병세와 함께 백관을 거느리고 어전에 나가 을

사늑약에 서명한 이완용 등 5적을 처형하고 조약을 파기할 것을 상소

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을 뿐 아니라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회

를 개설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렇듯 그는 이 시기 가장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관료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독립협회 후원자가 되었다. 

독립협회는 1898년 10월 초부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수구파 대

신의 퇴진과 개혁파 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는 상소와 철야 시위를 연일 

전개하였다. 그 결과 10월 12일 박정양을 수반으로 한 개혁파 내각이 

수립되었고, 민영환은 군부대신 겸 내무대신에 임명되어 군사권과 경

찰권을 장악하고 개혁파 정부의 실세로서 독립협회 운동을 지원하였

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정부에서는 즉각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안을 받

아들여 한국 역사상 최초의 의회를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11월 2일 중

추원을 의회로 개편하는 의회설립법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위기를 느낀 수구파들은 독립협회가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

관복을 착용한 민영환 군복을 작용한 민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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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동포형제에게 사죄하려 하노라. 그러나 영환은 죽어도 죽지 않고 저

승에서라도 제공을 기어이 도우리니 다행히 동포형제들은 천만 배 더욱 

분려하여 지기 志氣 를 굳게 하고 학문에 힘쓰며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어서라도 마땅히 저 세상에서 기뻐 웃

으리라. 오호! 조금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대한제국 2천만 동포에게 죽

음을 고하노라.

이 같은 민영환의 순국과 유서는 일제히 각 신문에 상세하게 보도되

어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곧이어 그를 따라 전 좌의정 조병세, 

전 대사헌 송병선, 전 참판 홍만식, 학부주사 이상철 등도 자결로 순국

하였다. 자결 순국은 일제 침략에 대한 강력한 투쟁 방략의 하나였다. 

민영환의 순국은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운동과 구국 계몽운동이 더욱 

커지는 기폭제가 되었고, 죽음으로라도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지켜야 

자결지의 혈죽 사진

자결지 기념비의 혈죽 모형

혈죽(고려대 박물관 소장)

하였다. 다음날에도 재차 상소를 올리고 대한문 밖에 엎드려 대답을 기

다렸다. 그러나 일제는 일본 헌병을 출동시켜 백관들을 해산시키고 민

영환과 조병세를 잡아 가두었다. 

그는 평리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으나 아무리 상소해도 이

미 기울어진 대세를 바로잡을 길이 없음을 개탄하였다. 그는 스스로 목

숨을 끊어 국민들을 깨우쳐 나라와 민족의 자유독립을 회복하는데 초

석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11월 30일 오전 6시경, 의관 이완식의 

집에서 45세의 한창 나이로 2천만 동포와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유서 2

통을 남기고 품고 있던 단도로 목을 찔러 자결 순국하였다.

경고 대한 2천만동포 유서

오호!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

차 생존 경쟁 가운데서 진멸하리라. 대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기약하는 사람은 도리어 삶을 얻나니 제공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단지 영환은 한번 죽음으로 황은에 보답하고 우리 2천

자결지 기념비에 영인되어 있는 

민영환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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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 신장에 노력하다가 독립협회 해산 직후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1898년에는 남궁억·나수연·장지연 등과 함께 국한문 혼용의 황

성신문 皇城新聞 을 창간하여 독립정신을 고취하며 민족계몽에 앞장섰다. 

황성신문은 1898년 3월 2일 창간된 경성신문 京城新聞 이 제호를 바꾼 대

한황성신문 大韓皇城新聞 을 계승한 것인데, 유근은 이때부터 주필을 맡았

다. 이 신문은 1898년 9월 5일 ‘황성신문 ’으로 제호를 다시 바꾸면서 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민영환이 순국한 후 피 묻은 옷이 보관된 마루에서 대나무가 돋아났

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혈죽 또는 절죽이라 불린다. 그가 순절할 때 나

이가 45세였는데 대나무 잎도 45개였다.  

조정에서는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대신으로 추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3. 애국계몽운동 

1) 유근의 애국계몽 운동

애국계몽운동은 을사늑약 전후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자 개

화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실력양성운동이라 할 수 있다. 아울

러 독립협회 계열의 자강운동을 계승 발전시킨 민족운동이다. 애국계

몽운동으로 펼쳐진 활동은 애국계몽단체활동, 구국교육운동, 언론활

동, 국학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유근*은 용인 출신으로 애국계몽 활동을 벌인 민족운동가였다. 그는  

1896년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사회 계몽을 위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

였다. 특히 1898년 11월 만민공동회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주권 수호와 

 *	유근(柳瑾, 1861~1921)은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석농

(石儂)이다. 탁지부 주사로 일하다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시작했다.

황성신문 창간호

(189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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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

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하지만 명색이 참정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 否 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

만하려 했더란 말이냐.

김청음*처럼 통곡하며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처럼 배를 가르

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

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	김청음(金淸陰)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친을 반대하며 심양으로 끌려간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을 말한다. 청음은 그의 호이다.

**	정동계(鄭棟溪)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였고, 인조가 항복하자 자결을 꾀하

였으나 목숨을 건져 덕유산에 들어가 칩거한 정온(鄭蘊, 1569~1641)을 말한다. 동계는 그의 

호이다.

시일야방성대곡(황성신문 1905. 11. 20)

간으로 재창간되었는데, 유근은 계속해서 주필, 논설위원 등으로 활약

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국권

을 강탈하였다. 이때 황성신문은 11월 20일, 을사늑약을 찬성한 매국 

대신 을사 5적과 일제 침략자들을 통렬히 비판하는 논설인 ‘시일야방성

대곡 是日也放聲大哭 ’을 실었다. 

시일야방성대곡

지난 번 이등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

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

민 상하가 환영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5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

짐인즉, 그렇다면 이등 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가 강경하여 거절하

기를 마다 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 후작 스스

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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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초등역사』를 편찬하였다. 

또한 유근은 이 시기 계몽운동단체에 참여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민

족 실력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을사늑약 강제 체결 직후 해산되

었던 헌정연구회의 주도세력들이 1906년 4월 결성한 계몽운동 단체인 

대한자강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대한자강회는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지만, 그 해 11월에 권동진, 남궁억, 장지연 등과 

함께 대한협회를 결성하여 계몽활동을 계속하였다. 또 비밀결사인 신

민회에도 가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권회복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

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 논설을 먼저 작성했던 장지연은 너무 격분한 나머지 끝을 맺지 못

하였다고 한다. 이때 유근이 그 후반부를 끝내고 밤새껏 인쇄하여 배포

하여 한국 언론사에서 가장 빛나는 논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지연은 이 논설이 문제가 되어 일제에 체포되었고 황성신문은 무기

한 정간을 당하고 말았다. 

유근은 황성신문이 정간되어 잠시 언론계를 떠나 휘문의숙의 숙감과 

숙장 등을 맡으며 교육 계몽운동을 펼쳤다. 그 후 정간이 풀려 황성신

문으로 다시 돌아와 1907년 9월 17일 제5대 사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후 경술국치로 폐간되기 직전인 1910년 6월 11일까지 약 3년간 황성신

문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언론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와 독립정신 함양

에 모든 노력을 쏟았다.

유근은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에서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민족대중

의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사 편찬에도 힘

썼다. 먼저 1906년 원영의와 함께 쓴 『신정동국역사 新訂東國歷史 』를 편찬

하였다. 이 책은 “조선이라 함은 국 國 이 동방에 재 在 하야 조일 朝日 이 선

명 鮮明 함을 취함이라”로 시작되는데, 국한문본으로 단군부터 고려까지 

편년체로 엮어 당시 휘문의숙을 비롯한 여러 사립 학교의 역사 교과서

로 활용되었다.

이와 함께 어린 학생들의 주체적 역사의식과 민족 의식을 기르기 위

해 1908년에 『초등본국역사』를 펴냈으며, 이를 보완하여 1910년에 『신

『신찬 초등역사』 『신정 동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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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6월 이상설, 이동녕 등은 조국을 떠나 블라디보스톡으로 향

했다. 이곳에서 황달영, 정순만 등을 만나 북간도로 가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연길현 용정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일본 관헌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기로 하고, 이상설은 이당, 이동녕

은 이량, 여조현은 여준, 정순만은 왕창동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들은 

용정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학교로 쓸 건물을 사서 1906년 10월 서전

서숙을 개교하였다. ‘서전瑞甸’은 이 학교가 세워진 지역의 지명이었다. 

서전서숙은 처음 부근에 사는 한국인 청소년 22명을 모아 고등반

인 갑반과 초등반인 을반으로 나누어 가르쳤다. 다음 해에는 학생수가 

100명에 이를 정도로 늘어나 갑반, 을반, 병반으로 나누어 교육하였다. 

이상설은 『산술신서』를 직접 지어 갑반의 산술을 가르쳤으며, 황달영

은 역사와 지리, 김우용은 산술, 여준은 한문, 정치학, 법학 등의 과목

서전서숙 개교 당시 모습

2) 여준의 민족 교육운동

서전서숙

한말 우리 민족의 애국계몽운동은 학교를 세우고 교육 활동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을사늑약을 계기로 민족교육이 더욱 강조되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

립학교가 세워졌다. 

여준*은 이상설, 이회영 등과 더불어  민족교육을 통해 구국운동을 

펼쳐 국권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과 함께 땅을 빼

앗기 위해 황무지 개척권의 양여를 요구하였다. 이때 여준은 보안회와 

대한협동회에 가담하여 황무지 개척권 양여 반대 운동을 벌여나갔다. 

여준은 이상설과 이회영 등 여러 민족 운동가들이 참여한 상동청년

회를 통해 을사늑약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들은 일제의 탄압

으로 목표로 했던 민중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새로

운 민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상설, 여준, 이회영, 이동녕 등은 국권 회복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

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일제의 탄압

이 심한 국내에서는 민족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해외로 망

명하여 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	여준(呂準, 1892~1932)은 용인 원삼면 죽릉리 능골 출신으로 본명은 여조현이고 호는 시당이

다. 그는 이상설, 이회영 등과 함께 신학문을 공부하며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세울 방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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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어 친일 학교로 만들었다. 이 학교는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

지 명맥을 이어와 현재는 용정실험소학교로 불리고 있다. 

서전서숙은 비록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학교교육이 이루어졌지

만, 이후 용정을 비롯한 간도 지역에서 민족교육의 선구가 되었다. 

오산학교

1907년 일제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

제국의 군대마저 해산시켰다. 또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할 수 있

게 하여 실권을 다 빼앗긴 대한제국은 나라 이름만으로 유지하는 신세

가 되었다. 

이 때 일제의 탄압은 날로 심해져 합법적인 민족운동도 어려워져서 

신민회 같은 비밀결사 조직 형태로 국권회복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

을 담당하여 가르쳤다. 

1907년 4월 서전서숙의 숙장인 이상설이 황제의 헤이그 특사로 임

명되어 이동녕, 정순만 등과 함께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면서 학교를 떠

났다. 이에 따라 서전서숙의 숙장을 여준이 맡아 학교 운영을 전담하였

다. 

그런데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로 가면서 여비를 학교비에서 보탰기 

때문에 학교 재정 상태는 더욱 곤란해졌다. 게다가 통감부가 설치한 간

도파출소의 감시도 심해지고, 친일단체인 일진회의 방해도 겹쳐 정상

적 학교 운영이 힘들게 되었다. 

결국 숙장인 여준은 1907년 10월 경 서전서숙을 폐교할 수밖에 없었

고, 교사와 학생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 교육 활동을 이어갔다. 폐교된 

후에는 학교 시설을 간도파출소가 인수하고, 이름도 간도보통학교로 바

용정실험소학교 내 서전서숙 표석(중국 지린성 용정시) 용정실험소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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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리, 산술, 법학 등 다양한 과목을 가르칠 정도로 동서양 학문 모두

에 정통하여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1909년 안중근이 이토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하얼빈에서 사살하였을 

때 여준은 전교생을 모아놓고 스스로 힘을 길러 일본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하였다. 

우리의 원수 이토오 伊藤 가 죽었다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다. 이토오 

대신 또 나올 놈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안중근의 뒤를 이어 

제2, 제3의 이토오를 몰아내지 않으면 인된다. 이토오가 우리나라를 빼

앗으려 했던 증거로 말하면, 러·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배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동경 시민들이 소동을 일으켰을 때에 이토오는 정부를 대표

하여 나서서 “우리가 배상을 못 받았지만 더 큰 것을 받지 않았는가? 한

국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영토를 우리 일본 제국의 영

토 안에 반드시 집어넣고야 말 것이니 여러분은 안심하고 돌아가라”는 

연설을 하지 않았는가. 이토오가 무엇으로 한국을 위한다는 말인가? 그 

자가 우리나라에 와 5조약, 7조약을 맺은 것은 모두 우리나라를 자기의 

수중에 넣고자 하는 행동이었다. 그 자는 우리 몰래 슬며시 집어넣자는 

계획이었다. 다시 말하면 구렁이 달걀을 훔쳐 먹듯이 남모르게 먹어버

리겠다는 심사로 무슨 동양삼국이니 이웃나라끼리 도와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만들어 우리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다. 우리는 깨어야 한다. 일

어나야 한다. 속지 말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하야 계속 매진하자.

여준은 1910년 7월 오산학교의 제1회 졸업식에서 연설을 통해 구국 

운동에 나설 것을 당부하였다. 

다. 신민회는 특히 민족자본을 육성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의 실력

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07년 10월 서전서숙이 폐교되어 귀국한 여준은 상동청년회와 서

북지방 기독교도가 주축이 되어 창립된 비밀결사인 신민회에서 활동하

고 있었다. 신민회의 평안북도 총감이었던 이승훈은 민족교육에 관심

을 갖고 강명의숙을 세워 학생을 모아 교육하고 있었다. 

이승훈은 1907년 12월 정주에 중등학교인 오산학교를 개교하고 교사

로 여준과 서진순을 초빙하였다. 특히 여준은 학교 교무를 전담하며 역

오산학교 1회 졸업식

여준의 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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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생각한 바를 다 가르쳐 보내지 못하는 것이 큰 한이다. 그

러나 배운 것만이라도 그대로 실행하여라. 천만 가지 재주를 배웠더라

도 실행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이 4년 동안에 나라

를 사랑하라, 민족을 구하여라 하는 말은 남강 선생 이하 여러 사람이 귀

가 아프도록 말하였는데, 그것만 실행하여 준다면 아무 근심이 없노라.

이승훈이 오산학교를 설립하였을 때 그 목적 중 하나가 교사를 양성

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준이 1911년 오산학교를 그만두고 서간도

로 망명할 때까지 가르쳤던 졸업생 가운데 민족교육 운동이나 독립투

쟁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다.

삼악학교 

1907년 이후 전국에 민족의식을 가진 지식인들에 의해 사립학교 설

립이 급증한 것은 신민회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여준도 오산학교에 

있으면서 신민회에 의해 상동청년학원에 파견되어 교육활동을 펼치기

도 하였다. 

여준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08년 자신의 고향인 원삼면 죽릉리에 이 

마을에 사는 오태선, 오용근 등과 함께 삼악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

교 교사는 같은 마을에 사는 오항선의 집을 기부 받아 사용하였다. 

여준은 학교 설립을 주도하였지만 실제 운영은 오태선과 오용근에 맡

겼다. 나중에 오산학교 졸업생인 김도태와 김공집을 이 학교에 교사로 

보내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다. 이 두 사람은 삼악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로 옮겨갔다가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또한 오광선은 삼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 상동청년학원에 

진학하였다. 그 후 서간도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마치고 독립군

이 되어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다.

삼악학교는 여준이 서간도로 망명하고, 일제의 민족교육에 대한 탄

압이 심해지면서 김도태와 김공집마저 학교를 떠나 신흥무관학교로 옮

겨가며 폐교된 것으로 보인다. 

3) 명륜학교의 민족교육 운동 

명륜학교는 맹보순*이 1906년 용인향교에 세운 학교였다. 

 *	맹보순(孟輔淳, 1862~1932)은 충북 진천 출신이며 호는 동전(東田)이다. 한말 유학자 임헌회

의 학맥으로 간재 전우와 야우 서정순의 제자가 되었다. 1894년 용인 기흥구 상갈동 금화에 

생질인 김학조의 도움으로  학당을 열었으며, 이곳의 학생이 넘치자 1906년 용인향교로 옮겨 

명륜학교를 개설하였다.

삼악학교 터(용인 원삼면 죽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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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학교의 교육 상황은 1907년 음력 2

월 1일부터 동년 7월 2일까지 만 5개월 2

일 동안 이 학교 학생인 이용건 李鎔建 이 쓴 

『명륜학교일기 明倫學校日記 』에 잘 나타나

있다. 이 학교 교장은 모현면 능곡 출신

으로 한말에 학부대신을 지낸 이도재였

으며 실제 학생을 가르치며 교육 활동을 

한 교사는 맹보순이었다. 한편 이 학교 

재정의 상당 부분은 맹보순의 생질인 김

학조가 부담하였고, 3·1운동 당시 독립운동에 참가한 어대선도 강학 

활동을 통해 교육에 참여하였다. 

명륜학교의 학생들은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의연금을 납부하였으며 

맹보순

애국과 충효정신이 담긴 창가를 지어 보급하여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1908년 용인군수가 학생들에게 단발을 강요하자 맹보순은 명륜학교 

학생들을 이끌고 수원향교로 명륜학교를 옮겼다. 이후 이 학교는 용인

군수에 의해 용인보통학교로 다시 개교하여 현재는 신갈초등학교로 이

어지고 있다. 

명륜학교 출신인 이영선은 국권피탈 후 스승인 맹보순과 함께 만주

의 성신태를 통해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만주의 무장 독립운동의 지

도자인 김혁도 이 학교와 관련을 맺었다.

4) 홍재설의 동우회 활동

일제는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

고 정미7조약을 통해 각 부에 일본인 관료를 임용하여 한국에 대한 침

략을 강화시켰다. 이어서 군대마저 해산시켜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식민지와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다.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은 한민족의 분노를 일으

켜 강력한 항일 의병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각종 단체를 결

성하여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며 일제 침략정책에 항거하는 활동을 벌

이기도 하였다, 

이때 대한제국의 선전관으로 있었던 홍재설*은 관직을 그만두고 동

 *	홍재설(洪在卨, 1873 ~1939)은 남양주 독정에서 태어났다.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유배를 

갔다가 돌아와서 용인 포곡읍 금어리에 거주하였다. 1919년 3월 29일에는 두 아들 종욱과 종

엽이 포곡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2019년 8월 15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명륜학교가 있었던 용인향교(기흥구 언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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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동우회는 1907년 6월 서울에서 창립되었

으며, 처음 회장에는 이윤용, 부회장에는 윤이병·이범규 등이 취임하

였다. 그 후 회장 이윤용과 이범규가 물러나고 윤이병이 회장으로, 김

재풍이 부회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홍재설은 회원 관리를 담당하는 인

사과장을 맡았다. 이들은 조직을 새로 갖추고 회의 취지를 ‘황실존중·

청년교육·동양평화’라고 표방하였다. 이때 회원은 수천 명이나 되었

다.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로 일제가 친일 대신을 사주하여 고종을 양

위시키고 일본으로 납치해간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때 대한자강회와 

동우회 등 각 애국 계몽단체가 나서서 양위 반대와 고종 납치를 저지하

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동우회는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고종을 일본으로 데려간다면 

철로에 누워 죽을 각오로 막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일진회 기관지 국

민신문사를 습격하여 가옥과 기계를 파괴하였으며, 일진회원과 그 가

옥을 공격하여 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동우회원은 다시 석고단에 모

여 일제의 고종 납치를 저지하자는 선언서를 발표하고 이완용의 집으

로 몰려가 집을 태워버렸다. 또 경찰분서를 파괴하고 군부대신 이병무

의 집으로 가려다 일본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해산하였다. 

이 일로 동우회원들이 체포되어 윤이병은 종신 유배형, 이근우·홍

재칠·이광수·심원택·여규면·김재붕·홍재설·차춘성 등은 10년 

유배형을 받았다.

4.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대한제국이 일본에 진 국채를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

구에서 조직적 운동으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언론기

관과 애국계몽 단체가 중심이 되어 거족적인 모금 활동을 벌였다. 국채

보상운동은 경제적 구국운동을 넘어 거족적인 반일운동으로 확대되었

다. 

용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은 맹보순이 

설립한 명륜학교의 학생들이었다. 이용건의 『명륜학교일기』에 따르면 동우회 관련 『순종실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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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2월 11일에 나라에서 채무 보상의 일로 통보가 와서 재학생 모

두 각각 의연금을 내기로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모든 학생들이 각자 담당하는 구역을 맡아 통첩을 지참하고 군 내를 

다니며 군민을 상대로 홍보와 모금도 하였다. 이용건은 2월 12일에 같

은 학교 학생인 송시순과 함께 학교 통문을 갖고 현재 보정동인 이현 

독정리 이의관, 죽전 김봉필과 그의 선생인 주사의 박상익, 현암의 최

영보 등으로부터 10전에서 많게는 1원 정도 출연금을 기부 받았다. 

2월 13일에는 광주 방면인 동막골 오위장 남창원과 월촌 윤생원 또 

태정리 안종우 등에게서 10전을 모금했다. 또 현재 고기동과 신봉동, 

그리고 성복동에서 수십 전을 모금했다. 모금은 기부자가 직접 학교에 

와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2월 17일에 현암 거주 최영보는 35냥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납부하였으며, 2월 21일에는 포곡 유운리의 소운

동 사숙의 학도 박승연이 학도들에게 거출한 의연금 105냥을 학교에 

납부하였다. 2월 23일에는 현재 동백동인 동변의 백현서숙에서 의연금 

30냥을 학교에 납부하였다. 

용인 지역에서 4월 이후 전개된 국채보상운동은, 황성신문과 대한매

일신보에 따르면 8월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다고 한다. 

용인지역 국채보상운동 모금 현황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

신문명 월,일 지 역 명 마을명 인원 금  액 현재 지명

황성

신문

4. 8 용인군 수진면 손기동 12 당오 450량 고기동

4.11 죽산군 근삼면

종평동 17 9원 40전

백암면

가곡동 6 2원 20전

장계 24 7원 75전

내수곡 24 8원 30전

외수곡 14 3원 20전

강촌동 14 2원 95전

내창동 33 6원 80전

가이동 30 9원 5전

죽산군 근삼면(현 백암면) 13동 국채보상 모금액(황성신문 1907.4.11)

죽산군 근이면 율리(현 백암면 용천리) 국채보상 통문(대한매일신보 190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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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명 월,일 지 역 명 마을명 인원 금  액 현재 지명

황성

신문

4.11 죽산군 근삼면

노동 31 9원 20전

백암면

협동 56 20원

백암동 40 18원

신리동 22 7원 10전

석곡동 13 3원 20전

계 107원 15전

4.15 용인군 수진면 
평동 59 12원

동천동
동막동 주민 9원 30전

4.18 용인군 읍내면 부인 14 9원 10전 언남동, 마북동

4.23
용인군 남촌면 신리 32 10원 70전 남사면

죽산군 근일면  상산리 25 13원 10전 백암면

4.25 용인군 남촌면  전궁동 53
新貨 3원 50전

舊貨 46元
남사면

5.11 용인군 포곡면  당곡 8 2원 포곡읍

5.11 양지군 주서면

반정 23 6원 70전 양지면

신평 18 3원 45전
마평동

마남리 23 3원 50전

정문 18 3원 30전 양지면

해곡리 30 3원 60전 해곡동

마북리 16 3원 35전 마평동

광곡 26 4원 80전
운학동

어득운리 34 6원 90전

계 35원 64전

5.13 양지군 주서면  송동 39 當五 585兩 양지면

5.23 용인군 동변면 백현 36 當五 327兩 동백동

5.25 죽산군 원일면

좌찬 37
舊貨 29元 40전 

新貨 14원 70전

원삼면
미평 5

舊貨 2元 80전

新貨 1원 40전 

항곡동 36 11원 10전

계 27원 20전 

6.22 용인군 하동면 모산동 43 31원 이동읍

7. 1 용인군 수진면 상동신리 30 13원 60전 신봉동

신문명 월,일 지 역 명 마을명 인원 금  액 현재 지명

대한

매일

신보

4.16 용인군 수여면

북동
48 19원 45전

역북동
신점 5원 50전

서동 41 9원

역동 36 8원 40전

예직리 33 10원 80전 운학동

동진리 27 5원 39전 5리 남동

임원리 주민 6원 고림동

해곡 17 4원

호동길업 20 4원 50전

호동 주민 6원 30전

대촌리 주민 14원 남동

기타 8원 90전

계 97원 81전 5리

4.18 용인동아개진교육회 126 13원 6전

4.25 죽산군 근이면 율리 15 60원 60전 백암면

5.12 양지군 주동면
공서동 아녀자 3 50전

양지면
추계리 고용인 4 40전

5.14

죽산군 원일면

용암리 빈민 1 3원 78전

원삼면

5.24

맹리 5 25원

행군리 27 4원 90전

순당리 25 9원 20전

계 39원 10전

7. 9 양지군 박곡면 청계 미상 18원 2전 5리 백암면

7.27 죽산군 원일면 미평 27 6원 20전 원삼면

8. 1 용인군 상동면 서동 76 22원 6전 이동읍

8. 3 용인군 수여면 김량장 상인 48 10원 김량장동

총   계 1,530명 이상 

신화 532원 77전 

구화 67원 50전

당오 1,462량

용인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주로 마을 단위로 납부가 되었는데, 이 

마을들은 대개 용인을 관통하는 영남대로 주변에 있었다. 모금은 마을 

내에서는 동족 문중이 공동으로 납부하였고, 전직 관리나 마을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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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층, 또는 학교나 서당의 학동들이 주도하기도 하였다. 

죽산군 근이면 율리에서는 전직 부사와 참봉이 국채보상운동 취지서

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진 국채 1,300만 원

으로 인해 우리의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광문회에서 제기

한 대로 국민 모두가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돈을 모아 국채를 갚

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것을 부탁하였다.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여 성금을 납부한 사람이 근대학교 설립에 참

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지군 주서면 반정에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

한 유벽과 유장근은 추양학교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원일면 항곡동에

서 모금에 참여한 이필은 명신학교 설립을 주도하였다. 

국채보상운동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이 참여하였는데, 특히 양지군 

공서동과 용인군 읍내면에서는 부녀자와 어린이들의 참여가 눈에 띈

다. 또 고용인과 빈민 및 상인의 참여도 있었다. 특히 수여면 김량장은 

도로가 교차하면서 교통이 발달하여 상업이 번성한 곳이기 때문에 상

인들과 동아개진교육회에서 많이 참여하였다. 

용인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빈부귀천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530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고, 700원이 훨씬 넘는 액수를 모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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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독립운동

1) 김석진의 순국 

1910년 8월,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일제는 헌병과 경

찰을 앞세워 무단통치를 실시하고 작위와 은사금을 주며 회유정책을 

펼치는 등 강온 양면전략으로 한국민을 통치하려 하였다. 국가 멸망 소

식에 몸서리치며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한국민은 다양하게 항일운동을 

벌였다. 이 가운데 국가의 멸망이 분통한 일이며 외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깨끗이 자결하기도 하였다. 자결 순국은 일제

에 항거하는 여러 방략 가운데 가장 강경한 것이었다. 경술국치 전후에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자결 순국의 길을 택하였다. 

1910년대의 자결 순국자들은 무엇보다도 국망의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의 길을 택하였다. 고종의 절대 충신인 이범진, 최익현의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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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동김씨 세도가 출신이었지만 흥선대원군 집권기임에도 20대에 

이미 정3품인 형조참의, 우부승지까지 오를 정도로 실력을 갖추고 오

직 정도만을 추구했던 선비였다.

김석진은 1876년에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었는데 그 때 강화도조

약이 체결되면서 사직소를 내어 정부의 원칙이 없는 개항에 반대하였

다. 1894년 6월에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그는 통분을 이기지 

못하고 향리로 내려갔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음과 같이 자신의 뜻을 밝히며 관직을 거부하였다. 

을미년의 변고는 만고에 없는 일이니 우리나라 삼천리에 무릇 혈기 

있는 자 와신상담하여 복수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신처

럼 임금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로서 비록 먼저 하찮은 목숨을 버리지 못

하였지만 어찌 차마 사모를 쓰고 다시 벼슬길을 찾겠습니까?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김석진은 상경하여 늑약 반대 투

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토역소 ’*를 올려 지사들의 자정·순국이 을사

 *	토역소(討逆疏) : 역적을 토벌시켜달라는 상소이다. 당시는 을사늑약을 찬성한 5대신을 처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제자이자 왕실 지친인 이재윤, 항일

대신 김석진처럼 문과 출신으로 고

관을 역임한 인물도 있었다. 이 가운

데 이범진은 1896년 한국을 떠나 구

미에 계속 머물며 고종의 국권수호

외교를 충실히 보좌하다가 국망 후

에 분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

였다. 

구례의 황현은 ‘절명시’를 남기고 

음독 자결하였으며, 홍범식은 금산

군수 재직 중에 국망의 소식을 듣고 목매 자결하였다. 홍주의병에 참여

했던 이근주는 부모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자결하였다. 전라도 옥과

의 유생 정재건은 망국의 신하로 남을 수 없다며 자결하였다. 

한말 의병장으로 영춘 출신의 김상태, 영양 의병장 김도현, 산남의

진 3대 의병장 최세윤, 호남창의회맹소 통령 김용구 등은 일제에 굴복

하지 않고 장렬한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 을사늑약 후 순절한 송병선의 

아우 송병순도 내 뜻을 빼앗을 수는 없다며 자결하였다. 예안의 이만

도와 재야의 척사유림 박세화도 단식 자결로 지조를 지키려 하였다. 익

산의 김근배, 고부의 김영상, 연산의 김지수, 금구의 유생 장태수, 고성

의 최우순 등은 일제의 소위 은사금을 거부하며 자결하였다. 

김석진*은 1910년 일제의 국권 피탈에 항거하여 자결로 순국하였다. 

 *	김석진(金奭鎭, 1843~1910)은 본관이 안동(安東)이며 호는 오천(梧泉)이다. 1860년(철종 11)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매천 황현

김석진의 글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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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약을 찬성한 대신 다섯 명을 역적으로 판명하는 중요한 근거임을 제

시하고, 오적 처형과 늑약 파기를 주장하였다.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정미7조약과 군대 강제해산 등으로 일

제의 침략정책이 강화되자 김석진은 남양주 덕소에 머물며 죽음을 결

심하였다.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강제로 대한제국을 병합하고 소위 ‘조선귀

족령’을 발표하고 76명의 관료 및 유학자들에게 작위를 수여하고 은사

금을 주는 포섭책을 펼쳤다. 이때 김석진을 비롯한 윤용구, 홍순형, 한

규설, 민영달, 조정구, 조경호 등은 작위를 거부하였다. 김석진은 일제

가 남작의 작위와 은사금 25,000원 준다고 통보하자 9월 8일 미리 구입

해 둔 아편을 먹고 오후 6시경 서울시 강북구 번동의 오현 梧峴 에서 숨

을 거두었다. 

김석진의 묘는 본래 서울시 강북구 번동에 있었으나 1993년 5월 용

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로 이장하였다. 그의 위패는 용인 민속촌에 

있는 충현서원의 충절사에 모셔져 있다. 1962년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2) 정철화와 대한독립의군부 

대한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전라남북도의 유생과 의병을 중심으로 

조직한 독립운동단체로, 여기에는 용인 출신으로 의병항쟁을 벌였던 정

철화도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최익현과 함께 의병활동을 펼쳤던 임병찬은 국권을 빼앗긴 이후 의

순국지인 북서울 꿈의 숲 내 창녕위궁재사(서울시 강북구 번동)

김석진 위패가 모셔진 충현서원의 충절사(기흥구 보라동 용인 민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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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규모 의병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14년 5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전국의 조직을 통해 일제히 발송하고, 360여 개 처에서 

동시에 총독부로 국권 반환과 일본군의 철병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기

로 하였다.

그러나 대한독립의군부 조직원인 김창식이 붙잡힘으로써 조직이 발

각되어 독립의군부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 함께 이기영·이

기주·강봉주·이용철·정철화·조중구·김현각·유병심·윤호·신

규선·윤이병 등이 피체되었던 이 사건은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독

립의군부의 군자금 모집사건이었다. 

임병찬은 독립의군부의 계획이 드러나면 조직마저 와해될 것을 염려

하여 단독으로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일본 정부 총리대신과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냈다. 이것은 독립의군부의 조

직을 보호하기 위해 돌파구를 모색한 것이었지만, 일제는 임병찬의 면

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임병찬은 데라우치가 대리로 보

낸 경무총감에게 국권 침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국권 반환 및 일군의 

철병을 요구하였으며, 한국의 독립만이 동양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1914년 6월 1일 임병찬은 데라우치 총독과 일본 총리대신 오쿠마에

게 두 차례에 걸쳐 투서를 하였지만, 6월 3일 경시청에 체포되었다. 임

병찬은 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거문도로 유배되었으며 몇 차

례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1916년 병으로 순국하였다.

일제 기록인 『고등경찰요사』에 의하면, 독립의군부사건과 관계있는 

경상북도 출신은 “폭도의 수괴로서 당시 한국 제일의 활동가로 불리던 

병활동을 준비하며 고향인 순창에

서 은거하고 있었다. 1912년 9월 

임병찬은 공주 유생 이칙으로부터 

독립의군부 전라남도 순무대장으

로 임명한다는 고종의 밀명을 받고 

비밀리에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

다

먼저 호남지방의 의병과 유생을 

끌어들였으며, 아들인 임응철을 서

울로 보내 이인순·곽한일·전용

규 등과 함께 독립의군부의 전국적인 조직 확대를 논의하게 하였다. 이

를 통해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의군부를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13년 2월 임병찬은 전 참판 이인순을 통해 고종으로부터 다시 받

은 밀명에 의해 전라남북도 순무총장 겸 사령장관에 임명되었다. 1914

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하고 중앙원수부

에 병마도총장과 참모총약장을 두었으며, 서울·강화·개성·수원·

광주에 5영을 두었다. 

전국의 각 도·부·군단위의 조직을 완성하고 그 대표를 선정하였는

데 임병찬, 민정식, 이명상 등 13명을 총 대표로 하고, 각 도 대표 14명

과 각 군 대표 302명을 합쳐 총 329명에 이르렀다.

독립의군부의 활동 목표는 일본의 내각 총리대신과 조선 총독 및 주

요 관리들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 한국 강점의 부당함을 일깨우

임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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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근의 교육 문화 운동 

국권피탈 이후에도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에 큰 관심을 두었던 유

근은 1910년 우리 전래의 고전 보존과 반포, 그리고 전통문화의 선양을 

목적으로 최남선이 설립한 조선광문회에 참여하였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해마다 진귀한 서적과 국보급 문

화재를 반출해 갔다.

이때 최남선 등은 문화운동의 한 방법으로 우리 고전의 수집·간행

과 보급 운동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1910년 10월 29일 최남선은 광

문회 설립을 계획하고 총독부 경무총감부에 간행물 예약금 모집 허가

를 제출했으며, 12월 초 신문관 2층에 조선광문회를 발족했다.

유자 허위의 일족, 부하 또는 교우가 많고, 또 상당히 저명한 유자가 참

여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의병장 허위와 관련 있는 인물은 이기

상·이기영·정철화·이은영·여영조·김창식 등이었다.

정철화는 용인 출신으로 원래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혀 전남 

고금도에 유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913년부터 대한독립의군부의 일

원이 되어 동지들과 함께 친일 부호에게 군자금을 징수하여 해외에 송

금하려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비밀결사 조직인 

대한교민광선회를 조직하여 국권 회복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또한 광

제회를 조직하여 서간도의 독립운동 단체와 연락하며 서간도의 여준이 

준 격문과 신한민보를 국내에 전달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독립운동 세

력을 연결시키고 동지의 규합과 군자금의 모집에 착수함으로써 해외독

립운동기지 건설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임병찬 등과 함께 체포되어 재

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언도받았다.

1969년 헐리기 전 청계천 변의 조선광문회 건물(서울역사문화포럼 카페)정철화 활동 관련기사(매일신보 191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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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행하였다. 이 책은 근대적 출판 형태를 갖춘 최초의 한자자전이라 

할 수 있는데 광문회 출범과 함께 유근이 주관하여 편찬작업을 시작하

여 만 5년의 시간이 걸린 방대한 작업이었다. 유근을 비롯한 『신자전』 

편집 동인들은 국어사전 편찬준비도 했으며, 이 작업은 훗날 조선어학

회의 『우리말 큰사전』 편찬의 모태가 된다. 이어 주시경·권덕규·김

두봉 등이 조선어 사전인 『말모이』의 편찬을 준비했지만 주시경의 죽

음으로 중단되었다.

조선광문회는 처음에 “본회의 계획이 성취된 후에는 조선에 진서는 

절무할 것이요, 본회 간행물이 발포된 후에는 조선학계의 면목을 위하

여 일변하리라”라고 할 만큼 180여 종의 고전을 중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20여 종밖에 간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일제의 문화 말살정책에 

대해 ‘조선정신’의 발견과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으로 저항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근은 조선광문회와 대종교에서 활동하면서 1915년 5월 김성수에 

발탁되어 중앙학교장에 취임하였다.

1915년 경성고등보통학교 부설 교원양성소 재학생들이 나서서 일제

에 탈취 당한 경제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실업 진흥을 통해 민족의 실

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족경제의 자립을 목적으로 

조선산직장려계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해외에서 발행되는 독립운동 관

련 신문들을 들여와 읽고 토론을 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다. 

이들은 지도위원 성격의 협의원으로 유근을 비롯하여 김두봉·백남

운·남형우·박중화 등 유력인사들을 추대하여 이들의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17년 조직이 탄로나 

이 단체의 주요 참여 인사는 장지연·유근·이인승·김교헌 등이며, 

이들은 ‘수사 修史 ·이언 理言 ·입학 立學 ’을 3대 기치로 내세웠다. 또 귀중

문서의 수집·편찬·개간을 통한 보존, 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하며, 고

문헌을 최단시일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인쇄하고, 가입 회원에

게는 실비로 배포하였다. 

조선광문회에서는 제1차로 역사책인 『동국통감』·『동사강목』·『삼

국사기』·『삼국유사』·『발해고』, 지리책으로서 『택리지』·『산수경』을, 

민속학으로 『동국세시기』를 발간하였다. 국어학으로는 『훈몽자회』·

『아언각비』, 고전으로 『용비어천가』·『산림경제』·『지봉유설』·『성호

사설』·『열하일기』를, 문집류로는 『율곡전서』·『이충무공전서』 등을 

간행하여 일제침략기 한민족의 의식을 고취하였다.

다음으로는 1915년 12월 5일 유근·이인승 편집으로 옥편 『신자전』

조선광문회 터(서울 중구 청계천 1가 장통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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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족이라 하는 것은 시조 단군의 단 檀 의 우리말을 따른 것이라”라고 하

듯이 ‘배달민족’을 논하면서 ‘홍익인간 弘益人間 ’의 이상을 주장하였다. 

1921년에는 동아일보 지상에 백두산을 한민족의 성산으로 삼는 대

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신문에서는 백두산을 “조선민족의 시조 

단군이 탄강하고 조선 안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중략) 백두산은 실

로 조선민족의 옛 역사와 발원지”라고 하였다. 

또 창간 당시 남도본사의 활동에 관한 기사도 많이 게재하였다. 그 

대부분이 남도본사에서 거행된 각종 경축행사였다. 예를 들면 1920년 

5월 5일자의 기사에서는 가회동에 있는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어천절’ 

행사가 거행되었으며 수백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고 보도하였다. 1921

년에도 대종교 행사 기사나 홍보가 계속 실렸지만, 유근이 별세한 후에

관련자 모두가 체포되었다. 이때 유근도 이들을 배후에서 지도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달 동안 곤욕을 치렀고, 그로 말미암아 중앙학교장

을 사임하였다. 

유근의 민족과 역사에 대한 관심은 민족종교인 대종교로 확대되었

다. 유근은 이미 1909년 나철, 오기호 등이 대종교를 창립하자 바로 입

교하였다. 대종사에서 1911년 참교와 지교를 거쳐 1914년 상교, 1918

년 최고위인 정교에 올라 교무 발전에 노력하였다. 

유근은 김교헌과도 친분이 두터워 친형제처럼 지냈다. 대종교에서 

낸 『단조사고』나 『신단실기』는 이 두 사람에 의해 반포되었다. 1917년 

제2대 교주 김교헌이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포교와 독립운동을 위해 

대종교 본사를 만주로 옮겼다. 이 때 유근은 김교헌을 대신하여 서울에 

대종교 남도본사를 설치하고 강우 등 남은 간부들과 교무를 전담하며 

해외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1920년 4월 동아일보가 창간되었을 때 유근은 편집감독을 맡으며 대

종교계를 대표하여 각 종교 사회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또한 동아

일보 창간 당시부터 신문에 대종교에 대한 선전활동이 적극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실제로 창간 직후 “단군은 우리민족의 

종조이시오. 숭고하신 단군존상을 구하여 독자와 공히 배하겠다”라고 

하여 일반 독자로부터 단군의 초상화를 현상 모집하는 활동을 전개하

였다. 

동아일보의 창간 초기부터 지면을 통해 단군사상 선전을 주도한 사

람은 유근의 제자인 권덕규였다. 그는 스승이며 편집감독인 유근의 지

원에 힘입어 창간 당시에 「동아해 東亞解 」라는 기사에서 “우리 민족을 배

대종교 남도본사 터(서울 종로구 가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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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환런桓仁현 파저강가 자피거우에는 성신태의 지점인 성신복 상점

을 열었다. 이 성신태에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계몽운동을 펼쳤던 신백

우와 경기도 고양 출신의 서세충 등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합세했다. 

맹보순을 비롯한 이들은 성신태를 만주 일대 독립운동의 연락기관으

로 만들고 장차 남만주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성신

태 세력은 류허柳河현 합니하의 신흥무관학교와 연락을 취하며 자금을 

제공하였다. 1913년 맹보순은 신흥무관학교에 일제 경찰이 이회영·

이동녕·이시영·장유순·김형선 등을 체포하거나 암살하기 위해 형

사대를 파견했으니 속히 피신하라는 비밀 연락을 보낸 일도 있었다. 

한편 이영선은 환런현의 성신태 지점인 성신복 상점을 운영하며 활

동하였다. 이와 함께 의병 출신인 이진룡과 조맹선이 주도하고 김학소

김혁가 고문으로 참여하여 조직한 독립군 부대에서 활동했다. 이영선은 

보부상으로 활동하며 압록강 일대에서 정찰과 연락을 맡았다. 

용인 출신인 김혁*도 만주로 망명하여 성신태를 통해 독립군으로 항

일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1914년 당시는 성신태의 자금도 거의 바닥이 

나 더 이상 지원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김혁은 다른 

방법으로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김혁은 예대희와 함께 퉁

코우 通溝  근방에서 위조 화폐를 만드는 일에 가담하였다. 지안集安·회

인현현재 환런현 일대에서 관련자들이 1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

던 일이었다. 

 *	김혁(金爀, 1875~1936)은 용인 기흥구 농서동에서 출생하였다. 본명은 학소이며 호는 오석

(吾石)이다. 1898년 6월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1월에 졸업하였다. 1907년 군

대 해산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국권을 빼앗긴 후 만주로 망명하였다.

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2. 해외 독립운동

1) 만주 독립 운동 지원 활동

국권 피탈 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해

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 

가운데 용인에서 건너간 맹보순과 김학

조, 이영선*은 신백우, 서세충과 더불어 

1911년 4월 경 만주 독립운동의 연락기

관으로 성신태 誠信泰 를 설립하였다. 

을사늑약과 정미조약으로 일제의 침

략 정책이 더욱 노골화되고 국권이 풍전

등화의 위기에 다다르고 말았다. 이때 

맹보순은 국권이 무너졌을 때 독립운동을 위한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

해 명륜학교의 제자인 이영선을 만주로 보냈다. 맹보순은 만주 시찰 후 

귀국한 이영선의 보고를 받고 자신도 직접 만주를 돌아보고 돌아왔다. 

맹보순은 귀국한 즉시 누님의 아들인 김학조를 설득하여 천여 석 재

산을 급히 처분하고, 만주 안동현현 중국 단둥시에 가서 성신태 상점을 열었

 *	이영선(李英善, 1889~1955)의 호는 백농(白儂)이며 용인 기흥구 영덕동에서 태어났다. 명륜

학교를 마치고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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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 독립운동 근거지로 삼았다.

1910년 8월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자 신민회 간부뿐 아니

라 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경을 넘어 류허현 삼원보 추가가로 이주하였

다. 이들은 1911년 여름 삼원보 추가가의 대고산에서 이주민들의 자치

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경학사 耕學社 의 목적은 명칭에서 보이듯

이 농업을 장려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시키자는 것이다. 

경학사를 조직한 직후 이주민 청년들의 교육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개소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여 민족교육과 함께 군사훈련

을 시켜 문무쌍전교육 文武雙全敎育 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또 이 학교 이

름을 신흥 新興 이라 붙인 것은 신민회의 ‘新’자와 다시 일어나는 구국 투

쟁이라는 의미의 ‘興’자를 합한 것이었는데, 나라를 새로 일어나게 하겠

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성신태는 여러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독립운동 자금 지원으로 재정상황이 어려

워졌으며, 일본이 남만주 일대에서 세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도 원인

이었다. 

성신태가 쇠퇴해지자 맹보순은 안동을 떠나 만주 동포들의 생계 안

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김혁은 귀국하여 대종교 남도본사에서 활

동하였으며, 이영선은 만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계속하다가 3·1운동 

후 신흥무관학교에 들어가 군사 교육을 받았다. 

2) 신흥무관학교에서 활동

1909년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제에 빼앗기게 되자 신민회는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의하였다. 1910년 7월경 이회영의 6형제

와 이동녕 등이 남만주의 류허현 삼원보 추가가 지역을 사들여 경학사

경학사 본부 터(중국 지린성 류허현 삼원보)

김혁의 위조화폐 제조 관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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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내 동포요, 나의 형제 잃었으니 이웃 형제 내 형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의를 위해 일치단결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성과가 좋아 

중국인들의 극단적인 한인 배척 기운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상룡·이시영·이동녕 등이 앞장서서 북경의 원세개 대총통

과 직접 교섭을 벌인 결과, 원세개의 비서 호명신이 이동녕·이회영과 

함께 봉천의 장작림과 류허현 지사를 설득하여 이주 한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임오군란 당시 원세개가 조선에 왔을 때 이회영 

형제의 아버지 이유승이 판서를 지내며 그와 친교가 있었던 인맥이 작

용한 것이다.

서간도에는 1912년 이후에도 국치 직후 못지않게 망명 이주가 계속

되었다. 이에 따라 이주민들은 무엇보다도 한인 사회의 자치와 경제력 

향상을 절실한 당면 과제로 삼았다. 이에 민족운동가들은 그해 가을에 

경학사를 바탕으로 부민단 扶民團 을 조직하였다. 부민단의 뜻은 “부여 扶

餘 의 옛 강토에 유민 遺民 이 부흥결사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부민단은 

그 본부를 삼원보에서 남쪽으로 90리 가량 떨어진 퉁화현 합니하에 두

어 이곳을 삼원보에 이어 서간도 제2의 독립운동기지가 되게 하였다. 

부민단 본부에는 서무·법무·검무 檢務 ·학무·재무 등의 부서를 두

고 총장이 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지방조직은 천가 千家 , 즉 큰 마을

에는 천가장을, 백가 百家  촌락에는 구단을 설치하여 백가장을, 십가 十家  

촌락에는 패장 혹은 십가장을 두는 조직으로 전체 한인사회를 효과적

으로 통할하였다. 

부민단이 겉으로 표방한 사업은, 첫째 한인의 자치를 담당하고 각급 

지방조직의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을 재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는 순탄한 발전만을 거듭한 것은 아니었

다. 이주민들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열의만큼이나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추진되었다. 우선 전국에 걸친 국민들의 국외 이주계

획이 일제에게 발각되어 큰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일제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을 모의했다고 조작한 105인 사건 등을 통해 국내의 수많은 신민

회 회원을 체포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자금의 공

급에도 큰 차질을 가져왔다. 

다음으로는 1911년 농업의 대흉과 풍토병의 만연으로 인해 경학사

와 신흥강습소를 유지하는 일조차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병농일치에 

의한 독립운동 기지 건설 방략은 이주 첫해의 농사가 유례없는 흉작을 

만나 이주민들의 식량마저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한 국내와 다른 환경

과 혹독한 추위가 가져온 풍토병은 많은 노약자와 부녀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또한 토착 중국인들이 급속히 진출하는 한인 이주민들을 보고 일제

의 앞잡이거나 자기들을 해치려는 집단으로 의심을 하고 한인배척운동

을 벌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신흥강습소의 민족교육

을 침략의 한 수단으로 오해하여 토착 중국인들은 집단적으로 토지 매

매와 조차는 물론 물물교환까지 거부하는 소동을 벌였다. 

경학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이러한 한인배척운동

을 극복하기 위해 방안으로 그들과 친할 수 있는 ‘변장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밖으로는 중국 관청에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변장운동이란 의복과 모자, 신발 등을 중국인과 똑같이 하여 친하게 

지내자는 운동이었다. 이주민들은 이를 위해 “나의 동포 잃었으니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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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난공불락의 요새인 곳이다.

신흥강습소도 학생들이 늘어나고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이전을 결

정하고 합니하에 넓은 토지를 사들여 큰 교사를 신축하였다. 이에 따라 

신흥강습소는 1기생 40명 내외를 속성 졸업시키고, 새 교실을 짓고 확

장하여 이전하였다. 혼강 북쪽 언덕 위에 자리를 잡은 이 교사는 이석

영의 재정 후원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1913년 5월

에 낙성되었으며, 명칭도 신흥학교로 개칭하였다.

이와 같이 개편된 신흥학교는 4년제 본과에다 6개월 또는 3개월 과

정의 속성 별과를 두어 국내외에서 계속 찾아오던 젊은 인재들을 교육

시켰다. 아직 무관학교라는 교명을 붙이지는 않았으나 교과 내용은 무

관을 양성하기 위한 군사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본과에서는 일반 

중학교의 수준을 능가하는 문무쌍전의 신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따라서 한인의 민·형사는 거의 부민단에 의해서 체결되었다. 둘째 중

국인 또는 중국관청과의 분쟁사건을 맡아서 처리해 주는 일이었고, 셋

째 신흥학교 등 한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맡아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일이었다. 

한편 부민단이 실제로 추구하던 최고 사업은 모든 조직을 효과적으

로 운영하여 ‘독립전쟁론’에 바탕을 둔 각종 항일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민단의 여러 사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흥강습소

의 개편을 통해 문무인재를 양성하고 인근 각 한국인 거주지에도 학교

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일이었다. 

부민단의 본부가 있던 합니하는, 동남쪽으로 태산준령인 고뢰산이 

30리 거리에 솟아 있고, 북쪽으로 청하자의 심산유곡이 펼쳐져 있으며, 

남서쪽으로 뇨가동의 장산 밀림과 혼강이 흐르는 곳으로, 천하 절경인 

부민단 본부 터(중국 지린성 퉁화시) 합니하의 신흥학교 터(중국 지린성 퉁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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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서북으로 흑룡 태원 남에 영절에

	 여러 만만 헌원 자손 업어 기르고

	 동해 섬중 어린것들 품에다 품어

	 젖먹여 준 이 뉘뇨

	 우리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우리 조상들이라

	 그네 가슴 끓는 피가 우리 핏줄에

	 좔좔좔 걸치며 돈다.

2절	 장백산밑 비단같은 만리낙원은

	 반만년래 피로 지킨 옛집이거늘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맡기고

	 종설움 받는이 뉘뇨

	 우리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우리 자손들이라.

	 가슴치고 눈물 뿌려 통곡하여라

	 지옥의 쇳문이 온다

3절	 칼춤추고 말을 달려 몸을단련코

	 새론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내어

	 새나라 세울이 뉘뇨

	 우리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우리 청년들이라

	 두팔 들고 고함쳐서 노래하여라

	 자유의 깃발이 떳다. 

이 무렵의 교직원으로는, 교장은 용인 출신의 여준이 맡게 되었고, 교

감은 윤기섭, 학감에 이광조, 교사에 이규봉·서웅·관화국 등이었다. 

군사교관으로는 한말의 무관 출신인 김창환·성준용·김흥·이극 등

이었다. 학교에는 본과인 중학교 과정과 속성 과정인 군사반을 두었기 

때문에 비로소 신흥무관학교로 불릴 수 있게 되었다. 

신흥학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근대적 중학과정의 신교육을 시행하

였다. 본과에서 가르친 중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중등교과산술』, 『국어문전』, 『고등소학독본』, 『신정산술』, 『최신고등

학이과서』, 『교육학』, 『대한신지지』, 『초등윤리』, 『신선박물학』, 『중등산

술』, 『신선이화학』, 『유년필독』, 『보통경제학』, 『윤리학교과서』, 『대한국

사』, 『사범교육학』, 『신편화학』, 『중등생리학』

특별과인 속성과에서는 무관 양성 위주의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필

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신흥학교 군사교육의 주요 편성과목

보병 기병 공병

치중의 각 병과 내무령 축성학

육군형법 징벌령 구급의료

편제학 훈련교범 전략

한편 신흥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교가를 만들어 합창하며 민족

의식을 드높이면서 조국 광복을 굳게 다짐하였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이영선이 기록한 교가

(백농일지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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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교가를 앞산 뒷산이 마주 울리도록 우렁차게 부르는 젊은 생도들 

앞에 여준 교장은 양눈에 망국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했다. 윤 교감

은 생도를 지도함에 있어 만일 누가 한쪽 눈이 없는 단점이 있다면 그 사

람을 지적해 말할 때 한쪽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장점을 들어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 분의 성격이 짐작되는 말이다. 이와 같은 교장 이하 교

직원 모두의 일거일동 일언행은 다만 애국 일념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때의 감명은 아직도 모교의 정신에 아로새겨 있다.

신흥학교는 이와 같이 중학 이상의 일반교육을 기초로 한 무관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졸업생은 적어도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민족 독립운동에 직접 복무할 의무가 있었다. 이들의 의무 복무는 독립

군으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 밖에도 각지 한인 소학교의 교

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인학교에 배치된 졸업생들

은 지정된 학교의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에 대한 애국 계몽활

동까지 담당하였으며, 부민회 등의 조직에서 중핵으로 활동하였다.

신흥학교 출신자는 이와 같이 졸업과 동시에 민족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였다. 1913년 3월 교장 여준과 교감 윤기섭을 비롯하여 제1기 

졸업생들인 김석·강일수·이근호 등이 중심이 되어, 이들 졸업생의 

결속과 건학정신의 구현을 위해 신흥학우단을 조직하였다. 초기에는 

이 결사의 명칭을 ‘복구강토’라는 의미의 ‘다물’이라는 고어에서 이름을 

따 ‘다물단’이라 하였다가 학우단으로 고쳤다. 교장 이하 교직원과 졸

업생을 정회원으로, 재학생을 준회원으로 하면서 단장 아래에 편집·

총무·운동·조사·토론·재무 등의 6부를 두었다. 그리하여 초대 단

또 신흥학교는 교육의 목표를, 첫째 불의에 대한 반항정신, 둘째 임

무에 대한 희생정신, 셋째 체력에 필승정신, 넷째 난고에 인내정신, 다

섯째 사물에 염결정신, 여섯째 건설에 창의정신 등 6개 덕목을 체득시

키는 데 두었다.

당시 신흥학교 교육 광경에 대해 본과 3기 입학생으로 생도반장을 

지낸 원의상은 「신흥무관학교」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그 

열정적인 민족교육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새벽 6시 도-또-따 기상나팔 소리가 잠든 학생들의 귓전을 때리면 각 

기숙사의 학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내무반을 정리한 다음 복장을 단정히 

하고 각반을 차고 검사장에 뛰어나가 인원검사를 받은 다음 보건체조를 

한다. 눈바람이 살을 도리는 듯한 혹한에 아침마다 윤기섭 교감이 초모

자를 쓰고 홑옷 입고 나와서 점검하고 체조시키던 그 뜨거운 정성이 지

금도 생각난다. 

이 체조가 끝나고 청소와 세면을 마치면 각 내무반별로 식탁에 앉는

다. 주식물이라고는 부유층 인사들이 2, 3년씩 창고에 저장해 두어 열에 

뜨고 좀먹은 좁쌀이었는데, 솥뚜껑을 열면 코를 찌르는 그 퀘퀘한 냄새

는 누구나 낯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박의악식 薄衣惡食 과 삭풍한설에 보수도 없는 교직원은 단의초

모 單衣草帽 로, 생도들은 주린 허리를 졸라매고 매일 맹훈련을 계속했다. 

여기에는 영예도 공명도 없고 불평불만도 있을 수 없었다. 다만 희생정

신으로 일사보국의 일념에 불탈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면 집합나팔 소리에 조례가 시작된다. 이상과 같은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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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다물’의 원동력인 모교의 정신을 후인에게 전수하자.

둘째, 겨레의 활력소인 모교의 정신을 올바르게 만대에 전하자.

셋째, 선열 단우의 최후 유촉을 정중히 받들어 힘써 실행하자. 

이와 같은 이념과 조직을 가지고 결성된 신흥학우단은 그후 서간도 

지방에서는 물론, 남북 만주에까지 항일독립운동의 핵심조직으로 활동

하였다.

신흥학우단의 일반적인 활동을 보면, 우선 편집부에서는 연 2회 이

상 『신흥학우보』와 그 밖에 월보·주보까지 간행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이념개발과 학습연구에 기여하였다. 특히 1913년 7월에 간행된 『신흥

학우보』 창간호에는 군사·시사·문예·농사 등에 관한 기사가 실려 

단원뿐만 아니라 일반 한인들로부터도 큰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토론

부에서는 매주 토요일 단의 발전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항일 

투쟁의식을 고취하고 군사이론과 일반학습 연마에 기여하였다.

부민단과 신흥학우단은 1914년에 들어와 신흥학교와 각 분·지교에 

설치한 노동강습소 등에서 양성한 독립군 약 400명을 근간으로 백서농

장을 건설하고 서간도독립군을 편성·훈련시키기 시작하였다. 백서농

장은 퉁화현 제8구 관할 팔리초구 소관 하의 쏘베차 小北岔 라는 백두산 

서쪽편 산록의 사방 200리에 달하는 무인지경의 고원 평야에 건설한 

독립군 군영의 이름이다. 백서농장은 이와 같이 서간도 독립운동단체

에서 건설한 독립군의 군영이었지만, 내외적인 이목을 고려하여 일반

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농장’이란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신흥학교 교장인 여준은 합니하로 오기 전에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

장에는 김석이 선임되고, 편집부는 강일수, 총무부는 이근호 등이 각각 

담당하여, “혁명대열에 참여하여 대의를 생명으로 삼아 조국광복을 위

해 모교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최후의 일각까지 투쟁한다” 는 단의 이

념을 실천에 옮겼다.

신흥학우단은 본부를 삼원보의 대화사에 두고 “① 군사 학술을 연구

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②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혁명이념의 선전과 독

립사상을 고취하고, ③ 한인마을 각지에 노동강습소를 개소하여 농촌

청년들에게 초보적 군사훈련과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④ 민중의 자위

체를 조직하여 적구인 일제 및 부일배의 침입을 방지하고, ⑤ 한인 농

촌 마을에 소학교를 설립하여 아동교육을 담당한다”는 등의 사업을 전

개해 갔다. 또한 신흥학우단은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

은 강령을 정하여 실천에 힘썼다.

『신흥교우보』 『신흥학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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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 씨는 이 학교의 영어 선생이었다. 

그는 체구는 작으마하나 다부지게 생겼다. 

추위를 안타서 다른 이들은 털모자를 쓰고 

다녀도 그는 안 썼다. 큰오빠 말로는 신흥

무관학교 다닐 때 여준 선생이 그렇게 모질

다고 했다. 벌을 세워도 매섭게 세운다고 

했다.

여준은 부민단에서도 활약하였는데, 의병

장 허위의 형인 허혁이 총장으로 있었으며 여준은 교육회장이었다. 여

준은 1917년경 신흥학교의 교장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며, 지린吉林으로 

옮겨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한편 용인 출신의 오광선*은 중국으로 망명하여 천신만고 끝에 합니

하를 찾아갔다. 그는 삼악학교의 은사였던 여준이 신흥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어 이 학교에 입교를 허락받을 수 있었다. 오광선은 신흥학교를 

졸업하고 허룽海龍현 동흥학교로 가서 군사교관과 체육교사로 재직하

였다. 

신흥학교는 1919년 3·1운동 후 국내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청년들

을 수용하기 위하여 5월 ‘신흥무관학교’로 확대 개편하였다. 신흥무관

학교는 본교를 류허현 고산자에 두었고, 퉁화현 합니하와 쾌대모자 두 

 *	오광선(吳光鮮, 1896~1967)은 용인 원삼면 죽릉리 출신이며 본명은 성묵이다. 고향의 삼악학

교를 졸업하고 1915년 서울로 가서 상동청년학원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청년학원이 문을 닫

자 민족독립운동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이때 이름도 조선의 광복

을 기원하는 의미로 ‘광선’으로 바꿨다.

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다. 하지만 일제가 날조한 소위 105인 사건으로 

국내에서 교육활동을 계속하기가 어려워졌다. 마침 신흥학교가 세워지

면서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민족의식이 투철한 교사를 필요로 하자 여

준은 망명을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합니하로 이주하였다. 

여준은 합니하에 도착하여 교육활동을 시작하였으며 1912년에는 이

탁 등과 함께 신흥학교유지회를 만들어 재정상태가 어려워진 학교의 

운영비를 모금하였다. 또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오산학교의 제

자 가운데 민족의식과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교사로 불러들였다. 

이때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삼악학교의 교사로 있던 김도태와 김공집을 

신흥학교로 불러들였다. 

여준은 영어 등을 가르치다가 1913년에는 이상룡의 뒤를 이어 교장

에 취임하여 실제 학교 운영을 담당하였다. 여준은 신흥학교 운영에 혼

신을 다하였다. 이상룡의 손부인 허은은 당시 여준을 다음과 같이 회상

하고 있다.

백서농장

김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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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한족생계회의 활동

동성한족생계회 東省韓族生計會 는 1917년 12월 지린에서 정안립이 주도

하여 국내에서 만주로 이주한 동포에 대한 구제활동을 위해 조직되었

다. 이 단체의 활동은 실업을 장려하며 가난의 고통을 없애는 것을 중

심 목표로 정하였고, 사업은 ① 노동, 상업, 광업, 삼림업을 권장하며, 

② 논을 개척하며, ③ 억울한 일을 풀어주며, ④ 은행을 세워 저축을 장

려하며, ⑤ 교육을 발전하며, ⑥ 신문과 서적을 발간한다고 하였다. 

동성한족생계회의 회장은 만주독립운동의 지도자로 신망이 두터웠

던 용인 출신 여준이 추대되었고, 부회장은 북간도의 독립운동가 김약

연이었다가 나중에 서상용이 되었다. 교육과 서적 발간을 담당하는 문

사부장은 맹간 孟幹 이 임명되었다. 맹간은 맹보순의 바꾼 이름으로 그가 

문사부장이 된 것은 명망있는 유학자이기도 하지만 명륜학교를 통해 

교육 활동에 참여하였던 경력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지역에 분교를 만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초대 교장에는 이세영, 연성

대장은 이청천, 교관은 오광선, 신팔균, 김경천 등이 맡았다.

오광선은 신흥무관학교가 고산자 대두자로 옮겼을 때 군사교관으로 

있었다. 이때 그는 일본군 장교로 있다가 탈출하여 이 학교에 연성대장

으로 취임한 이청천을 만나 평생 동지가 되었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 독립운동에 뜻을 둔 수많은 국내 청년들이 

망명하여 합니하로 와서 입교를 요청하였는데 용인 출신인 이영선도 

이중 하나였다. 

이영선은 『백농일지』를 통해 1919년 3월 독립만세를 부른 후에 군사

적 전술전략을 전적으로 배우지 않고는 일제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

고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이청천과 이범석 등 여러 선생에게 군사

학을 전문으로 배웠다고 회고하였다.

고산자 신흥무관학교 터(중국 지린성 류허현) 동성한족생계회 기사(신한민보, 19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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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한족생계회는 1918년 말까지 활동하다 해산하였지만, 1919년 1

월 부민단이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때 남은 돈을 경비로 지원

하였다.

동성한족생계회 초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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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선언과 3·1 만세운동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4년 4개월 만에 막을 내리자, 열강의 

식민지 상태에 놓였던 많은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본격화했다.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로 해외로 망명한 한인 독립운동가들도 제1차 세계대

전을 독립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한인독립운동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공화제 정부 수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미주의 대한인국민회는 미국 정치체제의 

영향을 받아 공화정부 수립 노선을 표방하였다. 국내 최대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도 신해혁명과 같은 혁명을 목표로 내세웠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들 사이에 공화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한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공화주의 확산의 결

정적 계기를 이룬 사건은 1917년 러시아 제정을 붕괴시킨 러시아혁명

이었다. 특히 러시아 한인들은 전로한족대표회를 개최하여 러시아 임

3·1 운동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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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했다. 

이 독립선언서 선포에는 용인 출신 유학생 오의선*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메이지 明治 학원에 재학하고 있었다. 

오의선을 비롯한 도쿄 유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면서 이를 국

내에 알리고자 송계백을 서울에 몰래 파견하였다. 그는 1919년 1월 하

순경에 서울에 도착해 최린·현상윤·송진우·최남선 등을 만나 독립

선언 준비 소식과 함께 「독립선언서」 초안을 보여주었다. 「2·8독립선

언서」가 발표되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종교계와 학생들

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한편 만주 지린吉林에서도 용인 출신인 여준이 주도하여 대한독립의

군부를 결성하고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이 선언서는 여준을 

비롯하여 김좌진 金佐鎭 ·박찬익 朴讚翊  등 39명의 대표자 명의로 발표되

었는데, 그야말로 해외로 망명한 민족대표들의 공동 선언서라 할 수 있

다. 

조소앙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선언문은 일제의 무력에 의한 한

일병합은 무효라는 선언과 함께 대한민족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과 민

주의 자립국임을 선포하였다. 나아가 “우리 대한은 타민족의 대한이 아

닌 우리 민족의 대한이며, 우리 한토 韓土 는 완전한 한인의 한토이니, 우

리 독립은 민족을 스스로 보호하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결

코 사원 私怨 의 감정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일본의 병합수단은 사기와 강박과 무력폭행 등에 의한 것이므로 

 *	오의선(吳義善, 1889~1931)은 용인 원삼면 죽릉리 출신이다.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

로 유학길을 떠나 1919년에는 메이지 학원에 재학하고 있었다.

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였다. 

1917년 7월 상하이에서 신규식·박은식·신채호·김규식·조소

앙·윤세복 등 14명의 독립운동가가 모여 「대동단결선언 大同團結宣言 」을 

발표하였다. 「대동단결선언」은 공화정체의 임시정부를 건설하자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등 복리를 실현하는 공화정체를 

만들고자 헌법을 제정하고 민정에 부합하는 법치를 실행하자”는 것이

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문제 처리를 위해 파리강화회의가 열

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민족자결주의가 논의된다는 소식이 알

려졌다. 중국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은 이에 따라 김규식을 파리강화회

의에 민족대표로 파견하였으며 국내와 러시아 만주 일본 등지에도 이 

소식을 알렸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는 200여 명의 

유학생들이 모여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2·8독립선언서」를 발

2·8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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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던 세력들

은 지방에서 상경하는 참배객들이 다수 몰릴 예정인 3월 1일을 독립선

언일로 정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

독하면서 역사적인 독립만세 시위가 시작되었다.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을 마친 학생과 시민 등 시위대는 이들을 진압하려는 일본 기

마경찰과 헌병대, 형사, 순사보조 등과 뒤섞인 채 시내를 가득 메우며 

만세시위를 벌였다.

탑골공원에서의 만세운동에는 용인 출신 어대선*도 유림 대표로 현

장에서 시위를 이끌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경 공원에서의 독립선언

 *	어대선(魚大善, 1871~1922)은 용인 기흥구 언남동 출신이며, 용인 명륜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펼쳤다.

무효이니, “섬은 섬으로 돌아가고 반도는 반도로 돌아오고, 대륙은 대

륙으로 회복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2천만 동포들에게는 국민된 본령

이 독립인 것을 명심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 것”을 촉구하

였다. 

국내에서는 1919년 1월 22일 고종이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 고종은 

식혜를 먹은 지 30분 만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에 일제와 친일세력에 의해 독살 당했다는 풍문이 급격히 퍼져 나갔다. 

집집마다 상장 喪章 이 나붙고 전국에서 망곡례가 거행되었으며, 장례

식인 인산 因山 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려는 인사들이 줄을 이었

탑골공원 팔각정

여준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대한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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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모현면 출신의 청년 남정각*은 유학하고 있던 수원에서 만세시

위에 참여하였다. 수원에서의 독립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1일 수원 북

문안의 용두각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날 만세소리를 듣고 각처에서 

모여든 군중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 

3월 16일, 팔달문 서장대와 동문안 연무대에서 수백 명씩 모여 만세

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했다. 이에 일제경찰과 헌병들이 시위를 제지하

고 주동자를 검거했다. 시민들이 항의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철시하자, 

일제경찰들이 검거된 사람들을 석방하였다고 한다.

22세의 청년학도 남정각은 수원에서의 만세운동에 참여한 후 고향

인 용인으로 돌아와 만세운동이 확산되도록 선전활동에 나섰다. 그는 

일제경찰의 체포를 피해 1920년 3월 중국으로 망명, 장춘·천진·상하

이 등지를 순회하다가, 1921년 북경에서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 

의열 투쟁에 참여했다.

2. 용인 만세운동의 전개 

1) 용인 만세운동의 시작

용인 만세운동의 시작**은 3월 21일 원삼면 좌항리 좌찬고개에서 만

 *	남정각(南廷珏, 1897~1967)은 용인 모현읍 갈담리 출신으로 호는 오산, 이명은 영득이다.

**	전국으로 확산된 ‘독립만세’ 시위가 용인지역에서 처음 울려 퍼진 때는 언제일까? 

	 일제의 조선헌병대 보고에 3월 12일 “경기도 금화 金華 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금화는 현 기흥구 상갈동에 속한 마을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더 이상의 일제 보고나 

식을 끝내고 수많은 학생·시민과 함께 여러 대열을 만들어 시가행진

을 주도하였다. 

3월 5일에도 어대선은 현재 청량리역 인근인 고양군 청량리에서 군

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4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

고 운집한 학생·시민의 선두로 나아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독

립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는 연설을 하였고, 독립만세를 부

르며 시위군중과 함께 행진하였다. 

그는 이날 현장에서 일제경찰에게 피체되어 1920년 4월 8일 고등법

원에서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석방 후에는 이영선 李英善 과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모집하다 체

포되어 3년형을 받았다. 그는 옥중에서 중병을 얻어 가출옥되어 고향

인 용인으로 내려오다가 광주군 낙생면 길 위에서 별세하였다. 

3월 1일의 만세시위는 서울만이 아니라 평남의 평양·진남포·안

주, 평북의 선천·의주, 그리고 함남의 원산 등 7군데에서 일어났다. 

만세시위는 곧바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3월 1일부터 3월 7일까

지 첫 주에 147회의 만세시위가 일어났는데, 주로 서울과 경기도 일원,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함경남도에서 일어났다.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전국에서 일어난 276회의 만세시위 중 평안남도 71회, 평안북도 

45회, 황해도 28회, 함경남도 41회, 함경북도 12회로 71%가 북부지방

에서 일어났다. 

3월 중순 이후 만세시위는 전국화되었다. 중부와 남부지방에서까지 각 

면·동·리 마을 곳곳에서 ‘독립 만세’ 함성을 들을 수 있었다. 전국으로 

확산된 3·1 만세운동은 5월 초순까지 약 세 달 가까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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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용인의 만세운동은 3월 24일 용인읍내에서 일어난 학생만세

시위를 들 수 있다.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과에서 조선총독 

앞으로 1919년 3월 27일 올린 극비문서에 의하면, “3월 24일 김량장공

립보통학교*의 졸업과 수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 30여 명이 김량

 *	현 용인초등학교의 전신

세운동을 전개했다는 재판기록에서 확인된다. 좌항리에 거주하는 황경

준 黃敬俊 과 이웃마을인 사암리의 최상근 崔相根 ·안명옥 安明玉 ·김은수 金

殷秀  등이 주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권유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 맹리 孟里 의 이은표 李殷杓 ·이인하 李寅夏  등은 미리 만들어 둔 

구한국 국기 등을 군중들에게 배포한 후 군중들 앞에서 조선독립 만세

를 외쳤다. 같은 마을 이용환 李容煥 ·김성남 金性男 ·김영달 金永達 ·김창

연 金昌淵  등이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모인 주민 3백 

명은 원삼면 면사무소 앞으로 몰려가 오전 3시경부터 6시경까지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다.

자료가 없어 용인 첫 만세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자료를 보면 같은 날 강원도 

김화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여러 번 거론되고 있어 이곳의 오기일 가능성도 있다.

용인3·21만세운동 기념탑(처인구 원삼면 좌찬고개)

원삼면 사무소 터(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용인초등학교와 김량장(처인구 김량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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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민 200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용인 읍내로 행진하기 위

해 10시경 내사현 양지면 대대리 大垈里 에 도달했다.

이어 김치현 金致賢 의 집에서 시위에 쓸 태극기를 만들었다. 홍종엽과 

박승백 朴勝伯  등은 짬을 내 태극기를 더 만들었다고 한다. 포곡면 둔전

리에서는 정규복 丁奎復 이 권명보 權明甫  등 수십 명의 동지를 규합해 만세

시위에 가담했다.

이렇게 릴레이 방식으로 모인 각 마을 시위대는 군청 소재지로 집결

하기 위해 만세를 외치며 유방리 柳防里 에 이르렀다. 이미 읍내인 김량장

리에는 임원호 任元鎬 ·김경운 金敬云  등이 주민 천여 명과 함께 용인군청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 무렵 모현면과 포곡면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합

세하여 1천여 명에 이르러 유방리에서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본 

헌병대가 출동하여 유방리에 모인 시위대에 해산을 명했으나, 군중들

이 거부하며 투석으로 맞서자 발포로 이어졌다.

장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순찰 중이던 헌

병이 곧 해산시켰다고 한다. 1915년 11월 개교한 김량장공립보통학교

에서 마침 당일 첫 졸업식이 열린 것인데, 일제 식민교육에 학생들이 

먼저 용감한 항거를 벌인 것이다. 어린 학생들에 의해 울려 퍼진 독립

만세 소리는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용인 전역으로 번져 거대한 독립만

세 바다를 이루었다.

2) 용인 만세운동의 전개

1919년 3월 21일 원삼면 주민과 24일 김량장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만세시위에 이어 용인의 만세운동은 각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3

월 28일 아침부터 용인의 북부인 모현면 왕산리 旺山里 와 초부리 草負里 에

서는 김명화 金明花 ·김동호 金東浩  등이 시위대를 이끌고 만세를 부르며 

포곡면 삼계리로 향했다. 조선헌병대사령부에서 4월말 집계한 『조선소

요사건일람표』에 의하면, 이 날 용인 모현면 왕산리 시위에 400여 명이 

참가하고 8명이 검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누가 검거되었는

지는 알 수 없다. 

용인 만세운동 검거자 재판기록을 종합해 보면, 포곡읍 삼계리에서 

농사를 짓던 김병선 金秉善, 당시 68세 은 아침 7시경 태극기를 들고 대열을 

이끌었다. 이어 도사마을에서 오래 터를 잡으며 한학을 가르친 유지 권

종목 權鍾穆, 당시 34세 이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 시위대를 이끌었고, 금어리

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신자인 홍종욱 洪鍾煜, 당시 27세 ·종엽 鍾燁, 당시 21세  

형제가 시위 참여를 독려했다. 태극기를 인수받은 홍종욱·종엽 형제 햇골 발포지(처인구 유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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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시위를 벌였다. 이날 갈천 葛川 지역 유지이며 농사를 짓던 하갈리 下葛

里  주민 김구식 金九植, 당시 39세  등이 오전 11시경 하갈리 신갈천변에서 수

십 명의 군중을 모아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날 만세운동 현장에는 김구식과 막후에서 시위를 지휘한 요시찰 인

물인 김혁이 함께했다. 구한국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해 육군참위로 임관

되어 경성시위보병대에서 정위로 근무한 김혁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군

대가 해산당하자, 낙향해 만주행을 모색하다가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시위로 잡힌 김구식은 그해 5월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 6월

에 처해졌다. 그의 재판 판결문이 그날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주고 있다.

3월 31일 용인 남쪽인 원삼면과 외사면*·남사면에서도 항쟁이 일어

났다. 조선총독에게 보낸 「(극비)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4보)」에 의하

 *	 외사면은 1996년 일제 잔재 청산 작업으로 백암면으로 변경하였다.

3월 29일자로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극비)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0

보)」에 의하면, 이 날 발포로 인해 사상자 1명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었

다. 시위대가 유방동 햇골 입구에 다다를 무렵 일본 헌병들이 쏜 총에 

의해 해산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량장공립보통학교 학생인 18세의 

이인봉도 이 날 체포되었다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음날인 3월 29일 옛 양지군청이 있던 곳과 가까운 곳인 내사면* 양

지리 陽智里 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다. 남곡리 南谷里 에서 농사꾼이며 천

주교 신자인 한영규 韓榮圭, 당시 37세 ·김운식 金云植, 당시 20세  등이 마을 주

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양지리까지 만세행

진을 벌였다. 남곡리 시위 역시 3월 31일 조선총독에게 보고한 「(극비)

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2보)」에 실려 있다.

3월 30일에는 기흥면사무소 앞에서 약 300명의 군중이 집결하여 만

 *	내사면은 1996년 일제 잔재 청산 작업으로 양지면으로 변경하였다.

양지 만세운동지(양지면 남곡리) 신갈천(기흥구 하갈동)



134 135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제3장 3·1 운동

이때 좌항리 출신으로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교원양성

소 재학 중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고향에 돌아와 있던 이봉현 李

鳳鉉 도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도피했다고 한다. 좌항리 시위로 서대문

감옥에 10개월 수형되었다가 풀려난 이은표 李殷杓 는 고문 여독으로 사

망하였다고 한다. 

3월 31일 이동면 송전리에서도 약 2백 명이 만세를 불러 주재한 헌

병들에 의해 해산 당하였다고 한다. 4월 2일 경기도장관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에게 올린 「소요사건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 31일 오후 

외사현 백암면에서 3천 명의 시위대가 면사무소에 집결하여 만세시위를 

벌이고, 백암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고 한다. 헌병들은 곧 시위대에 

발포하여 해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사망자 1명, 부상자 약간명이 발

생했다”고 보고하였다. 

면, “31일 원삼면 사암리 沙岩里 에서 약 300명의 

폭민이 운동을 개시해 헌병의 제지를 뿌리치고 

보조원의 총기를 빼앗고 곤봉을 휘두르거나 돌

을 던지는 등” 강렬한 저항을 전개했다. 이에 

일본군이 발포하여 시위대 가운데 성낙중 成樂衆  

등 2명이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고 1명의 부상

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원삼면 

좌항리의 황경준 黃敬俊 과 사암리 최상근 崔相根  등 10명의 판결문에도 생

생히 나와 있다. 이용락이 기록한 『3·1운동 실록』에 묘사된 원삼면 의

거는 다음과 같다. 

3월 31일 원삼면 좌항리에 집합하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할 때 선언문

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니 수백 명의 군중이 태극기를 휘

날리며 일제히 호응하였다. 의기양양하게 문촌, 사암, 고당 등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석양까지 시위하였다. 계속하여 구봉산, 독조산, 수정산 등 

산 위에 봉화를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니, 각 동리에서도 호응하여 남녀

노소가 모두 만세를 불렀다. 밤 열시 경에 외사면으로 향하는 도중 비두

리 고개에서 용인헌병대와 충돌되어 어두운 밤 산골에 총소리만 요란한

데 사방에서 “사람 죽었다” 하는 소리와 총소리가 연속하니, 군중은 나

무 숲 사이로 도피하고, 사상자는 부지기수였다. 다음날 왜병들이 각 부

락을 돌아다니며, 주동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용인헌병대로 구인하여 악

독한 고문 취조 끝에 경성지방법원으로 송치되어 각각 형을 받고, 서대

문형무소 등에서 복역하였다. 

성낙중

백암천변 비두리(백암면 근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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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3·1만세운동 발발장소와 피해 현황

지역
만세운동 발발 피해현황

일자 장소/인원 사망자 부상자 검거자

원삼면 3.21 원삼면사무소 주민 300명 - - -

용인읍내

3.24 김량장시장 학생 30명 - - -

3.28
김량장리 주민  300명 - - 4명

용인군청 주민 1,000명 1명 1명 1명

모현·포곡면 3.28 유방리 주민 500명

내사면
3.29 남곡리 주민 100명 2명

3.30 양지리 주민 100명 - - -

외사면 3.31 백암면사무소 3,000명 1명 약간명

수지면 3.30 수지면사무소 2,000명 2명 다수 16명

기흥면 3.30 신갈리 주민 500명 - - 1명

원삼면 3.31 사암리 주민 300명 34명

이동면 3.31 송전리 주민 200명 

남사면

3.31 남사면사무소 200명

4.1 남사면사무소 200명

4.2 창리 주민 400명

계 4명 미상 58명

3. 용인 만세운동 피해 상황

1) 만세운동 관련자 체포·구속

1919년 3월 독립만세의 거대한 함성 바다를 일군 용인의 봄날은 잔

인하게 눈부셨다. 만세 함성에 놀란 일제는 4월 3일 이후 시위가 다소 

잦아들자 잔혹한 보복에 나섰다. 각 동리를 돌며 주동자들을 마구잡이

남사면에서도 같은 날 시위대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면장을 구타하

였다. 이에 면장은 피신하여 송전리 헌병출장소에 밀고하여 헌병들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 200명이 다음날 4월 1일 

남사면사무소를 포위하자 면장이 다시 피신하였다.

일본헌병사령관이 그해 4월말 육군차관에게 올린 「조선소요사건일

람표」에 의하면, 4월 2일 용인 남사면에서 500명, 창리에서 400명이, 

기독교·천도교인, 농민들이 합세해 격렬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 과

정에서 2명이 검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3일 외사면 백암리에서도 시

위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제 관헌에 의해 사전에 저지되고 말았다. 일

본 헌병대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용인지역 만세운동 발발지와 피해현

황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다.

외사면사무소 자리(백암면 백암리)



138 139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제3장 3·1 운동

로 체포하여 헌병대 지소로 연행하였고, 혹독한 심문과 고문을 가하였

다. 전국의 헌병지소와 경찰서가 곧 지옥 같은 고문 현장이 되었고, 저

항자와 주동자들은 악명 높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용인의 만

세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기록인 「감시대상 인물기록카드」 국사

편찬위원회 소장 로 확인되는 이는 권종목·정규복·홍종욱·홍종엽·이덕

균·한영규·김운식·심종윤 등이다. 

3월 28일 포곡면 삼계리 도사마을에서 한학을 가르치다가 만세운동

을 이끈 권종목 權鍾穆, 당시 34세 은 언제 체포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일제가 

만든 「감시대상 인물기록카드」에 의하면, 그는 5척4촌의 신장으로 수

감 당시 얼굴 왼쪽 뺨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다. 일제는 그에게 보안법 

위반 혐의로 1919년 6월 28일 1년형을 언도하였다. 권종목은 1920년 4

월 28일 출소하였다. 

포곡면 둔전리 161번지에서 농사를 짓던 정규복 丁奎複, 당시 20세  역시 

같은 3월 28일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피체되었다. 그 역시 서대문형

무소에 수감되었다. 1919년 5월 14일 재판에서 보안법 위반혐의로 징

역 10개월을 언도받아 복역하고 1920년 1월 28일 출소하였다.

포곡면 금어리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기독교 신자인 홍종욱 洪鍾煜, 당시 

27세 ㆍ종엽 鍾燁, 당시 21세  형제는 태극기를 만들어 주민 200여 명과 함께 

금어리에서 대대리까지 독립만세를 외친 혐의로 피체되었다. 홍종엽은 

일본 헌병대의 심문조서에서 “삼계리 방면에서 권종목이 선두에 서서 

구한국기를 휘날리며 독립만세를 부르짖었고, 자신에게도 만세 부를 

것을 요청해 함께 했다”고 당당히 진술하였다. 두 형제는 서대문형무소

에 수감되었다가 그해 6월 28일 재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

감시 대상 인물 카드

(맨위 좌부터)	 권종목·정규복

	 홍종욱·홍종엽

	 한영규·김운식

	 심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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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고, 주민 수백 명과 함께 원삼면 

사무소 앞에서 오전 3시경부터 동 6시경 사이에 조선 독립만세를 큰 소

리로 연달아 불렀다. 이은표 李殷杓 와 이인하 李寅夏 는 같은 곳에 모여 있는 

군중들에 대하여 미리 만들어 둔 구한국국기 4류를 교부하여 민심을 선

동한 후 위의 군중과 함께 앞에서와 같이 조선 독립만세를 외치고, 이용

환 李容煥 , 김성남 金性男 , 김영달 金永達 , 김창연 金昌淵 은 이날 앞과 같은 장소

에서 위의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만세를 외침으로서 안녕 질서를 방해

한 자이다.

판결내용

징역 10월 : 황경준, 최상근, 안명옥, 김은수, 이은표, 이인하

징역 6월: 이용환, 김성남, 김영달, 김창연

참여자

좌항리 : 황경준 농업, 37세 , 김성남 농업, 18세 , 김영달 농업, 17세 

사암리 : 최상근 농업, 27세 , 안명옥 농업, 49세 , 김은수 여인숙, 26세 , 

		 김창연 농업, 27세 

맹 리 : 이인하 농업, 31세 , 이은표 농업, 31세 , 이용환 농업, 41세 

위의 내용을 통하여 볼 때 원삼면 지역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1

일 오전 3시경부터 오후 6시까지 원삼면 면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황

경준·최상근·안명옥·김은수 등은 주민들에게 “조선 독립만세를 부

르라”고 권유하였고, 이은표·이인하는 구한국 국기를 나누어 주었다. 

원삼면 만세운동으로 인해 태형을 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역 10개월을 언도받아 복역했다. 

권종목과 이인봉 당시 18세 , 홍종욱·종엽 형제 등은 판결에 항소했으

나, 일제는 7월 8일 재판에서 기각시켰다. 이들은 그해 1920년 4월 28

일 출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인 내사면 남곡리에서 농사를 짓던 천주교인 한영규 韓榮圭, 당시 37

세 와 같은 마을의 천주교도 김운식 金云植, 당시 21세 은 3월 29일 용인 내사

면 양지리에서 주민 100여 명과 함께 만세운동을 한 혐의로 피체되었

다. 이들 역시 5월 13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각각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두 사람은 서대문형무소에 8월 21일 입감되어 다음

해 4월 28일 출소한 것으로 「감시대상 인물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다.

남사면 창리에서 농사를 짓던  심종윤은 4월 1일에 일어난 창리의 만

세 시위를 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 헌병대는 창리 시위를 보고하

고 있는데 판결문이나 기타 자료엔 보이지 않는다. 감시대상 인물카드

에 심종윤은 1919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언도받고 복역한 것

을 보면 비중이 있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일제 판결을 통해 본 용인 만세운동

원삼면 지역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서는 1919년 5월 9일

자 재판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판결문

1919년 3월 21일 황경준 黃敬俊 , 안명옥 安明玉 , 김은수 金殷秀  등은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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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충 許  忠  원삼면 가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이상철 李象喆  원삼면 문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장지선 張志善  원삼면 문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이은상 李殷商  원삼면 문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오경렬 吳慶烈  원삼면 문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서천길 徐千吉  원삼면 문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안재섭 安在燮  원삼면 문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한승원 韓昇源  원삼면 가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강신복 姜信福  원삼면 사암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처인구 원삼면에서의 만세운동 참여자들의 수형인 기록인 「수형인

명부 - 원삼면」가 2019년 8월 원삼면사무소 문서고에서 확인되었다. 명

부에는 만세 참여로 인해 보안법 위반혐의로 용인헌병분대에서 태 笞  

90대의 형을 받은 이태현 등 20명의 생년월일과 주소, 출생지, 신분과 

판결 언도일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이용락의 『3·1운동 실

록』에 실린 수형자 중 강신복 姜信福 과 한승원 韓昇源  2명은 원본에서 확인

태형 판결자

이웅한 李熊漢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이병연 李秉淵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장병식 張秉植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조용산 趙龍山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황덕재 黃德在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황찬경 黃瓚景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이태현 李泰鉉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임흥도 林興道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박흥준 朴興俊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김일춘 金日春  원삼면 좌항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이범기 李範驥  원삼면 가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변용섭 邊用燮  원삼면 가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박희적 朴熙積  원삼면 가좌리, 태형 90대, 죄명 보안법 위반 

원삼면 만세운동 참여자 판결문 일부

원삼면 수형인 명부                    이은상                                        장병식                                        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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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머슴방으로 달려가서 머슴들에게 물어 보려 했더니 머슴들은 이미 

다 나가고 방은 텅 비어 있었다. 할 수 없이 대문빗장을 벗기고 밖으로 

나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횃불과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면사무소로 가는 세거리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때서야 납득이 갔

다. 며칠 전에 숙부님이 만세 부를 때 쓸 태극기라면서 만드는 것을 구

경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위군중이 지나가니 동네는 부녀자들만 

모여서 제각기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들을 떠들다 헤어졌다. 

오전 열시경에 하나둘 씩 만세 부르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우

리 큰댁 머슴 최 서방이 총에 맞아서 업혀 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 서방

은 오른편 가슴에 관통 총상을 입었는데 요행히 급소는 피했던지 출혈

을 많이 했다는데 생명은 붙어있었다. 시골이니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

으니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묵은 호박을 쪼개서 앞뒤로 붙이면 화

기를 빼어낸다고 그리하더니 한두 달 후에는 완치가 되어 농사일을 하

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인산 因山 에 참례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가 손병희 선생 주도하에 일

어난 서울의 3·1운동 광경을 보고 감동하여 돌아온 박제원, 이봉현, 이

은표, 김은수, 김영달, 김성남, 이용환, 황경준 등이 이은표 댁에 모여 원

삼면 내에서 독자적으로 대한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합의하

고 다시 안명옥, 박제민, 박제정, 김창연 기타 수인을 연락원으로 포섭하

고 각 부락 유지에게 통지하여 “3월 20일 자정을 기하여 양지면 평창리

와 원삼면 좌항리 접경지인 좌전고개에 있는 최상근이 운영하던 주막집

에서 시발하여 대한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이니, 미리 만반 준

비를 갖추었다가 그날은 산봉우리마다 봉화를 밝혀 이 취지를 전달하는 

동시 부락민을 인솔하고 시위행렬에 참가하라”고 수차례에 걸쳐 연락

하지 못했다. 

3) 회고를 통해 본 용인 만세운동

용인 만세운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후

손들이 남긴 증언을 참고해 볼 수 있다. 현재 이들 증언 기록 가운데 가

장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는 원삼면 만세운동에 참여한 김은

수 金殷秀 의 아들 김사원의 자필 기록이 있다. 원삼면 지역의 만세운동을 

살피는 데 있어서 귀중한 기록이라고 생각된다. 1991년 3월 27일 작성

된 이 기록에 대하여 김사원은 “당시 겨우 11세의 소년이었으나 사건이 

하도 충격적이고 우리 가정에 크나큰 파탄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에 72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상황을 기억할 수 있어” 글을 남긴다고 작성 경

위를 밝히고 있다. 김사원이 작성한 「용인 원삼면의 3·1만세운동 개

요」는 다음과 같다.

1919년 3월 21일 새벽에 어디서엔가 와…, 와… 하는 여러 사람의 함

성을 잠결에 언뜻 듣고, 잠에서 깨어나 어머님을 깨웠다. 그때 아버님은 

출타하신 지 10여 일이 되도록 돌아오시지 않아 안방에서 어머님을 모

시고 8세인 여동생, 5세인 아우와 네 사람이 자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밖

에서 들려오는 함성을 듣지 못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시기에 “저게 무슨 

소리일까요”하고 흔들어 깨웠더니 “왜 무슨 소리가 들리니”하고 귀를 기

울이시더니 “글쎄다. 저게 무슨 소리냐. 아마 넓실이나 모래실에서 불이 

난 모양이로구나” 하시므로 나는 미심쩍어서 옷을 주워 입고 사랑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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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도에까지 파급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원삼면 내에서는 그 

후에도 며칠간은 동산에 올라가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3월 25일에 경찰과 헌병합동반에게 김은수, 이은표가 체포되어 용인경

찰서 용인헌병분견대 로 끌려가고 계속 시위 주동자들과 연락원, 그리고 각 

동리 유지들이 체포되니 약삭빠른 몇 명만이 감쪽같이 피신하여 체포

를 면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용인경찰서로 끌려가서 부락 유지들

은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등 가진 욕을 본 뒤 고문을 

받으며 취조를 당한 후 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황경준·최상근·안명

옥·김은표·이은표·이인하는 징역 10월, 이용환·김성남·김영달·

김창연은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용환만 복종하고 나머지 9명은 

복심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니, 김창연·안명옥만 1심대로 복종하고, 

나머지 7명은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또 기각되므로 할 수 

없이 1심대로 복역했다는 것이다. 

그중 김은수 씨는 출감이 되었으나 용인경찰서, 경성검사국, 감옥 등

에서 받은 고문으로 여러 달을 병원에서 지내다 1921년 4월에 환가했으

니 체포로부터 환가까지는 만 2년이 걸렸으며, 여러 번 항소를 하고 고

문후유증 치료에 70섬지기의 가산을 전부 탕진하여 살림살이는 풍비박

산이 나고 가족들은 무한한 고초를 겪었다. 석방 후에도 늘 요시찰인으

로 감시를 받았을 뿐 아리나 무슨 사업을 해보려 해도 인가나 허가가 되

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못하고 극히 한미한 세월을 보내다가 8·15 해방 

후에야 겨우 사람 대접을 받았는데 얼마 안가 6·25 사변이 일어나 공산

주의자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수복 후에야 양지향교의 직원직도 복구

가 되고 약간의 재산도 마련되었으나 1960년 1월에 별세하신 것이다.

을 해 놓고 1919년 3월 20일 자정을 기하여 주동자와 연락원 그리고 각 

부락에서 모여든 유지들이 오른손에는 태극기를, 왼손에는 횃불을 들

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좌전 동네로 내리 닥치니, 여기에 좌항리·

맹리·미평리 사람들이 미리 모여 있다가 합류하고, 여기서 역골고개를 

넘어 사암리 모래실 부락 앞에 이르러 여기에 모여 있던 모래실·넓실 

사람들이 합류하고, 면사무소를 향하여 세거리로 행진하는 사이에 노리

개·용담·안골 사람들이 합류하여 고당리 면사무소에 이르르니 면소

마당과 앞 길거리에서 이미 고당리·학일리·문촌리·목신리·독성리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합류하니 모인 군중은 천을 훨씬 넘었을 것이라

고 한다. 여기서 3·1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다고도 하고, 

면장을 앞세우고 그냥 만세만을 대대적으로 부르고 다시 면장을 앞세우

고 헌병분대 주둔지가 있는 백암리를 향해서 행진하였다고도 하였다. 

행진하는 동안 두창리 사람들과 외사면 근창리 사람들이 합세하니 행렬

은 더욱 커져서 한 5리 거리에 뻗쳐 실로 장엄했다고 했다.

그런데 선두대열이 비둘기비두리고개를 넘어서 백암천 白岩川 변에 이르

러 보니 개울 건너편에는 헌병대가 총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란 것

이다. 그러나 뒤에서 군중이 들이밀므로 선봉대가 개울을 건너려는 것

을 보자 헌병들은 공포를 쏘아서 위협 사격을 하기 시작하더란 것이다. 

처음에는 일인헌병이 공포를 쏘았는데 한국인 헌병보조원 국모 鞠某 란 자

가 실탄사격을 해서 수없는 사람이 총에 맞아 고꾸라지는 것을 본 앞쪽 

군중들이 혼비백산하여 되돌아서 달아나려 해도 뒤쪽에서 영문을 모르

고 전진을 하려고 들이미니 대열이 흐트러져서 제각기 뿔뿔이 달아남으

로써 시위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위운동은 곧 용인군 내 각 면으로 확산되고 인접 군과 인



148 149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제3장 3·1 운동

는 안종각*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덕균이 만세운동에 가담하기

로 결심한 뒤에는 구장으로서 평소 마을에 소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

던 사환으로 하여금 각 집에서 한 명씩 나와 만세 대열에 참여하도록 

통지했다는 얘기다. 여기서 ‘리의 사환’은 이덕균 구장의 광주 廣州  이씨 

종친 이도해였다는 것이 고기리 원주민들의 증언이다.

말하자면 안종각→이덕균→이도해로 이어지는 고기리 내의 만세운

동 기획 및 지도체계가 나름대로 성립되어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발굴된 증언에 따르면 만세운동의 준비는 그런 지도체

계보다 훨씬 크고 넓은 범위에서 이뤄진 흔적이 있다. 당시 또 다른 고

기리 주민이었던 홍재택의 손자 홍봉득 씨가 그 단서를 제공했다.

할아버지 홍재택 가 각처 사람들을 찾아 연락하고 몇날며칠 동안 밤새도

록 돌아다녔습니다. 안종각 선생은 고기리 손기마을의 대표 역할을 했

습니다. 안종각 선생이 우리 집에서 출타한 할아버지를 밤새 기다린 적

 *	안종각(安鍾珏, 1888~1919)은 당시 용인 수지면 고기리 156번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4. 수지지역의 독립만세 운동 

1) 준  비

수지만세운동*은 그 시위 행렬이 고기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당

초 시위의 기획도 고기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고기리 

구장 이덕균**에 대한 1919년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문이 

그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는 두 대목이 눈에 

띈다. 아래 인용문 중 전자는 재판부의 상황 요약이고, 후자는 당시 헌

병대의 보고 내용이다.

피고 이덕균 는 위의 피고 거주 리의 구장으로 있었는데, 대정 8년 1919년  

3월 28일 안종각이란 자로부터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할 것을 권유받고

서 이에 찬동하여…

피고는 고기리 古基里 의 구장인데 대정 8년 3월말 리의 사환 使喚 으로 하

여금 각 집에서 1명씩 나와서 동천리 방면으로 가서 대한독립만세를 부

르라고 주지시켜…

이덕균 고기리 구장이 만세운동에 가담하게 된 것은 같은 마을에 사

 *	수지만세운동은 동천동과 고기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 2018년도부터 ‘머내만세운동’으

로 재현을 통한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이덕균(李德均, 1879~1955)은 당시 용인 수지면 고기리의 구장(區長)이었다. 

이덕균의 판결문 이덕균의 감시대상 인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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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의 자체 기획에 의해서, 그것도 주민들의 주도 아래 주변 마을들과 

적극적인 연계 속에서 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검증 또는 확인될 필요가 있겠다. 

수지만세운동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증언이 하나 더 있다. 위 

판결문에서 이덕균 구장에게 만세운동을 권했다는 안종각의 후손 안병

화의 증언이다. 손의터 마을의 인근에 살던 안종각과 홍재택의 실무 준

비 과정에 대한 증언이다.

홍재택, 안종각 선생 두 분이서 밤마다 사랑방에서 홑이불을 찢어서 

태극기를 그렸다고 한다. 몇 장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할머니 말로

는 홑이불을 다 뜯었다고 한다.

2) 발발 및 전개

1919년 3월 29일 수지만세운동이 시작되는 장면은 이덕균 당시 구장

의 1심 판결문이 대체적인 모습을 전하고 있다. 이 부분도 위의 준비과

정에 대한 판결문과 같이 두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편집자 : 안종각의 권유]에 찬동하여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음날 

29일 오전 8시경 피고 거촌 居村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주민 약 

100여 명을 모아 위의 안종각으로부터 받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중에 솔

선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하면서 동면 동천리로 향하여 진행할 때… 

이 몇 번 있었답니다. 낮에는 할아버지가 연락하러 돌아다니시고 밤에

만 집에 오시니까 어떻게 연락이 되고 있는지 듣기 위해서였던 거지요.

내가 듣기에 3·1운동 때 수지면, 광주군 낙생면, 읍삼구성면 등 3개면

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28일에 만세운동 하자고 준비를 해 왔는데, 구성 

쪽에서 몇 백 명이 모여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하루 

미뤄 만세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다. 요컨대, 수지지역이 중심이 되어 낙생 등 인접한 

면들과 연합해 시위대를 조직한 뒤 이를 이끌고 용인의 중심지인 읍삼

면구성 쪽으로 나아가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진지전을 벌인다

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은 계획이지만 홍재택이 이 진

지전을 위해 구성지역에 식사 준비까지 협조를 구해 놓았다는 것이 이 

증언의 주요 내용이다.

이 증언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히 개연

성이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관련 지역들을 중심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

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증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명확하다. 당시 대부분의 지방 

만세운동이 서울 등 대도시 유학생이 동맹 휴학 등으로 고향에 돌아와 

만세운동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발발했거나 5일장의 장날 계획적으로, 

또는 장터의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수지만세운동의 경우, 그 어느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이 

마을에는, 지금까지 확인되기로는, 대도시 유학생도 없었고 변두리여

서 5일장도 서지 않았다. 구전되는 이야기에 의하면 전적으로 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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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균의 판결문을 비롯해 당시 기록들은 모두 ‘한 집에 한 명씩’ 시

위대에 나오도록 독려했고, 실제로 각 집의 ‘장정’이 나와 모두 100여 

명에 이르렀다고 기재하고 있다. 1900년대 초 고기리가 모두 127호였

다고 하니 얼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위 아래 마을의 시위대가 합쳐지자 고기리 사람들의 사기가 

충천했을 것이다. 그 직전 여러 날 밤을 새워 안종각 등이 준비했다는 

태극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되면서 긴장감과 흥분은 한층 더 고조

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안종각, 이덕균 등이 미리 준비한 대로 우리 독립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일장 연설을 하고, ‘조선독립만세!’ 제창으로 그 연설을 마무

리했을 것이다. 100여 명의 고기리 주민들은 나라 없는 세상에서 일본 

관리와 헌병들에게 억눌려 10년 동안 살아온 한을 이렇게 목청껏 외치

피고는  …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주민 약 100명을 이끌고 동천리에 이

르러…

이 판결문에서 △수지만세운동은 3월 29일 오전 8시경 고기리 주민 

100여 명이 모이면서 시작됐고, △시위 행진은 당일 오전 9시경 아랫마

을 동천리를 향해 시작됐으며, △안종각 등이 사전에 준비한 태극기가 

시위 당일 아침에 마을 사람들에게 배포됐고, △시위 행진은 이덕균 등

이 이끌며 ‘조선독립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것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고기리 주민들이 당시 집결해서 한 목소리로 만세를 외친 뒤 동천리

를 향해 행진을 시작한 장소는 지금의 고기초등학교 운동장이었다. 물

론 1919년 당시는 고기초등학교가 개교하기 전이어서 그곳은 그저 고

기리 마을 입구의 ‘넓은 터’였다고 한다.

그러나 백운산과 바라산의 계곡을 끼고 형성된 고기리에서는 지금 

고기초등학교의 위치는 평지쪽 동구에 해당하는 손의터 마을이어서 직

선거리로 2Km 이상 상류 쪽의 배나무골, 샛말, 고분재 등에서 이곳까

지 오기 위해서는 넉넉잡고 집결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은 일찍 출발해

야 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상류 쪽 마을들의 가구와 인구수가 평지 쪽

보다 많았다. 

곧 배나무골에 살던 이덕균 구장이 고분재에 살던 이도해를 포함해 

50명 이상의 시위대와 함께 안종각, 홍재택 등이 사는 손의터에 오전 8

시경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새벽밥을 해먹고 적어도 오전 7시경에는 길

을 떠나야 한다.

수지 만세운동 발생지 표석(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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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하손곡, 주막거리 등의 마을을 지났다. 이런 지리적 전개를 염두에 

두고 이덕균의 판결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는  …  동천리에 이르러 약 300명의 군중과 합류하여 ‘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시 오전 11시 30분 동면 풍덕리에서 수지면 면사무소로 몰려

가 ‘만세’를 외치면서 선두에서 구한국 기를 앞세우고 군중에게 솔선하

여 동군 읍삼면 마북리로 몰려가려 하매, 헌병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쉽게 응하지 않다가 오후 2시경에 이르러 겨우 해산했다.

여기서 시위대의 진행과정을 거리와 시간을 고려하면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고기리 초입

오전 8시 집합

오전 9시 출발

오전 11시 30분 도착

오후 2시 해산

동막골 (하손곡) 주막거리

수지면사무소
(풍덕천)읍삼면 마북리(옛 용인군청)

고기리 초입에서 동천리를 거쳐 풍덕천리의 수지면사무소까지는 약 

6Km에 가까운 거리로 도보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다시 

수지면사무소에서 보정리를 거쳐 마지막에 해산했다는 읍삼면*까지는 

 *	읍삼면은 1914년 읍내면, 동변면, 서변면을 합쳐 만들어졌다. 특히 읍내면 마북리에는 용인

군청이 있었으나, 1911년에 김량장동으로 이전하였다. 읍삼면은 1938년 구성면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기흥구 마북동, 언남동, 보정동, 청덕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과 수지구 

죽전동이 해당된다.

는 ‘독립만세’로 풀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기리 주민들은 수지만세운동의 집회를 마치고서 오전 9시

경 사전에 약속된 대로 대열을 지어 대로변의 동천리를 향해 행진을 시

작했다. 당시는 고기리와 동천리 사이의 낙생저수지*가 건설되기 전이

어서 지금의 낙생저수지 바닥쯤에 있었던 두 마을의 연결 도로를 따라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면서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을 것이 틀림없다. 

1919년에 고기리에서 동천리로 내려오는 길은 사실상 외길이었다. 

지금은 그 두 지역 사이에 낙생저수지가 생기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

었다. 

고기리에서 출발한 100명의 만세 행렬은 동천리에서 순서대로 동막

 *	낙생저수지는 1958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1961년 준공되었다. 

수지3·1만세운동 기념탑(수지구 풍덕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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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m 이상으로 1시간 30분 가까이 걸린다. 

그런데 고기리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여러 마을들을 거쳐 수지면

사무소에 오전 11시30분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 마을들에서 잠깐씩 대

오를 정비한 뒤 거의 쉬지 않고 1차 목표 지점인 면사무소까지 갔다는 

얘기다. 거기서 마지막 해산 지점까지 간 뒤 오후 2시경 해산됐다는 것

도 마찬가지다. 대략 면사무소에 30분 정도 체류했고, 마지막 해산지점

에서 일제 헌병과 다시 30분 정도 대치했다는 계산밖에 나오지 않는다.

시위행렬이 대단히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는 정황이다. 만약 면사무

소가 최종 목표 지점이었다면 일단 그곳에서 군의 중심지를 향해 시위 

행진을 계속할지 말지를 두고 토론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

문에 따르면 그곳에서 ‘만세’ 시위를 벌인 뒤 지체하지 않고 구성의 과

거 군청이 있던 용인의 중심지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당초의 기획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홍재택 등을 통해 수지와 구성의 각 지역이 사전 협의한 내용이 

그런 스케줄이었을 것이다. 

동천리 지역에서 300명이 합세했다는 것도 그런 구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무렵 동천리는 고기리의 127호보다 다소 적은 109호 정도

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나 시위대에 합류했다

는 것은 우선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한 마을 주민 전원이 시위에 참여했

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전 계획에 의해 마을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마을 순서대로 시위대에 합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동막골은 주요 가

문들의 협의에 따라, 하손곡은 천도교의 조직적 움직임에 따라 각각 사

전에 정해놓았던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준비 내용을 차질 없이 집행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수지지역의 만세운동은 결코 변두

리의 작은 지역 운동으로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준비-발발-전개 과정을 종합해 수지만세운동 시위대의 

행진 루트 일부를 당시 및 현재의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0년 전의 행진루트: 일본 육지측량부가 1914년 측량·수정하고 1937년 인쇄·발행한 『수원군 지

형도』(1/67,000) 중 수지 지역에서 찾아본 고기초등학교~동천동 주막거리 구간의 만세운동 행진루트

를 붉은 선으로 표기했다.

출발점

주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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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상황

수지만세운동의 마지막 국면인 해산과정은 위의 판결문만으로는 그 

경위를 알 길이 없다. 판결문에는 “헌병이 해산을 명령하였으나 쉽게 

응하지 않다가 오후 2시경에 이르러 겨우 해산했다”는 것이다. 시위대

는 당연히 해산하려 하지 않았을 것인데, 오후 2시경 겨우 해산했다는 

것은 그 시간쯤 일제 헌병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는 말이다. 

이 판결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광복 후의 『3·1운동실록』, 『수

지읍지』 등의 여러 기록이 이날 수지만세운동의 시위 행렬이 수지면사

무소에서 용인 중심지 구성의 일본인 집단 거주지를 향해 가던 길목에

서 일제 헌병의 총격으로 해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안종

각, 최우돌 두 지사가 현장에서 절명했다는 설명도 대개 함께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해산 장소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우선 해산 장소를 살펴보자. 위의 이덕균 판결문에는 ‘읍삼면 마북

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기록과 증언이 

있다. 주로 시위의 마지막 국면에 안종각, 최우돌 두 지사가 일제 헌병

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절명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그 해산 장소

가 등장한다. 

그 중 하나는 광복 후인 1952년 이덕균이 ‘3·1운동시 피살자’로 안

종각을 신고하면서 그의 사망 장소로 마북리를 지나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간 ‘읍삼면 언남리’를 지목한 것이다. 이덕균은 수지만세운동의 모

든 진행과정에서 안종각과 가장 가까운 동지였고, 시위 당일 함께 시위

100년 전과 100년 후의 행진루트: 국토지리정보원(www.ngii.go.kr)에서 내려받은 현재의 수지 지역 

지도에 위의 100년 전 고기초등학교~동천동 주막거리 행진루트를 그대로 옮겨 붉은 선으로 표기하고, 

거기에 주막거리(현재 수지 기업은행 버스정류장)~수지면사무소(현재 수지지구대) 행진루트도 같은 색

의 선으로 덧붙였다. 그 옆의 보라색 루트는 100년 사이에 지형 및 도로사정이 달라져 지금 100년 전

과 가장 비슷하게 답사할 수 있는 길을 참고로 표시한 것이다. 크게 보자면, 낙생저수지 (1961년)가 지

형을 한번 바꿨고, 경부고속도로(1968년) 및 국도 확장공사(1980년대)가 다시 한번 지형과 도로의 모

양새를 바꿔 이제 옛길 그대로 답사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100년 전 주막거리~수지면사무소 루

트는 조선시대 동래대로(일명 영남대로)의 일부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고기초등학교
(출발점)

수지면사무소

주막거리동천동
주민센터
동천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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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일제 헌병들의 발포 및 안종각의 절명 장면도 현

장에서 가장 가깝게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

막 장소를 잘못 인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른 하나는 이

날 해산 과정에서 절명한 안종각 지사의 손자 안병화의 증언이다. 

할아버지는 키가 6척 약 180cm 이었는데, 시위대를 가장 앞에서 이끌고 

있으니 눈에 잘 띄었겠지. 일본 헌병들의 총에 머리를 맞아서 바로 돌아

가셨어. 할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리더가 없어지니 사람들은 바로 뿔뿔

이 흩어졌지. 그 구체적인 장소는 구성초등학교 마북동  앞길에서 경찰대 

쪽으로 조금 더 간 사거리 언남동  쯤으로 알고 있어.

안병화는 가족 내의 구전을 근거로 지금의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경

찰대 사거리를 수지만세운동의 최후 해산 장소로 지목한 것이다. 지금

으로선 가장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고 판단된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시위 행렬은 고기초교 자리에서부터

만 따져도 1차 목표인 수지면사무소까지 6Km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달리며 행진했고, 다시 거기서부터 수지면의 경계를 넘어 언남리까지 

5Km가 넘는 거리를 행진한 것이다. 언남리로 나아간 것은 용인군청이 

1911년 김량장동으로 옮겨가기까지 이곳이 용인군의 옛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그것도 머뭇거리지 않고 당초의 계획에 따라 일사천리로 이

곳까지 ‘장거리 원정시위’를 한 셈이다. 이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시위의 마지막 장면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종각과 함께 현장에

서 절명한 최우돌의 존재다. 그는 시위대가 이곳에 오면서 통과한 보정

리 사람이라는 점 이외에 아무 것도 알려져 있지 않다. 나이, 주소, 가

족관계 등이 모두 ‘불명 ’이다. 심지어 이름도 ‘최돌석’이라는 기록이 있

을 정도다.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는 물론이고 

그의 후손 또는 지인들의 증언도 지금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광복 

후의 구전에 따른 몇몇 기록 외에는 그의 순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 자료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 보니 안종각은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지만 최우

돌은 서훈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2018년 수지구청의 「범죄인명부」 발

굴 때에도 최우돌과 관련된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최우돌의 서훈은 여전히 앞으로 해결해할 과제이

다.발포지인 기흥구 언남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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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위의 마지막 장면과 그 양상을 살펴볼 차례다. 그것은 이날 

시위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떤 대

오를 이루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제 헌병의 발포 및 시

위대의 해산 정황도 대강이나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당시 조선헌

병대 사령관이 작성한 『조선소요사건 일람표』라는 방대한 3·1운동 보

고서를 통해 그 양상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다. 이 보고서 가운

데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과 읍삼면의 ‘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폭행 무폭행
소요

인원

소요자 

종별

검거

인원

소요지관할 폭민

헌병 경찰 사 상

용인군 

수지면·읍삼면
1 1,500 天, 普 35 ○ 2 3

* ‘소요자 종별’에서 ‘天 ’은 천도교도, ‘普 ’는 보통민, 즉 농민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군의 수지면과 읍삼면에 걸쳐서 일어난 시

위는 ‘폭행’을 수반한 사건이었으며, 전체 참여 인원은 1,500명에 이르

렀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도교도와 일반 농민들이 섞여 있었으

며, 이 지역은 경찰이 아니라 헌병이 주재하며 관할하던 지역이었고, 

시위 참여인원 중에 2명이 죽었고 3명이 다쳤다는 얘기다.

여기서 새로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참여인원이 무려 1,500명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시위대 중 3명의 부상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

위대의 인원이 일본 헌병의 추산으로도 1,500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사

실 놀라운 대목이다. 고기리에서 출발할 때 100명, 동천리를 거치며 

300명이 추가되어 400명이던 시위대가 수지면사무소를 지나고 읍삼 구

성 면의 보정리, 마북리를 거쳐 언남리에 이르면서 무려 1,500명이 되었

다는 얘기다.

그런가 하면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당시의 문서에 따르면, 이 시위는 

‘약 2,000명의 군중운동’으로 기록되기도 했다.최초에 100명이었던 시

위대가 1,500~2,000명 규모까지 늘어난 것이다. 파죽지세로 내달리면 

내달리는 대로 만세 대열이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기세 앞에 일본 헌병

들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결론은 ‘총격’이었다. 

이렇게 해서 만세 시위가 일단 정리된 뒤 적극 참가자들 중에 일부는 

현장에서, 일부는 그 다음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용인헌병

분대에 체포되어 ‘태형 90대’의 즉결심판을 받았던 적극 참가자가 100

년 만에 「범죄인명부」로 발굴되어 2019년 삼일절 때 대통령표창을 받

은 것이다.

태형 90대는 사실 견디기 힘든 형벌이다. 처벌을 받는 순간의 치욕

은 치욕대로 남고, 형벌 후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있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해서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도 없었다. 일본 헌병을 포함해 식민 권력은 그들을 

늘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보며 감시했다. 그 흔적이 바로 「범죄인명부」

였다. 감시가 그저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저는 그 때 국민학생이

었고 점심시간이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다시 학교에 가곤 했어요.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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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개월 전쯤, 내가 그렇게 다시 학교에 가는 길인데 할아버지가 근처의 

술집에서 나오시면서 “너 점심 먹었니?”하고 물으실 때 일본 순경이 말

채찍으로 할아버지 정수리에서 얼굴을 후려치는 것을 직접 봤어요. 할

아버지가 눈썹도 깜짝 안하고 맞으시니 순경이 그냥 가버렸어요. 이 일

이 있은 이후에 할머니께서 만세운동 때문에 할아버지가 특별 감시 대

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전후 사정을 알았습니다.

홍재택 지사의 손자 홍봉득이 어려서 지켜본 할아버지의 상황이다. 

이런 혹독한 처우 때문이었는지, 만세운동 적극 참가자들은 상당수가 

마을을 떠났다. 「범죄인명부」에 등장하는 16명 중 절반 이상이 타지로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마을에 세거해 온 가문의 소속이 아니거나 

마을에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기 토지를 갖지 못한 경우일수록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이 마을을 떠나 타지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그 행적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하손곡의 천도교 지도자 김현주가 

수원에서 천도교의 간부 역할을 하다가 광복을 맞았다는 정도가 가장 

분명한 행적에 속한다. 

끝으로, 수지만세운동의 내용과 관련해 몇 가지 미진한 문제를 간단

히 정리해 향후의 숙제로 남기고자 한다.

첫째, 발발일의 문제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자

세히 살펴보면 조금 미묘한 대목이 있다. 현재 수지 지역의 주민들은 3

월 29일을 수지만세운동의 발발일로 보고 이를 전제로 기념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실제 「범죄인명부」 발굴 전 가장 중요한 1차자료였던 이덕균

의 판결문이 발발일을 이론의 여지없이 3월 29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소개한 『조선소요사건 일람표』는 용인군 수지면과 읍삼

면의 소요사건이 3월 30일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조선헌병대 사령관이 작성한 1919년 만세운동의 종합보고서에 해당하

는 문서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 덧붙여 수지만세운

동 당시 현장에서 절명한 두 명 중의 한 명으로 확인된 안종각 지사의 

후손들이 안 지사의 절명일을 3월 30일로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할아버지[안종각 지사] 제사를 3월 29일 자정, 그러니까 3월 30

일 0시에 지내고 있어요. 이건 3월 30일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지요. 그리

고 현재 할아버지 제적등본은 남아 있지 않은데, 아버지 제적등본에 아

버지의 호주 승계일이 3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밖에도 이런저런 기록들에서 ‘3월 29일’과 ‘3월 30일’이 엇갈리고 

있다. 이 문제는 둘 중의 하나만 진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세

시위가 이틀에 걸쳐 일어났으며, 이틀째는 수지면이 아니라 읍삼면 주

민들에 의해 시위가 주도되었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선소요사건 일람표』에 수지면과 읍삼면 주민들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35명이 검거됐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지면의 「범죄인명부」를 통해 처벌된 것이 확인된 사람은 이덕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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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태형 90대 수형자 16명을 포함하여 17명뿐이다. 물론 수지면에서 

검거 또는 체포된 사람 수가 더 많고 그 중에 17명만 처벌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수지면에서는 17명이 체포되어 전원이 

처벌되었고, 나머지 18명은 읍삼면 주민들로서 당일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되어 처벌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상식적인 추론일 것이

다.

그러면 ‘읍삼면의 18명’이 있었다면, 아직까지 현재 기흥구의 구성지

역인 읍삼면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된 사람들의 명단은 확인된 

바 없다. 수지면의 경우와 같이 「범죄인명부」에 해당하는 기록이 지금

의 구성동사무소 또는 기흥구청의 문서고에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록의 발굴은 ‘수지만세운동 전체상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

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세운동 당일 절명자 중의 한 사람인 

최우돌 지사의 기록 또는 기억을 발굴하는 일이다. 이것은 앞의 읍삼면 

「범죄인명부」를 발굴하는 일과는 성격이 다른 일이다. 수지면 「범죄인

명부」에 안종각 지사가 기재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유로 읍삼면의 해

당 기록에도 사망자인 최우돌 지사는 당연히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우돌 지사의 고향으로 알려진 보정리는 읍삼면 지역이었기 

때문에 읍삼면의 기록이 발굴되어 그 지역의 인물들을 추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읍삼면의 만세운동 준비 및 진행 양상이 확인되다 보면 만

세 시위 당일 앞장서다 절명한 최우돌 지사의 흔적도 발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넷째, 수지만세운동 참여로 2019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15명 애국지

사들의 후손을 확인하는 일이다. 2019년 11월 현재 11명 애국지사의 

후손이 확인되어 표창이 전수되었다. 나머지 4명 애국지사의 후손을 

찾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이 후손 찾기는 표창을 전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후손들의 분절화

되고 희석된 기억들이나마 발굴하고 한 데 모아 만세운동의 기억을 집

대성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작업은 만세운동 주역들이 계층별, 마을별, 종교별로 서로 다른 배

경 속에서 참여하고, 그 후의 개인 및 가족의 삶도 각기 달리 영위해간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만세운동의 현재적 의미까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예컨대, 상당수의 애국지사들이 당대 또는 자식 대에 조상 대대로 살

아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든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어딘가 정착한 경우와 일본으로 징용을 가서 끝내 돌아오지 못함으로

써 후손들이 타향으로 떠돌게 된 경우 등으로 삶의 궤적에서 차이를 낳

은 이유 등이 살펴볼 만한 대목들이다. 이것은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

족의 생활사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 언급한 작업들이 충실히 이뤄지고 그 결과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된다면 수지만세운동의 발발의 계기와 준비과정도 새로

운 관점에서 다시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지만세운동이 유학생 등의 외부적 동인이나 장날 등의 우발적 요

인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체의 기획과 치밀한 준비에 의해 일어

난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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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자립적이고 독자적이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전국적 시위의 전

개과정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마지막 숙제일 수 있겠다.

5) 「범죄인명부」의 발굴

「범죄인 명부」의 내용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범죄인명부」는 수지만세운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자료다. 그것은 이덕균 구장

에 대한 두 차례의 판결문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만세운동 당대

의 유일한 1차자료로서, 2018년 11월에 용인시 수지구청 문서고에서 

민-관 협력에 의해 발굴되었다. 이 명부는 2019년 삼일운동 100주년 기

념일에 그 명부에 기재된 15명의 관계자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근거자

료가 되기도 했다. 

이 「범죄인명부」는 일제 강점기에 말단 식민행정기구였던 수지면사

무소에서 작성한 일종의 블랙리스트였다. 식민 당국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였다. 지역마다 「범죄인명부」, 「수형인명

부」 등으로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명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 「범죄인명부」는 수지만세운동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자료다. 만세운동 주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이덕균의 판

결문이 만세운동의 준비과정, 진행상황 등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였다면, 「범죄인명부」는 이 만세운동의 주체 또는 적

극 참여자들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연령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

고, 만세운동 당시의 사법처리 내용과 만세운동 이후의 이주상황, 사망

경위, 사례에 따라서는 추가 범죄 기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처리 내용으로 모두가 동일했다. 

즉, 16명 모두 △죄명은 ‘보안법 위반’ △형명 刑名 은 ‘태형 90대 笞 九十 ’ △

즉결청명은 ‘용인헌병분대’로 똑같았다. 이는 삼일운동 무렵 ‘태형’이 

사법적 절차에 따른 정식재판이 아니라 지역 헌병대 수준에서 내려진 

행정벌 또는 즉결처분이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김원배의 「범죄인명부」 기록.

수지면 범죄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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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가담

(태형)
동천리

이달순(李達淳) 이달순(李達淳)

이희대(李喜大) 이희대(李喜大)

정원규(鄭元圭) 정원규(鄭元圭)

진암회(陳岩回) 진암회(陳岩回)

천산옥(千山玉) 천산옥(千山玉)

최충신(崔忠臣) 최충신(崔忠臣)

그 동안 김영석, 남정찬, 윤만쇠, 윤승보, 진암회 등의 이름이 한글 

또는 한자 표기에서 기록마다 조금씩 달라 정확한 이름을 알기 어려웠

는데, 이제 100년 전 행정당국의 기록을 통해 공식 표기를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16명의 거주지 기록도 중요한 대목이었다. 수지 지역은 ‘리 里 ’ 단위

로는 꽤 광범위해서 마을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범죄인명

부」의 기록으로 인해 비로소 만세운동 적극 참가자들의 거주지별 마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곧 16명을 만세운동 출발지에서부터 루트를 따라가며 마을별로 살

펴보면, △고기리 2명 이도해·홍재택 , △동막골 5명 권병선·윤승보·이희대·남

정찬·진암회 , △하손곡 6명 김현주·강춘석·김원배·김영석·천산옥·윤만쇠 , △주막

거리 2명 정원규·최충신 , △기타 주소불명  1명 이달순  등이다. 

이를 연령대 별로 보면, △20대 7명, △30대 3명, △40대 4명, △50대 

2명 등이었다. 20대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지긴 하지만 전 

연령대에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0, 50대 인물들은 마을의 지

도자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16명을 마을별로, 연령순으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즉결처분의 절차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16명 중 이도

해, 홍재택, 강춘석, 김원배 등 4명은 ‘4월 16일’에, 나머지 12명은 ‘4월 

28일’에 각각 처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들이 헌병대에 

연행된 것은 대개 만세운동이 있었던 3월 29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3월 

30일이었다. 그때로부터 각각 18일 또는 30일 동안 취조를 받은 뒤에 

태형 90대의 처분을 받고 방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인 명부」 발굴 의미

만세운동 참여인물의 이름이 지금까지 기록마다 조금씩 달리 기재되

어 있었지만, 이제 당시의 공식 기록을 통해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16명과 피살자 2명, 수형자 1명 등 수지만세운동과 관련해 

확인되는 관계자 19명 전원의 이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일운동실록』

(1969년 발행)

「범죄인명부」

(2018년 발굴)

피살
안종각(安鍾珏) -

최우돌(崔又乭) -

수형 이덕균(李德均) 이덕균(李德均)

적극 가담

(태형)

고기리
이도해(李道海) 이도해(李道海)

홍재택(洪在澤) 홍재택(洪在澤)

동천리

강춘석(姜春錫) 강춘석(姜春錫)

권병선(權丙璇) 권병선(權丙璇)

김영석(金英石) 김영석(金英石)

김원배(金元培) 김원배(金元培)

김현주(金顯周) 김현주(金顯周)

남정찬(南廷燦) 남정찬(南廷燦)

윤만쇠(尹萬釗) 윤만쇠(尹萬釗)

윤승진(尹昇晋) 윤승보(尹昇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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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들 가문은 적어도 200년 이상 이 마을에 세거해 왔다는 족보 

기록 및 구전을 갖고 있었고, 이 3명은 당연히 해당 성씨의 족보에도 

기재된 인물들이었다. 이 3명 외에 나머지 2명, 즉 남정찬과 진암회와 

같은 여타 성씨의 인물들은 「토지조사부」 등 마을의 기록과 토박이들

의 구전에서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서 권병선과 윤승보의 연령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권병선은 

16명 중 가장 연장자인 58세였고, 윤승보도 40대 중반이었다. 이는 당

시로서는 각각 노년층 또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나이였고, 두 사람 다 

마을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군중심리에 따라 혹은 누

군가의 권유에 따라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기보다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

고 주도적인 위치에서 만세운동을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

다. 즉, 동막골의 만세운동은 이 마을 주요 가문들의 합의와 준비에 따

라 이뤄진 것으로 보아도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손곡-천도교의 참여

하손곡의 경우는 조금 양상이 달랐다. 하손곡도 이 지역에서 동막골

에 버금갈 만큼 큰 마을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김해김씨가 상대적으로 

큰 세를 이루고 있었고, 이 16명 중 김원배 31세 와 김현주 27세 가 바로 그 

가문 소속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연배로 볼 때 가문의 의사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던 강춘석 57세 도 특별히 가

문의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 타인 소유의 집에 살았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마을의 의사를 주도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 이름 당시 나이 당시 주소

고기리
고분재 이도해 49 고기리 675

손의터 홍재택 49 고기리 128

동천리

동막골

권병선 58 동천리 91

윤승보 44 동천리 108

이희대 33 동천리 93

남정찬 29 동천리 86

진암회 25 동천리 53

하손곡

강춘석 57 동천리 362

김영석 34 동천리 339

김원배 31 동천리 362

윤만쇠 28 동천리 339

김현주 27 동천리 359

천산옥 26 동천리 339

수지

(주막거리)

정원규 28 동천리 184

최충신 22 동천리 186

기타 이달순 46 동천리(번지 미기록)

 *	�이 표는 「범죄인명부」에 기재된 적극 참여자 16명의 인적사항을 수지만세운동의 시위행렬이 

지나간 마을 순으로, 마을 안에서는 연령순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동막골-주요 가문들의 참여

이 거주지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

을별 만세운동 참가자들의 양상을 분석할 경우, 수지만세운동의 마을

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수지만세운동 전체의 성

격도 규정할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막골과 

하손곡이다. 우선 동막골부터 살펴보자. 5명의 적극 참가자 가운데 상

대적으로 연령대가 위인 권병선, 윤승보, 이희대는 각각 이 마을의 주

요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권씨’, ‘파평윤씨’, ‘전주이씨’의 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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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생몰연대 『인명사전』 기재 사항들

아버지 金胤植 1858~1937 대신사백년기념회원(1924)

장남 金顯道 1878~1946
대신사백년기념회원(1924), 용인종리원 

종리사(1931.4)

3남 金顯星 1889~?

용인교구 전교사(1921,1), 용인군종리원 

면종리사(1924.1),  대신사백년기념회원

(1924)

4남 金顯周 1893~1956 앞면 각주 참조

장남의 장남 金義培 1906~? 용인청년동맹 집행위원(1929.9.23)

3남의 장남 金信培 1908~? 청우당 용인당부 상무위원(1931.2.24)

4남의 장남 金丁培 1932~1979 종학원 제2회 수업생(1949.3.31)

하손곡에 김해김씨 집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른 기록을 통해 확

인한 바에 따르면, 김원배는 물론이고 그와 같은 지번에 거주하고 있던 

강춘석의 인척들 중에서도 천도교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즉, 김원배의 

외가와 강춘석의 사돈도 거의 확실하게 천도교 신자였던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당시 용인 인근의 천도교 신자들 간의 혼맥을 따져보는 데에 일

정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하손곡의 주민들은 그렇게 혼맥으로 

얽힌 가운데 평소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며 생활하다가 100년 전 이 지

역 만세운동의 진원지 역할까지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10월 조선헌병대 사령관이 작성한 『조선소요사건 일람표』에

의하면, 여기에 용인군 수지면과 읍삼면의 시위 주역이 ‘천도교인’과 

‘보통민’이라고 병기되어 있다.

일제 헌병은 당시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와 동천리 주민들이 용인의 

여기서 김현주*의 또 다른 기록을 통해 그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었

다. 광복 직후인 1946년 편찬된 『김해김씨 석성공파 족보』 아래에서 『파보』로 

약칭 에 따르면 김현주는 이 『파보』의 편찬자로서 서문을 썼으며, 자신을 

이 『파보』에서 ‘천도교신자’라고 표현했다. 천도교 관련 기록에서 김현

주와 그의 아버지, 형제, 아들 및 조카 등의 기록이 꼬리를 물고 발견됐

다. 우선 김현주 자신이 3·1운동 시점에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의 ‘전

교사 傳敎師 ’, 즉 동천리의 책임자였다.

이 가운데 그가 용인교구의 간부로 일하다가 1921년 수원교구의 순

회교사가 되었다는 대목도, 「범죄인명부」에 그가 1921년 수원으로 이

주했다는 기록과 앞뒤가 맞았다. 게다가 그는 천도교 중앙의 기관지인 

『교회월보』에 두 차례나 기고문을 실을 정도로 지식인이기도 했다. 

그보다 네 살 연상이지만 김해김씨의 항렬상 조카인 인근 주민 김원

배**도 천도교의 간부였음이 『인명사전』을 통해 확인됐다.

말하자면 김원배와 김현주는 숙질 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천리의 

천도교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그밖에도 김현주 집안의 천도교 

관계자가 여럿 확인된다.

 *	김현주(金顯周, 1893~1956)는, 2015년에 발간된 『동학·천도교 인명사전』에 따르면, 10대 후

반이던 1911년부터 이 지역 천도교의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용인군 제167교리강

습소 수료(1911.6), 용인군교구 금융원(1913.8, 1914.8), 용인군교구 공선원(1915.11), 용인교

구 강도원(1917.4), 수원교구 순회교사(1921) 등을 역임하였다. ※강연 「守心이 是極樂」, 『교

회월보』 제41호(1913.12.15) 외

**	김원배(金元培, 1889~?)는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출신으로 용인교구 전교사(1916.1), 순회교

사(1917.1), 용인군교구 금융원(1917.4)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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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읍삼면에 이르기까지 1,500명이나 되는 대형 시위대를 조직해 

원정시위를 벌인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시위가 일반 농민들과 천도교 

조직의 협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명기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지의 3·1운동을 다룬 어떤 자료나 문건도 천도

교의 관련 양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적이 없었다. 그러다 100주년에 

새 표창자들의 실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현주와 김원배 및 그 주변 

인물들의 천도교 관련성 및 활동 양상이 일정 부분 드러난 것이다.

표  창

이 「범죄인명부」에서 확인된 수지만세운동 적극 참가자, 즉 태형 90

대 수형자들에 대한 포상 작업은 2018년 12월 12일 경기동부보훈지청

의 민-관-전문가 3자로 구성된 보훈혁신자문단 관계자들 및 일부 후손

이 공동 신청함으로써 시작됐다.

이후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구의 심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음

해인 2019년 2월 말 수지만세운동 관계자 15명에 대한 ‘대통령표창’이 

결정되었다. 

이들 ‘태형 90대’ 수형자들 외에 만세운동 당일 절명한 안종각에게는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이, 1년 반의 징역형을 받은 이덕균에게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각각 추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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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

1) 국내외 임시정부 수립 운동

국권 피탈 이후 한국민 사이에서 처음 정부수립 운동이 일어난 것은 

미주 한인사회에서였다. 박용만은 대한인국민회를 국가와 인민을 대표

하는 총기관인 ‘임시정부’로 설립하고 삼권분립에 의한 자치제도를 실

시하며, 병역과 납세의무 등을 지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용만의 

임시정부안은 대한인국민회를 한인의 자치기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온건론에 밀려 더 발전하지 못했다.

한편 노령 연해주는 만주와 함께 ‘독립전쟁론’에 따라 독립운동 기지

로 추진되면서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 되었다. 러시아의 한인 자치기

관인 권업회 勸業會 는 1914년 대한광복군정부라는 군정부 軍政府 의 설립

을 주도하고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노령과 만주에서 양성된 광복군의 

192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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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단결선언」은 그것을 주도한 인물들이 국외 각지에 흩어져 있

었기 때문에 그 이념을 당장에 구현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2년 뒤의 

3·1만세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일어

난 것도 이념적으로는 국민주권론에 의거하여 공화정을 표방한 「대동

단결선언」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러시아혁명,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항하기 위한 항일투쟁이 일어나게 되

었는데 이것이 3·1만세운동으로 승화되었다. 3·1만세운동은 특정 

종교나 계층만의 반일투쟁에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준비하고 

참여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비록 3·1만세운동이 당장 독립

을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운동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일층 고무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독립을 향한 민족적 의지는 조직적 투쟁이 요구되었

고,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최고 통치기관인 임시정부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점은 종

래의 군주제와 결별하고 민주공화체제로의 과감한 이행과 실천을 했다

전투 편성 계획까지 수립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대한광복군정부의 설립 주도자들이 러시아 당

국에 체포되고 대한광복군정부는 해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광복군정

부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상하이로 집결하였다.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장차 일본이 중국과 독일에 선전포

고를 하는 대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리라 전망하면서 전쟁이 국권회복

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서둘러 신한혁명당을 결성

하고 고종황제를 당수로 추대하여 대한제국의 망명정부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신한혁명당이 추진

한 망명정부 수립계획은 세계정세에 대한 오판으로 실패하고 말았지

만, 이는 새로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1917년 7월의 「대동단결

선언」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총회 건물(미국 로스엔젤레스)

1917년 발표된  「대동단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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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성에서도 13도 대표들이 비밀리에 인천 만국공원 현 자유공원 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4월 23일 국민대표대회를 

열어 13도 대표자 명의의 「국민대회취지서」를 발표하면서 국내의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알렸다. 이 취지서에 올려있는 13도 대표 중에는 용인 

출신 유근도 포함되어 있다. 유근은 당시 대종교를 대표하여 한성정부

의 수립에 참여한 것으로 짐작된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통합

3월 1일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던 많은 독립

운동 지도자들이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이들의 목적은 임시정부를 수

립하기 위해서였다. 상하이에는 이미 1918년 8월 하순경 여운형, 장덕

수, 선우혁 등이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활동중이었다. 이들은 국내를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연해주, 미주 등 각지에 당원을 파견하고 각계 

각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의가 열리자 김규식을 대

표로 파견하여 조국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그런 가운데 해외 독립운동

가들 39인의 대한독립선언과 도쿄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 그리고 

국내의 3·1만세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19년 3월 하순에는 신한청년당에서 각지로 파견한 당원들이 상하

는 데 있다. 이것은 민족운동 과정에서 민주공화정부를 수립하려는 의

지가 이미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분위기 하에서 3·1만세운

동 직후 바로 국내외에서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었다.

실체적인 조직과 기반을 갖추고 수립된 임시정부는 러시아 연해주, 

상하이, 한성의 임시정부였다. 먼저 노령에서는 국내에서 3·1만세운

동이 발발하자 3월 17일 전로한족회중앙총회를 대한국민의회로 개편

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또한 상하이에서는 이미 「대동단결선

언」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한 바 있었다. 이들은 대표를 선정하

여 1919년 4월 10일부터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 11일 임

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유근이 참여한 국민대회취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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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의 기운이 점차 고조되었다.

1919년 4월 10일 오전 10시,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의 한 

셋집에 손정도와 이광수의 제의로 ‘각지방 대표회’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는 모두 29명이 참가하였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출생지

와 활동지 

현순(서울, 국내), 손정도(평남, 상하이), 신익희(경기, 일본), 조성환(서울, 노령), 이

광(충북, 만주), 이광수(평북, 일본), 최근우(경기, 일본), 백남칠(경상), 조소앙(경기, 

만주), 김대지(경남, 국내), 남형우(경북, 국내), 이회영(서울, 만주), 이시영(서울, 만

주), 이동녕(충남, 노령), 조완구(서울, 노령), 신채호(충북, 베이징), 김철(전남, 상하이), 

선우혁(평북, 상하이), 한진교(평남, 상하이), 진희창(서울, 상하이), 신철(서울?), 이영

근(경남), 신석우(서울, 상하이), 조동진(경상), 조동호(충북, 상하이), 여운형(경기, 상

하이), 여운홍(경기, 미국), 현창운, 김동삼(경북, 만주)

참석자들은 이 회의의 명칭을 우선 ‘임시의정원’이라고 붙였는데 독

립하면 정식 ‘국회’를 만든다는 기본 방향을 잡았다. 

드디어 제1회 임시의정원이 개회하여 정부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정부의 형

태는 ‘임시정부’로 결정했다. 따라서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의회가 

되는 것이다.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다섯 가지의 주요 기본 사

항이 결정되었다. 

첫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란 회의 명칭이 정해지고 의장단이 선

출되었다.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 서기에는 이광수와 백

이로 돌아오고 많은 독립지사들이 속속 상하이에 집결하였다. 이들은 

프랑스 조계 보창로 329호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담당

해나갈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했다. 

첫째, 민족운동의 결정체인 3·1만세운동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계승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모을 수 있는 집결체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앞으로의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지휘해 나갈 조직체인 정부

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즈음에 이동녕을 비롯한 30여 명의 지도급 독립지사들이 상하이

에 도착하였다. 4월 8일에는 서울에서 강대현 姜大鉉 이 파견되어 한성정

부의 각료 명단과 임시정부 초안을 가지고 왔으며, 이춘숙 李春塾 , 이규

갑 李奎甲  등 한성정부 인사들도 속속 상하이에 도착하였다.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중국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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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내무·외무·재무·교통·군무·법무의 6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교통총

장 문창범,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법무총장 이시영 등이 

선출되었다. 그 외 국무원 비서장 조소앙, 내무차장 신익희, 외무차장 

현순, 군무차장 조성환, 법무차장 남형우, 교통차장 선우혁이 각각 선

임되었다. 인선을 살펴보면 국내외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선정되었고, 

차장은 상하이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넷째,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 없이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남칠이 선임되었다. 

둘째, 국호와 연호가 제정되었다. 신석우의 동의動議와 이영근의 재

청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졌는데, 하

나는 빼앗긴 국가를 되찾는다는 뜻에서 10년 전에 상실한 국가 이름인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도로 찾아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치체제로 

‘제국’이 아닌 ‘민국’을 채택했다는 사실이다. 연호도 ‘대한민국 00년’으

로 정했다. 따라서 오늘의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탄생한 시점은 1919년

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정부 조직과 각료명단이 확정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한성정부

에서 보내온 관제를 검토하고,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면서 국무원으

191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임시정부 국무원(앞줄 왼쪽 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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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조직은 국무총리와 총장을 그대로 두고 그 하부 조직인 차

장제를 위원제로 바꾸었다. 이유는 6개 부서의 총장 가운데 법무총장 

이시영만 상하이에 도착한 상황에서 실제 업무를 차장이 혼자 담당하

기에는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다. 따라서 6개 부서에 각각 위원을 두어 

집단운영체제로 운영하였다.

제3회 회의는 4월 25일에 열렸다. 임시의정원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여 각 지역의 인구 30만 명당 1인씩을 선

임하기로 하고 국내외 모두 51인의 의원을 두도록 했다.

제4회 회의는 4월 30일에서 5월 13일에 걸쳐 열렸다. 이 회의는 임시

의정원법에 의해 체계화된 모습을 갖춘 첫 회의로서 인선과 재원 조달 

방침을 정하고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을 결의하는 등 주요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임시의정원법에 따라 의장으로 손정도, 부의장

으로 신규식을 선출하였고, 각 위원회별 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 재원 

확보를 위한 구급의연금의 모금과 인구세 징수 및 공채 발행 등을 결정

하였다.

용인 출신인 오의선은 제4회 임시의정원이 열릴 때 신석우, 정대호, 

이기룡, 신익희와 함께 경기도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오의선은 도쿄에

서 「2·8독립선언」이 발표될 때 메이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었

다. 이 일로 상하이로 망명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임시의정원으로 

선출될 수 있었다. 오의선은 임시의정원의 제4회 회의부터 제6회 회의

에까지 참석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오의선은 홍면희, 손두환과 함께 법률 

및 청원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으며, 회의 마지막 날인 5월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신 神 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의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이 헌장은 이시영·조소앙·남형우·신익희 등 법률에 소양이 있는 

인물들에 의해 마련되었다. 서두에 헌법 전문 형식의 선포문이 포함되

고, 이어서 10개 조항의 규정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대

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는 제1조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 통치한다는 관리 정부 형식을 채택한 제2조였다.

다섯째, 임시정부 명의의 선서문과 정강 6개조를 채택하였다. 이어

서 4월 13에는 이들을 내외에 공포하고 4월 17일에는 임시정부의 현판

식도 가졌다. 

제2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이 회의에

는 모두 69명의 의원이 참가하여 제1회보다 규모가 확대되었다. 여기

서 결의된 사항은 정부조직의 개편과 그에 따른 인선 및 임시의정원 성

립의 반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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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오의선은 예산결산위

원장으로 선출되어 유정근, 백남규 등과 활동하였다. 7월 17일의 회의

에서는 공채발행과 관련한 내용이 진행되어 공채발행 조사위원회가 조

직되는데, 오의선은 윤현진, 신익희, 이춘숙, 이유필과 함께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제5회 임시의정원 개최 목적중 하나가 국제연맹에 제출할 안건과 관

련된 사안의 결의에 있었다. 7월 10일 회의에서 국제연맹에 제출할 안

건은 임시정부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나 안건의 중요성에 비

추어 임시의정원에서도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협조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오의선을 비롯하여 김병조, 최창식, 정인과, 이춘숙 5인이 그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3일 의정원 세칙을 제정할 것이 가결되면서 의장 손정도의 지명에 따

라 오의선은 김동형, 이춘숙과 함께 임시의정원 세칙제정위원이 되었

다. 

5월 25일 내무총장 안창호가 미국에서 상하이에 도착하여 이동휘를 

합류시키면서 대한국민의회와의 정부 통합이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제5회 회의 기간 중인 7월 10일에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에 대한 타결

안을 마련하였다. 

제5회 회의는 7월 7일부터 19일까지 37명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자금 확보를 위한 공채 발행을 미국에서 활동하

고 있던 이승만에게 일임할 것을 결정했다.

경기도의원 오의선의 발언이 있는 임시의정원 회의록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19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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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다. 오

의선이 어떠한 사정으로 의정원

에 출석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

지 않고 있다. 

그는 의정활동 외에 상하이에

서 대한적십자회 상의원으로도 활동했다. 1921년 12월 6일 상하이에

서 재개된 적십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한 결근’을 이유로 오

의선은 결원으로 처리되어 그날 보선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오의선

의 상하이 지역에서의 적십자활동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1919년 6월 28일 안창호가 내무총장에 취임함으로써 임시정부는 공

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는 미주에서 대한인국민회가 모금한 독

립 의연금 2만 5,000달러를 가지고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였다. 이로

써 임시정부는 이승만 대신 국무총리 역할을 대리하는 안창호를 중심

으로 조직을 갖추었다.

안창호는 임시정부가 추진해나갈 시정방침을 천명하였다. 임시의정

원에 출석하여 향후 인구조사, 공채 발행, 인구세 人口稅  등으로 재정을 

마련하고 군사와 외교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일제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비밀 행정조직을 통해 국내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 연통

제와 교통국 등의 법령을 제정하고, 특파원들을 국내로 파견하여 내국

인들과 연계를 맺는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

한 자료를 위해 『한일관계사료

집』의 편찬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임시의정원 내에 임시사료

편찬회를 설치하고 8명의 위원

이 선정되었다. 안창호를 총재

로 하고 이광수를 주임으로 하

는 8명의 위원은 오의선을 포함

한 앞의 5인을 비롯하여 임시의

정원의 외무위원인 신익희, 윤

현진, 고일청이었다. 

제6회 회의는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열렸다. 주요 결의 사항은 정부 통합을 위한 임시정

부 개조와 임시헌법의 개정 제1차 개헌 이었다. 먼저 정부 개조의 내용은 

국무총리제를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무총리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

출하는 것, 정부 조직을 6부에서 7부 1국으로 하여 새롭게 인선하는 것

이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외무총장 박용

만, 군무총장 노백린,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 학무총장 김

규식, 교통총장 문창범, 노동국총판 안창호 등이 인선되었다. 이로써 

국내외 각지에 설립된 임시정부가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통합된 

것이다. 

1920년 3월 3일 회의에서 오의선은 의원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이는 

임시의정원법 제8조의 “의원으로 이유없이 개회 후 7일까지 출석하지 

제6회 임시의정원 회의록

오의선의 적십자 상의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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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졸업하였다. 1920년 3월 상하이로 활동지를 옮기고 임시정부 재무

부에 근무하다가 독립공채 판매를 위해 국내로 잠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국내에서 명륜학교 시절 교사였던 어대선과 연락하며 활동하

다가 1921년 6월 일본 고등경찰 미와 三輪  경부에게 체포되었다. 일제에 

의한 재판에서 4년형을 받고 서대문감옥과 함흥감옥에서 옥고를 치렀

다. 1924년 석방 된 후에는 만주로 가서 하얼빈 등지에서 생육사의 지

역대표로도 활동하며 한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힘썼다. 

국민대표회의 소집

1919년 9월 성립된 통합 임시정부는 승인, 개조 분쟁과 만주지역에

서의 서간도 사변 등으로 야기된 무장단체들의 이탈로 출발부터 표류

하기 시작했다. 1920년 이후에는 제도개혁을 통해 임시정부를 강화하

임시정부에서는 국내 행정을 장악하기 위해 연통제를 추진하였다. 

일제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국내를 직접 통치하려는 목적이었다. 임

시정부가 발포하는 법령이나 공문을 국내에 퍼트리고, 독립전쟁을 대

비하여 군인을 모집하거나 군수품을 조사하는 일, 시위운동을 준비하

고 주관하는 일, 애국금을 모으고, 통신연락을 맡아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 이를 위해 내무부 아래 도에는 감독부, 군에는 총

감부, 면에는 사감부를 설치하였다. 연통제가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실

시될 수는 없었겠지만 임시정부는 이를 위해 특파원을 국내로 파견하

여 연통제 조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은 일제 정보망에 드

러나고 말았다. 

교통부는 나라 안팎의 독립운동 세력과 일반 행정조직을 연결시키려

고 임시지방교통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이는 철도와 통신 및 해운국을 

두고 사람과 자금, 정보를 연결하는 비밀 연락선을 구축하는 기구였다. 

내무부가 운영하는 연통제가 국내 통치를 장악하기 위한 행정 연결선

이라면, 교통국은 정보 수집과 행정 연락, 그리고 선전과 홍보를 펼치

기 위한 지역적 연결망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무부는 임시정부 운영과 독립운동 수행을 위해 재정문

제를 해결하기에 힘썼다.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징세령을 발표하고 인

구세 제도를 시행했다. 또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채통칙, 독립공채 

발행조례, 임시공채 관리국관제 등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비밀리에 

요원을 국내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용인 출신 이영선도 임시정부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 국내로 파견된 

경우이다. 그는 일찍이 만주로 건너갔다가 1919년 12월 신흥무관학교

이영선 체포 기사(동아일보 19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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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대표회의 소집론이 대두되었다.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주장한 인물들은 처음 임시정부를 조직할 때 각 방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소수만의 전횡으로 현실과 괴리된 복잡한 직제와 방만

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해주의 대한국민회의와의 통일이 파열로 돌아갔고, 서북간도

의 각 단체마저 임시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 전 국민의 의

사에 따르는 통일적이고 강력한 정부를 조직하고 대중적 방책과 역량

을 집중, 독립운동의 최고 방침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임시정부 수립 당시부터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성토하며 

반임시정부 세력을 형성했던 베이징의 박용만, 신숙, 신채호 등은 1921

년 4월 베이징에서 군사통일회의를 열어 임시의정원과 상해임시정부

려던 노력마저 실패함으로써 임시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게

다가 국무총리 이동휘와 내무총장 안창호의 사퇴는 임시정부를 통합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놓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용인 출신인 여준은 1920년 12월 4일 임시정부 

간서총판부의 총판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여준이 부독판으로 있는 

서로군정서 등 서간도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가 외교만 중시

하며 간도의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봐서 임

시정부와 공고한 연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임시정부가 1920년에 벌어진 경신참변에 무기력하게 대응하

여 동북지역의 독립운동 세력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이에 따라 

서간도의 여준과 북간도의 박재눌을 대표로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독

립신문 獨立新聞  1921년 1월 14일자에 다음과 같이 그 이유와 책임을 물

었다. 

1. 우리의 독립운동을 가치 없게끔 세계에 선전하는 자료에 증거를 만든 

일

2. 우리의 독립운동이 확실한 실력이 없다는 것으로 폭로하여 일본의 대 

타격을 받은 동삼성 동포의 인심을 다시 수습키 어렵게 한 일

3. 다수 생명을 희생한 각 단체에 대하여 비평한 일

4. 우리의 파리평화회의 대표는 허구날조를 세계에 알리게 한 일

5. 정부는 재미 국민회의 성의만을 인정하고 타 단체원에 반감을 느끼게 

한 일

국민대회 장소였던 모이당(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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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회의 소식으로 다시 지연되었다.

기대했던 태평양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났고, 상하이 정국에는 다

시 국민대표회의 소집 요구가 거세졌다. 우여곡절 끝에 1923년 1월 상

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각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 대표 

140여 명이 상하이에 모였다. 이들은 의장에 김동삼, 부의장에 안창호

와 윤해를 선출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독립운동의 새로

운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논의의 방향은 대

체로 두 갈래로 나뉘었다. 개조파는 임시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개조하

여 임시정부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었다.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해체하

고 새로운 조직체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었다.

회의는 4개월 동안 계속되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개조파와 창

조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국 

창조파는 연해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국호를 ‘한 韓 ’으로 하고 

‘단군’ 기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다. 

창조파가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자 개조파에서는 ‘한 민족 두 개의 국

가’의 화근을 만들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민대표회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탈퇴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 내무총장 명의로 내무부령 제1

호를 발표해 국민대표회의의 해산을 명령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독립

운동 세력의 의사를 결집해 임시정부를 개조하거나 새로운 정부를 수

립하려던 국민대표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이를 임시의정원에 전달했다. 서로군정

서 역시 이 회의에 참여하여 임시정부를 비판하였다. 

1921년 5월 26일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액목현에서 회의를 열어 

위기에 처한 임시정부를 개조할 것과, 국제연맹에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를 여준·이탁·김동삼·곽문·김진

삼 등의 연서하여 결의서를 작성하여 서간도 출신인 의장 윤기섭을 통

해 임시정부에 보냈다. 

1. 현재의 간서 대의사 代議士 를 통해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정부개조의 필요

를 제의함. 

2.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확실한 이상 이 행위의 주창자는 퇴거를 명

령할 것.

3. 의정원에 제출한 개조의안이 채택되지 못할 때에는 현재 간서의원을 소

환한다.

4. 앞의 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본 기관 대표의 명의로써 정부를 파괴하려

는 제3단체의 참가를 허가하지 말 것.

5. 서방에 대한 제의 또는 권고가 무효될 때에는 간서는 간서 자체를 보장

하기 위해 자퇴함.

6. 위 조항 실행을 희망하면서 이진산을 특파하는 바 자세한 것은 일체를 

특파원의 구술에 위임함.

1921년 8월에는 국민대표회의 상하이기성회와 북경군사통일회의 

협의로 국민대표회의 주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주비회의 성립으로 순

조롭게 진행되던 국민대표회의는 그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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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선총독 이하 고관, ②  군부 수뇌, ③ 대만 총독, ④  매국적 賣國賊 , 

⑤ 친일파 거두, ⑥  적탐 敵探 , ⑦ 반민족적 토호열신 土豪劣紳  등 이른바 

‘의열단의 7가살 可殺 이 그것이다. 마땅히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는 ① 조

선총독부, ② 동양척식회사, ③ 매일신보사, ④ 각 경찰서, ⑤ 기타 왜

적 중요 기관이었다.

의열단의 과감한 직접 행동방침은 창단과 동시에 수립한 국내거사 

계획에 의하여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조선

은행, 매일신보사 등을 투탄 폭파하고 총독 이하 조선총독부 요인들을 

저격 암살하기로 했던 것이다. 

의열단 결성 이후 단장이었던 김원봉은 베이징, 텐진, 난징, 홍콩 등

지를 왕래하며 단원 모집, 폭탄 입수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김원봉에 

설득되어 의열단원이 된 인물이 바로 용인 사람 남정각이다. 기록에 의

2. 의열 투쟁 및 독립운동 지원 활동

1) 의열 투쟁 

남정각의 의열단 활동

1920년 내내 한반도 안팎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제의 식민지통

치를 완강히 거부하며 절대독립의 성취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했다. 그 

과정에서 투쟁의 강도가 가장 높고 일제에 대한 타격이 가장 컸으며 민

중의 지지와 호응을 받았던 대일항쟁은 바로 의열투쟁이었다.

1919년 11월 10일, 만주 지린吉林성 내에서 결성된 의열단은 의열투

쟁의 대표적인 단체였다. 당시 무력항쟁을 위한 군대 양성은 재정문제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차선으로 선택하여 조직된 것이 의열 투

쟁이었다. 

초기 의열단 조직의 특징은 창단 때 단원들 스스로 정한 공약 10조에 

잘 나타나 있다. 맹렬, 희생, 목숨을 바침, 헌신 등의 용어는 결사의 행

동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의열단의 조직 성격이 의열 투

쟁을 목표로 명시한 비밀결사였음을 살필 수 있다. 창단 인물로는 자료

의 차이가 있지만 김원봉, 윤세주 등 13명의 초기 단원을 들 수 있다. 

창단 준비단계에서부터 폭탄의 제조와 사용법에 대한 교습이 단원들

의 우선 과업으로 수행된 것은 의열단의 활동 방향이 처음부터 확고하

게 잡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암살대상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의열단 결성 추정지(지린성 지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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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남정각은 1921년 겨울 베이징에서 

의열단장 김원봉을 처음 만났으며, 1922

년 6월 최용덕과 이종암 양건호 의 소개로 의

열단에 가입하였다고 한다. 

남정각이 의열단에 가입할 무렵 의열단

에서는 임시정부 재무총장 이시영과 협의

하여 임시정부의 재정 보조와 국외 독립

운동 지원을 위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금

할 계획을 세웠다. 그 방안은 폭탄 의거와 

유인물 살포, 일경의 경계망 교란, 부호들

로부터 의연금 징수 등을 연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제1차 암살 파괴 계획의 실패를 겪은 의열단은 반입될 폭탄을 안전

하게 보관했다가 실행요원에게 책임지고 전달해줄 국내의 책임자로 김

한을 선정하고, 단원이었던 남정각과 류자명을 서울로 밀파하여 그로

부터 협조 승낙을 얻어냈다. 

폭탄투척 실행 및 의연금 징수 담당자로는 김상옥과 임시정부 요원 

안홍한이 선정되어 서울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거사용 폭탄은 김원

봉이 별도의 경로로 김한에게 보내면 김상옥이 전달받아 사용하기로 

약정되었다. 김상옥은 먼저 조선 총독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제의 경계 강화로 총독 암살을 점점 미뤄지고 있었다.

1923년 1월 12일 누군가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아비규환의 아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일제의 수사망에 폭탄을 던진 장본인이 김상옥

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김상옥은 백주 대낮에 서울 종로통에서 

일제 경찰과 3시간에 결친 총격전을 벌이다 탄환이 떨어지자 자결 순

국하였다. 

한편 국내 폭탄거사를 추진하고 있던 같은 시기 의열단에서는 별도

의 대규모 암살 파괴 거사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대규모 암살 파괴

를 결행하기 위해서는 무기와 이를 실행할 사람이 있어야 했다. 유능한 

동지들이 자원하고 나섰다. 

문제는 무기, 곧 폭탄이었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무엇보다 위

력 있는 폭탄이 필요했다. 때마침 헝가리인 폭탄 기술자 마자르에 의해 

폭탄 문제도 해결되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은 단재 신채호를 만나 의열단 선언으로 일컬어

지는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해 줄 것을 청하고, 함께 마자르가 만든 폭

탄의 성능을 시험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이 의거에는 김시현과 현직 경

찰 경부인 황옥을 가담시켜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

나 밀정의 밀고로 1923년 3월 19일 김시현, 황옥을 포함한 관련자 25명 

가운데 18명이 체포되었다. 폭탄과 총기류도 모두 압수당했다. 

1924년 8월 22일 피검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김시현·황옥 10년, 유석현·남영득 남정각  8년, 유시태 7

년, 유병하·홍종우 6년, 이현준·백영무·조황 5년, 조동근 1년 6월, 

이경희 1년의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황옥은 수감 1년 후 신병을 이유

로 형 집행이 정지되어 가출옥하였다. 이것이 일명 황옥사건 이라고 불

리는 제2차 대규모 암살 파괴 계획 사건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의열단이 계획한 제2차 암살 파괴 의거는 1920

년 제1차 계획이 실패했던 것과 같은 상황으로 의거 준비 완료 후의 실

남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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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대기상태에서 좌절되어 버렸다. 총독부 경무국은 사건 전모를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1924년 4월 12일에야 발표했다. 특히 현직 경찰 경부가 

폭탄의거에 가담·협력한 것이 발표되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남정각이 김시현·황옥 사건에 함께 연루된 것은 암살 파괴의

거에 사용할 군자금 모집에 나섰다가 먼저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즉 남

정각은 유시태와 함께 서울 내자동에 있는 이인희 집에서 군자금을 요

구하다가 1923년 3월 3일 먼저 체포되었던 것이다. 일제 경찰에서는 

이 사건들을 묶어 김시현·황옥 사건과 같은 암살폭파 의거의 사안으

로 이들에게 같은 형량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남정각은 유석현과 함께 8년 형이 선고되었다. 

만기 출옥한 남정각은 독립투쟁을 위한 처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재망

명을 시도하여 천진에 정착하였다. 이곳에서 천진교민단 단장 등을 역

임하면서 정보 수집과 연락 업무를 수행하며 해방이 될 때까지 줄곧 항

일 독립운동에 매진하였다.

오복영의 의열단 활동

용인 출신인 오복영*도 김상옥 의거와 관련되었다. 그는 일찍이 중국 

천진으로 건너가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

는 1922년 11월 의열단원 김상옥과 안홍한이 군자금 모금을 위해 권총

과 독립운동 관련 문서를 가지고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사를 위해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1923년에는 그 역시 이영주와 함께 의거 활동

을 위해 입국하였지만, 경계가 삼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다음

 *	오복영(吳福泳, 1896~?)은 판결문에 의하면 용인 원삼면 문촌리 출신이다.

남정각(영득)의 활동 보도(동아일보, 19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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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가운데 장형*은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군

의 군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만주 이주 동포

의 생계를 돕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장형은 고향인 평안북도 용천을 떠나 

1908년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근대 

학문과 함께 민족주의에 눈을 뜨게 되었

다. 당시 보성전문학교는 설립자 이용익이 

배일 정치인이었던 관계로 학교 교육 방침

도 배일 민족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09년에는 일제의 대한제국 국권침탈이 노골화되자, 이 학교는 단 한

명의 졸업생도 배출하지 못하였다.

항일의식이 강했던 장형도 곧 학업을 중단하고 비밀결사인 신민회 

회원으로 들어갔다. 일찍이 자금 동원의 수완이 남달랐던 청년 장형은 

나름 운동자금을 마련해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과 유동열, 이시영 등

에게 독립자금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1911년 1월 일제가 날조한 105

인 사건으로 인해 신민회원 대검거 선풍으로 고향인 평안도 인사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자, 그는 그해 2월 친지들조차 알리지 않은 채 만주로 

망명했다.

중국으로 망명 후 중국 남부에서부터 만주 일대까지 돌아보며 효과

 *	장형(張炯, 1889~1964)은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범정(梵亭)이고 본명 장세담

(張世淡)이다. 해방 후 귀국하여 건국실천원양성소 이사장을 맡았으며 1947년에는 사립대학

인 단국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김구의 암살 후에는 김구선생기념사업회를 이끌었으며 1963년 

3월 1일 건국공로 훈장을 수여 받았다. 사후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안장되었다가 2008년 

단국대학교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으로 이전하며 묘소도 석주선 박물관 뒤편의 기흥구 마북

동으로 이장하였다.

을 기약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오복영은 이영주의 권고로 의열단에 가입하고 단장 김원봉과 단원 

유종근의 지휘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의열단의 목적인 군자금 징수와 

총독부 관리 및 친일 요인을 암살하고 일제 통치시설을 폭파하여 민심

을 동요시켜 독립을 이루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친일파를 상대

로 거사자금을 강징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되어 천진에서 체포

되어 재판에 넘겨져 7년형을 선고받았다.

2) 독립운동 지원 활동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자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오복영 판결문

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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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의 한의사 활동은 1916년 무렵부터 약 20년 동안 이어가면서 애

국지사들을 접촉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군자금을 모집하는 방편이 되

었다. 이에 일제경찰은 1930년 9월과 1938년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유사

의료 행위를 빙자한 사기혐의로 구속시켜 버렸다. 그가 심료치료술을 

통해 거액을 편취했다는 것인데, 1938년에는 징역 1년형을 언도받게 

되었다. 이에 강원도 철원의 거부인 고중권高重權과 화성의 박기홍朴基鴻 

등이 나서 변호인단의 증인으로 나서 풀려날 수 있었다. 

장형은 1927년 2월 지린성 대동문 밖에서 안창호·양기탁에 의해 결

성된 농민호조사에 가입한 후, 선만鮮滿토지개간주식회사의 사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이 단체는 만주에 이주한 2백만 명에 이르는 한

인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농업증진과 교육발전, 위생 보건의 실현을 목

표로 결성되었는데, 부근과 경박호의 대수원을 이용한 대대적인 수전

개발 사업도 계획하였다. 하지만 1931년 일제가 9·18사변을 일으키

게 되자, 사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장형은 1932년경 반쓰현으로 이주하여 1945년 11월까지 정미소를 

운영하며 농업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이 지역은 1만 여명의 한인들이 

모여 살면서 친일파들을 숙청하고 일제와 전투를 벌이는 항일 유격대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장형은 이런 곳에서 한인들의 긴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정미소를 운영하며 군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러다보니 일본군

수비대가 정미소에 방화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장형은 반쓰현에서 해방을 맞았으며, 곧 선양沈陽으로 가서 임시정부

가 동북 한교 사무처에 파견한 김홍일金弘壹의 도움으로 무사히 귀국하

였다.

적인 독립 운동 방안을 모색하였다. 1914년 평양헌병대장이 조선주차

헌병대사령부를 거쳐 조선총독 앞으로 보고된 자료를 보면, 장형은 서

울과 단둥丹東, 선양瀋陽 등지를 왕복하면서 젊은 동지들을 규합해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고 국외로 망명시켜 신흥무관학교로 입교시키는 역할

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대종교에도 입교하여 중광단 등에서 활

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명 청년들을 이 곳에 가입시켜 독립군에 편입

시켰던 것이다. 

장형의 독립군 활동은 무엇보다 군자금 모집에 탁월한 수완을 발휘

한 것으로 보인다. 1919년 무렵 국내로 들어와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서로군정서의 이극李極을 비롯해 정의부에서 재무부장을 맡은 오동진吳

東振, 대한독립단의 전덕원全德元 등에게 자금을 전달했다. 또한 신흥무

관학교 교관 출신으로 대한독립군단에서 활약 중인 오광선吳光鮮과 이

진산李震山을 비롯해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인 이시영李始榮과 재무담당 국

무위원인 송병조宋秉祚 등에게 군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형은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우선 

1921년 8월 국내에서 반도고학생친목회를 조직해 총재로 취임한 후, 

애국계몽을 선전하기 위해 전국 순회강연을 다녔다. 임정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낸 여운홍呂運弘과 강봉한姜鳳漢 등이 참여한 이 강연단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애국계몽적 강연을 한 후, 이에 감동을 받은 청중들

로부터 의연금 명목의 자발적 성금을 받은 것이다. 특히 장형은 별도로 

상공진흥회장이란 직함을 만들어 자금능력이 있는 지방 유지들과 애국

적 경영인들을 결속시켜 독립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장형은 또 한의침구술을 교습받아 침술사로 위장하여 국내외를 오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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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사회 문화 운동

1) 민족 교육 운동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를 시행했다는 3·1운동 이후에도 정규 학교

가 많이 부족하였다. 농촌에서는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대다수 농민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농민을 위한 

야학이나 지역 유지들이 세운 간이학교에서 교사들이 비밀리에 민족교

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부분의 야학들은 계몽야학으로 초등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였

고, 간이학교들도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 학교들

은 정규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제의 통제가 심하지 않았고 교육과정

과 교과내용에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다. 교사 채용도 정

규학교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었다.  

1922년 남사면에 무산계급 자제들을 위해 봉명강습소 鳳鳴講習所 가 설

치되었다. 재정과 교사 충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역유지

들의 지원 속에 그럭저럭 운영되었다. 

유재헌과 회원 30여명이 1924년 3월에 창립한 용인지역 청년회인 갑

성회 甲星會 도 야학부를 설립하였다. 1926년 7월 용인청년회로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도 야학부는 계속 운영되었다. 

1927년 2월에는 김량장리 야소교회 주도로 부인야학이 설립되었다. 

가정형편상 근대교육을 받지 못한 부녀자들을 위해 설치된 야학이었

다. 두 야학도 교사 초빙과 재정적인 상태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1927년 4월 14일 야학부과 부인야학을 

합쳐서 공동 운영을 하게 되었다. 용인지역의 다른 청년단체들도 모두 

야학을 운영하여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1931년에는 정명근이 백암면 석천리 자신의 집 사랑채를 교실 삼아 

근영학원을 설립하였다. 근영학원은 무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수가 늘어나자 지역 유지들과 정명근의 하와이 친구 남정헌의 도움으

로 새 교사를 짓고 민족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초대 교장은 정

명근이었고, 교사로는 구언회, 유기헌, 황평주, 임도여 등이었다. 제2

대 교장은 구언회였다. 

교명에 무궁화 근 槿 자를 사용한 것처럼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학교

근영학원 교사들 모습 - 촬영일을 서기인 1938. 10. 18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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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일제 당국이 이 명칭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는 석천학원이라는 교명을 썼지만 실제로는 근영학원이라는 명칭을 계

속 사용하였다. 또한 학교 기록 사진에도 소화 昭和 라는 일제의 연호 대

신 단기 檀紀 나 서기 西紀 를 넣었다. 

근영학원은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을 시행할 때도 한글과 한국사를 비

밀리에 교육하였다. 이 학교 교사인 유기헌은 학생들에게 민족교육을 

실시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도 있었다.

2) 사회·청년 운동

김상옥은 3.1운동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1919년 4월 1일 중앙고등보

통학교 졸업반인 박노영, 윤익중, 정설교와 불교학원 졸업반인 신화수 

등과 동대문교회에서 혁신단革新團을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4월 17일

에 기관지로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6개월 동안 지속했

다.

류년수*도 김영선, 류기원 등 동지들과 함께 서울에서 혁신공보와 독

립운동 관련 인쇄물을 등사판으로 인쇄하고 배포하여 독립 운동 사실

을 알렸다.  또 1919년 9월부터는 김가진과 함께 상하이上海로 망명한 

임봉순, 박민오, 김봉신 등으로 부터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獨立新

聞, 신대한新大韓, 혁신공보革新公報, 신한청년新韓靑年 등의 항일 간행물을 

 *	류년수(柳年秀, 1899~1947)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민족 운동을 펼친 류근의 아들이다. 류년

수는 항일 인쇄물 등을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독립운동 공

로로 2010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전달받아 배포하다 체포되었다.

용인 출신인 오의선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떠나 최윤동과 함께 1921

년 5월경 북경에서 열리는 군사통일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는 1925년 

국내로 들어와 사회주의자 단체인 화요회에서 활동하였다. 1926년 4월 

사회주의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정우회의 검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차와 2차 조선공산당사건을 피한 오의선은 시대일보 기자로도 활동

하고 있었다.

1926년 9월 2일 제3차 조선공산당이 조직되었을 때 김철수를 책임비

서로 결정하였고, 오의선은 조직부 책임, 원우관은 선전부 책임을 담당

하였다. 오의선은 제2, 3차 조선공산당의 주요 인물로 활동하면서 조선

공산당 만주총국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다.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은 지린성 영안현에 본거지를 두었다. 만주총

국의 책임비서를 조봉암이 맡았다가 오의선이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오의선이 기자로 활동한 시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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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6월 오의선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 우단우라는 가명

으로 블라디보스톡의 김동명을 만주총국 선전부장으로 임명한다는 통

지서를 발송하였다. 

1927년 10월 초 일제 당국에 의해 용정을 중심으로 제1차 간도 조선

공산당 검거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오의선은 종로경찰로부터 제1, 2

차 조선공산당의 주요 인물로 인식되어 지명수배자가 되어 있었는데, 

제1차 간도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오의선은 당연히 

만주총국에 취임하지 못하였고, 일제 당국의 검거를 피하여 중국 등으

로 피해 다니면서 모풀항일독립운동가 후원회 책임자로 활동하다가 1930년 

비밀리에 귀국하였다. 1931년 3월 14일 오의선은 고향인 용인에 돌아

왔다가 용인경찰서에 체포되었다.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고문으

오의선 생가(용인 원삼면 죽릉리)

로 생긴 지병으로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한편 일제강점기 동안 항일운동에 참여한 용인지역 청년 학생들도 

많았다. 1928년 2월 맑스주의 연구와 통일된 사회주의 학생조직을 목

적으로 하는 ‘ㄱ당’이 조직되었는데 용인 출신으로 법정학교 남상황이 

참여하였다. ‘ㄱ당’은 고려공산청년회가 조직에 깊숙이 개입하였는데 

휘문고등보통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 경성제일고

등보통학교, 경성로어학교, 법정학교, 보성전문학교, 동경영어정칙학

교, 기독교청년학관 등의 독서회 지도자들이 맹원이었다. ‘ㄱ당’은 3·1

운동 기념 시위를 계획하고, 여러 동맹휴학을 지도하다가 발각되어 일

제경찰에 모두 검거되었다. 남상황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929년 10월 30일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자 이를 지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1929년 12월부터 1930년 1월까지 서울지역 

청년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1930년 1월 13

일 겨울방학이 끝나자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는 광주학생 지지를 위한 

백지동맹을 시작했는데 지도부에 용인 이동면 출신 심홍근이 있었다. 

남상황의 감시인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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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근은 1월 15일 동맹휴학과 연합시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

하였다.

1931년 1월 경성공립보통학교에 ‘사회과학독서회’가 조직되었는데 

기흥면 상갈리 출신의 임덕규와 남사면 북리 출신의 구길서가 참여하

였다. 이 학교에는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검은셔츠단’과 ‘무궁화단’이

라는 비밀결사조직이 있었다. 세 조직은 구체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철

기단 鐵騎團 ’으로 통합하였는데 이동면 시미리 출신 이현태도 참여하였

다. 그런데 ‘철기단’은 활동도 하기 전에 임덕규, 이현태 등 많은 회원들

이 탈퇴하여 다시 1931년 7월 ‘소척대蘇拓隊’로 재조직하였다. ‘소척대’는 

민족의식을 고양하는 토론회, 맑스주의 해설서와 사회과학 서적 회람, 

기관지 『소척』 발간, 야학 운영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구길서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소척대’는 1932년 4월 8일 일경의 불심검문으로 발

각되어 회원 전원이 검거되었다. 

3) 언론 활동 

3·1운동으로 드러난 한국인들의 저항에 놀란 일제는 문화통치라

는 기만적인 유화책을 실시하였다. 1919년 8월 총독이 된 사이토 마코

토 齋藤實 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일

부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 3월 5일 조선일보가 창간되고 4월 1

일 동아일보가 창간되었다. 1924년 3월 31일에는 시대일보가 창간되

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투쟁과 진통을 거쳐 저 멀리 수평선에 신문명

의 웅대한 한 자락과 신시대의 서광 한 줄기가 보이기 시작하도다. 자 

보라, 서광 한 자락을 위해 수천만 민중이 하나같이 모두 몸부림치고 있

음을.이러한 시대에 동아일보가 태어났도다.(동아일보 창간사 부분) 

동아일보 창간사를 살펴보면 당대 사회를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부

정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어둠 속에 나타난 한줄기 서

광은 ‘투쟁과 진통’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하여 3·1운동의 의의를 강조

하고 있다. 조선 민중의 표현 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문화주

의를 제창한다고 선언하며, “조선 민중이 각자의 인성과 천명을 바르게 

하고, 서로 화합하는 문화를 수립”하게 하고 “조선 민중이 자신의 위치

에서 차별 없이 일대 낙원을 건설하는 데 힘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동

아일보 창간의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 창간에는 용인 출신의 언론인 유근이 깊이 관여하였다. 동

아일보는 민족정신 계승을 표방하기 위하여 유근을 편집감독으로 추대

하였다. 그런데 동아일보 1921년 5월 22일자 기사는 ‘동아일보’라는 신

문 제호를 유근이 지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아일보 

1960년 4월 1일자 고희동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동

아일보 창간에 유근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간호 1면에 실린 논설 「아보 我報 의 본분과 책임」에서 유근은 동아

일보가 ‘조선 민중의 표현 기관’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사상, 희망, 목표, 

심리를 일일이 보도하여 그들을 기립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고 비약하

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아일보가 ‘조선 민중의 권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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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창간호(1920. 4. 1)

호자’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정신, 정의, 활동을 지배하여 압제를 벗어

나게 하여 자유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일

보가 ‘조선민중의 문화 소개자’이기 때문에 민중의 교육, 경제, 정치 등

을 일일이 지도하여 개명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세계문명을 이끌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가 ‘조선민중의 기관수’이

며, ‘우편배달부’이며, ‘전화교환수’이며, ‘대의사 代議士 ’이며, ‘정치가’이

며, ‘법률가’이며, ‘경제가’이며, ‘사회당’이며 ‘노동주의자’라고 비유하여 

다시 한 번 민족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용인 양지면 송문리 출신 시인 유완희 필명 적구赤駒 도 중외일보 기자로 

근무하면서 일제를 비판하는 직필로 인하여 1926년 4월 6일부터 1927

년 2월 5일까지 투옥되기도 하였다. 

4) 농민운동

일제는 한국 농촌에서 1921년부터 1940년까지 총 3차에 걸쳐 산미

증식계획을 시행하였다. 일제가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한 것은 제1차 세

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공업화 정책에 따른 일본 내 

식량 부족 사태 때문이었다. 명목상으로는 농지개량과 농사개량을 통

해 한국에서 곡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산

미증식 사업이 시행되면 될수록 한국 농민들은 점점 더 궁핍하게 되었

다. 실제로는 산미증식계획은 곡물 수탈과 식민지 지주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한국 농민의 경제사정은 점점 악화되어 소작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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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수리조합반대와 같은 농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농민운동은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적인 성격이 강했다.

용인지역 농민들도 생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하였

다. 동아일보 1928년 5월 2일자 기사를 보면 수여면1938년 용인면으로 변경 

역북리 토지의 9할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였고, 이를 일본인 이민

자들에게 할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여면 역북리는 9할 정도의 토지가 동양척식회사 소유의 토지였는데 

소작인의 소작권을 탈취, 일본인 이민의 할당지로 정하자 소작농가 180

여 호 가운데 70여 호가 채마밭마저 갖지 못하여 노동생활로 근근이 연

명하다 그도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이사를 가려해도 가산을 살 사람마

저 없는 지경이라 여비마저 마련하지 못하였다.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용인의 다른 지역들도 동양척

식주식회사나 일본인 이민자들이 소유한 토지가 많았다. 때문에 용인

지역에서 농민운동은 궁극적으로는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성격이 

강했다.

1926년에 일본인 소유 가토농장에서 두 차례의 소작쟁의가 발생하

였다. 2월에 농장관리인 조종후와 이병로가 양지면 일대 소작권을 자

신들의 친인척들에게 일방적으로 넘겨주어 수백 명의 소작농민들을 경

제적 위기로 내몰았다. 이들의 전횡에 대하여 소작농민들은 농장 소유

자 측에 항의하고 용인군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거세게 저항하였다. 7

월에는 원삼면 가토농장에서도 소작쟁의가 발생했다. 농장관리인 송

치옥이 자신의 경작지에 소작 농민들을 부역시키고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소작쟁의였다. 송치옥은 자신의 전횡에 농민들

이 항의하면 소작권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하여 원성을 샀다. 소작 농민

들은 이러한 사실을 일본인 지주 측에 알리고 용인군청에 탄원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였다. 

1932년 10월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마북리와 보정리 농장에서 

고율의 소작료 때문에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다. 1930년부터 농장측은 

소작료로 일정 금액을 내던 것을 수확량의 절반을 내는 것으로 바꿨다. 

여기에 공과금과 비료대 등을 소작 농민들에게 전가하여 20% 이상을 

더 거둬갔다. 

고율의 소작료에 시달리던 소작농민들은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며 쟁

의에 들어갔다. 소작농민 40여 명은 용인군청과 동척 서울 본점에 진정

서를 내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하지만 일제경찰의 조사와 동척의 소작

권을 활용한 협박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쟁의가 끝났다.

1933년 12월에는 역북리 동척농장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했다. 이 농

장의 관리인인 일본인 이노우에가 전횡을 저지르며 소작료를 불합리하

게 고율로 징수하였다. 소작농민들은 이노우에의 횡포와 불합리한 소

작료 징수에 대해 동척 지사에 몰려가 항의하며 소작료 탕감을 요구했

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작 농민 80여 명은 소작료 불납동맹을 조직하고 용인군청에 진정

서를 제출하며 쟁의에 들어갔다. 12월에는 용인경찰서와 경기도청에

까지 진정서를 제출하며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동척은 소작농

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고, 일제 당국도 쟁의의 확산을 막으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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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위주의 정책을 펼쳐 쟁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에도 농민운동은 계속되어 동아일보 1937년 8월 24일 기사는 

1937년 1월부터 7월까지 용인군 소작쟁의가 93건이나 되었다고 보도

하고 있다.

용인에 설립된 수리조합 때문에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농민의 저

항운동이 일어났다. 용인에는 1928년에 인가 받은 수룡수리조합이 있

었다. 수원과 용인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칭을 정한 것처럼 수룡수리조

합은 수원과 용인에 걸쳐 건설되었다. 조합 설립자는 일본 측 대주주와 

한국인 지주들로 구성되었지만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인들이 주도

하였다.

당시 용인 농민들이 수리조합에 저항한 것은 용지 선정과 용지 매입

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수리조합 혜택을 받는 곳은 대부분이 일

본 측 대지주 토지가 있었던 수원 지역이었고 용인 농민들은 저수지 부

지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이었다. 수리조합 측이 저수지 부지를 저

가로 매입하려 하였기 때문에 저수지 부지에 편입된 수지면 하리의 농

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용인 농민들은 대지주들이 1921년 11월 총독부에 수룡수리조합 설

치 인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강하게 반대하였다. 때문에 수리조

합 설립인가가 계속 연기되다가 1927년 11월에야 인가되었다. 설립 인

가가 나자 농민들은 집단적으로 수리조합 사업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에 대해 수리조합과 용인군청 등 관계기관은 압박과 회유를 하면

서 농민 저항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저수지 제방 공사가 끝

난 1928년 11월까지 농민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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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주 무장 독립 투쟁

1) 북간도 지역

국내외에서 일어나 전 민족이 동참한 3·1운동은 한국독립운동의 

거대한 분수령이었다. 특히 국외 독립운동자들은 3·1운동을 계기로 

일대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서둘러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독립군을 모

집하고 무장단체인 독립군단을 편성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국내외의 민족운동가들은 3·1운동과 같은 시위운동으로는 인적 희

생만 초래할 뿐 일제로부터 독립쟁취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음을 깨닫

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직적이고 강력한 무장투쟁만이 일제로부터 독

립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절감하였던 것이다. 민족운동가

들은 그동안 서북간도나 연해주 일대에서 여러 형태로 양성해 온 독립

군을 전투군단으로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여 일제에 맞서 독립전쟁을 

해외 무장 독립 투쟁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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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군정서는 국권 피탈 직후에 조직된 대종교 계통의 중광단이 발

전한 것이다. 북간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서일 등 대종교 지도자들은 일

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두만강을 건너 항일의병을 규합하고 1911년 3월 

왕청현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중광단을 조직하였다. 

중광단의 핵심 인물로는 단장인 서일을 비롯하여 현천묵, 백순, 박

찬익, 계화, 김병덕, 서상용 등이다. 함경북도 출신이 다수였으며, 근대 

교육을 받고 대종교 신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광단은 무장항일 노선을 추구하였지만 무기를 확보하지 못

해 실제적인 군사활동은 전개할 수 없었다. 대신 일차적으로 대종교 포

교를 통해 한인 동포들에 대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14년 5월 13일 청파호에 대종교의 본부인 총본사를 설치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각처에 시교당을 설치하고 포교에 힘써 수천 명의 

신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광단이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는 한편 목표로 했던 무

장투쟁을 벌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중광

단은 서북간도를 비롯한 만주 일대의 대종교 신도와 국내에서 넘어 온 

의병 및 공교회원 등을 규합하여 정의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 뒤 

1919년 8월에는 군정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왕청현 춘명향 서대파 지역

에 본영을 설치하였다. 본영 아래에는 북간도 각지에 5개의 분단과 70

여 개의 지단을 설치하여 군자금과 군량미를 수집하고 무기 구입에 주

력하였다. 군정회는 10월 군정부로 다시 명칭을 바꾸고 일제와의 혈전

을 벌이는 한민족의 독립군사정부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상하이임시정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군정서로 개칭하여 임시

수행하는 것이 최상의 방편임을 확신하였다. 

그 동안 한인사회의 자치와 중추기관으로 활동을 하던 북간도의 간

민회와 서간도의 부민단이 3·1운동을 계기로 각각 대한국민회와 한족

회로 확대 개편되고 독립군 편성과 훈련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서북간도, 연해주 일대에서는 거의 동

시다발적으로 무장 항일투쟁을 표방하며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편성되

고 있었다. 우선 북간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던 서일, 김

좌진이 통솔하는 대한군정서, 안무가 거느리던 대한국민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최진동이 통솔하던 군무도독부 등을 들 수 있다. 

북간도(동간도)

서간도

평양

도문

지안(集安)

백두산

옌지송화강
토문강

동 해

황 해

두만강

압
록
강

간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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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에는 단장 김호, 총무 윤세복, 

재무 이원일 등이 있었다.

김혁은 1920년 8월 이후 흥업단

을 떠나 왕청현의 대한군정서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는 대한제국 육

군무관학교 출신이며 흥업단의 부

단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군사

적 자문과 사관 양성 등에 도움을 

주었다. 

당시 중국군에서는 김혁을 서일, 

김좌진, 현천묵, 나중소 등과 함께 

대한군정서의 중심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군사훈련과 관련하여 

구한국 육군식의 조련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김혁은 군사훈련과 관

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군정서에서는 1920년 2월 초 사관연성소를 왕청현 서대파 상촌

에 설립하였다. 소장은 사령관 김좌진이 맡고, 교수부와 학도단을 두어 

교수부장에는 나중소, 본부 교사에는 이범석, 학도단장에는 박영희를 

임명하였다. 대한군정서 사관연성소의 제1회 졸업식은 1920년 9월 9

일 군정서 본영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이때 김혁은 조성환과 함께 

축사를 하여 학생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기여하였다.

대한군정서는 1920년 10월 청산리대첩에 참전하여 승리를 거두는

데, 김혁이 여기에 간여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위치나 입장으로 보아 고위 지휘부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정부 산하의 중요 전투군단이 되었다. 대한군정서는 서간도에서 편성

된 서로군정서와 구분하기 위해 북로군정서로도 불렸다.

대한군정서는 김좌진을 군사령관으로 초빙하고 사관 양성을 위한 무

관학교인 사관연성소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북간도의 대표적인 무장 

단체로 두각을 나타내었다. 

대한군정서는 중광단 시기부터 근거지로 삼았던 왕청현 춘명향 덕원

리에 총본부격인 총재부를 두었다. 춘명향 서대파 십리평에는 군사령

부를 두고 군사훈련에 전력을 기울였다. 

총재 서일과 재무부장 계화는 계속 병력 증강에 힘써 1920년 봄에는 

백초구 지역 등에서 약 300명의 장정을 모집하였다. 또한 이성규를 국

내로 파견하여 대한제국무관학교 출신인 김규식, 홍충희, 김찬수, 박형

식을 불러들이고, 무송현에서 무관학교 출신 김혁과 유우석이 합류하

여 북로군정서의 전투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용인 출신인 김혁은 1920년 8월 북로군정서에 참여하였다. 그는 대

한제국의 육군정위 출신으로 1907년 군대 해산으로 해직된 후 한 때 만

주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였다. 국내에서 3.1만세운동에 참가한 후 만

주로 재망명하여 무송현의 흥업단에 가입하여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무송지역의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자리잡은 흥업단은 농민과 군민의 

구별 없이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행하는 병농겸행 시책

을 취하며, 동포사회의 안녕질서를 확립하는 데에도 공헌하였다. 흥업

단은 또 화룡현에 있던 대종교 총본사와 왕청현에 있던 대한군정서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활동하고 있었다. 김혁은 대종교인으로서 대

종교와 관련이 깊은 흥업단에 참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흥

오석(吾石) 김혁(金爀) 장군의 초상화



226 227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제5장 해외 무장 독립 투쟁

구 마권자에서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한교회, 대한광복단군영, 대한

정의군영, 대한광복군총영, 평북독판부대표 및 통군부 대표 등 8개 단

체 대표 71명이 참석하여 대한통의부를 조직하였다. 김혁은 이때 군사

부감으로 선출되어 군사부장 양규열, 사령장 김창환 등과 함께 항일투

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김혁은 1922년 봄부터 대한독립군 총재 대리로서 간도지역에 있는 

군정서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군사탐사원이라는 사령서를 발급하고 일

본군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다. 1922년 7월에는 당시 대종교 교주 김

교헌, 정신 등과 더불어 영안현에 있다가 10월부터 수분하의 독립군 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산리전투 후 김혁은 1920년 음력 10월중 봉천성 안도현 삼인방에

서 홍범도, 이청천 등 수백 명과 함께 독립을 목적으로 의용군을 조직하

였다. 동시에 이 조직의 부관으로서 동년 음력 12월까지 활동하였다. 

그 후 1921년 음력 1월 중 지린성 도목구에서 김좌진, 서일 등 수십 

명과 기존의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를 합쳐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

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을 조직, 이 단체의 군사부장으로서 1921년 음력 

5월까지 활동하였다. 

그 후 북만주 밀산으로 이동한 김혁은 그곳에서 대한독립군단을 재

조직한 후, 러시아로 이동하였으나, 1921년 6월의 자유시참변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독립군은 만주로 재이동하여 1921년부터 

조직을 정비하며 재기하였다. 그리하여 1922년 8월 30일에 환런현 남

청산리 전투 후 독립군 부대

1920년대 초 만주 

독립군의 이동경로

중국

러시아

동 해

황 해

평양
울릉도

독도

신의주

혜산진

단둥

청산리류허

싱징

창춘 지린

무단장

봉오동

옌지

하얼빈

치치하얼
밀산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스보보드니(자유시)

자유시 참변
(1921)

봉오동 전투
(1920.6)

간도 참변
(1920~1921)

청산리 대첩
(1920.10)

대한 독립군단 창설
(1920.12)

원산

한인 다수 분포
지역

독립군의 주요
근거지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의 이동

독립군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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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강을 건너 삼각산 상에 태극기를 세우고 만세를 높이 부르며 우리 민

족이 왜노의 압정을 제거하고 열국에 우리의 독립을 선포하는 최초 시

기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을 방해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엄히 처

벌할 것이요, 우리 민족된 자는 이 때를 당하여 전력을 다해서 후원하여

야 할 것이다. 

대한독립군정서는 자금을 모집하여 무기를 구입, 이를 바탕으로 일

제의 밀정을 사살하는 한편 국내로 진격하여 일제를 완전히 축출하고

자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흑룡강성 오운현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1925년 1월 목릉현에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모여 부여족 통일회의를 

개최한 결과 신민부가 조직되었다. 김혁은 이 회의에 조성환, 정신 등

과 대한독립군정서 대표로 참여하였다. 

신민부는 행정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기관인 참의

원, 사법기관인 검사원을 두어 3권분립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남만주의 참의부와 서간도의 정의부, 북만주에는 신민부가 성립되어 3

부가 정립되었다. 

김혁은 신민부의 핵심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위원

장으로 민사부위원장 최호, 군사부위원장 김좌진, 참모부위원장 나중

소, 외교부위원장 조성환, 법무부위원장 박성태, 경리부위원장 유정근, 

교육부위원장 허빈, 선전부위원장 허성묵, 연락부위원장 정신, 실업부

위원장 이일세, 심판원장 김돈, 총사령관 김좌진 등과 활동하였다.

신민부에서는 목릉현 소추풍에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김

대에서 활동하였다. 

김혁은 1923년 1월 5일 만주 동부지역인 중동선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 대표인 황공삼, 양구열, 현천극 등과 더불어 중동선 조선중학교 

설립 취지에 동감하고 발기인이 되었다. 또한 영안현에서 학생 80여 명

의 동양학원의 원장으로서도 활동하였다. 부원장에는 현천묵, 학감에

는 양백헌, 권학부장 최규화, 교원으로 계화, 이범석 등이었다. 

김혁은 1924년 3월에 대한군정서를 재건하기 위하여 북만주 동빈현

을 근거로 대한독립군정서를 조직하였다. 당시 총재 현천묵, 군사부장 

조성환, 서무부장 나중소, 재무부장 계화 등이 있었고, 김혁은 참모로

서 김규식, 이장녕, 김필, 권영준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대한독립군정서는 1924년 4월 하순에 영안현에 있는 대종교당에서 

대한군정서 연합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여 항일독립전

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1. 본부를 동빈현에 두고 지부를 영안현에 둔다.

2. 통신기관을 하얼빈·모아산·일면파·오길밀하·해림·목단강·목

릉·소수분·동영에 설치한다.

3. 시급히 군인 모집에 착수하고 모연사무를 개시하여 무기·군복을 준비

한다. 

4. 재정을 긴축하여 기금을 공고히 하며 각 지방과의 통신 연락을 일층 신

속 확실하게 한다. 

5. 조선민족으로서 왜노의 밀정이 되는 자는 곧 살륙한다.

6. 본년은 갑자년에 해당하고, 조선독립 실현의 기운이 익어오고 있다. 두



230 231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제5장 해외 무장 독립 투쟁

위 수색하여 신민부 주요 인물 10명을 검거하고, 다수의 무기와 서류를 

압수하였다. 때마침 마을로 순행을 나갔던 김좌진만은 화를 면했다. 체

포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김혁(54세, 김학소) 호: 오석

본적: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농서리

현 주소: 북만주 석두하자

직책: 집행위원장 

유정근(41세)

본적: 충청남도 천안군 갈전면

주소: 석두하자

직책: 경리부 및 민정부 심판부장 

황처준(36세)

본적:평안남도 선천군 신창면 신창리

직책:별동대원

이춘섭(31)

본적: 함경남도 풍산군 천남면 유평리

현 주소: 석두하자

이원학(21세)

본적: 강원도 금화군 금화면 

현 주소: 석두하자참

직책: 문화부장 

윤영순(48세)

본적: 함북 회령군

혁, 부교장 김좌진, 교관 박두희·오상세·백종열 등을 통해 군 간부 

양성에 진력하였다. 성동사관학교는 이후 5백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

여 독립군의 기간 요원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한편 신민부는 1928년 1월 25일 음력 정초를 기하여 위하현 중동선 

석두하자 역 고려촌에서 신민부 총회를 열었다. 이곳은 조선인이 많이 

사는 곳이며, 신민부의 중요 간부의 생활근거지였다. 또 중요 간부들의 

출입이 잦았고,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까닭으로 연락 편의도 제일 좋

았으므로 신민부의 근거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일제는 일본총영사관의 순사부장과 순사 10명, 중

국 순경 32명의 협조를 얻어 총회가 열리는 조선인 촌락을 급습하여 포

정의부 관할

신민부 관할

홍개호

참의부 관할

하얼빈

선양

창춘

지린

류허

단둥

신의주

지안

환런

안두

둔화

훈춘엔지

블라디보스토크

한인 다수 분포 지역

참의부·정의부·신민부 위치

김혁 등 신민부 주요 인사 체포 기사

(동아일보, 192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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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두하자에서 하얼빈으로 잡혀간 김혁이 하얼빈 유치장에 갇혀 있

을 때의 한 일화가 있다. 그는 부하 청년이 석두하자에서 체포되어 같

은 감방에 들어오자 일경을 불러 크게 화를 내며 “내가 아무리 체포된 

몸일망정 혁명 운동자도 아닌 청년을 같은 방에 가두느냐”하고 외쳤다. 

일경도 이 말을 듣고 즉시 그 청년을 다른 방으로 옮겼다가 농민으로 

알고 수일 후에 석방하였다고 한다.

체포된 김혁 등은 하얼빈에서 신의주경찰서로 이송되었다. 1929년 

6월 12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김혁

은 징역 19년형, 유정근 15년, 김봉훈 6년, 박광원·남중희 각 4년, 서

광수·김윤희·이춘하 각 2년의 형을 받았다. 김혁은 7년여의 수형생

활 끝에 1936년 8월 2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가출옥하였다. 향리에 은

현 주소: 석두하자

직책: 별동대장

김봉훈(43세)

본적: 평안북도 희천군 장동면 관동리

현 주소: 석두하자

박동춘(23세)

본적: 함경북도 고원군 상산면 봉현리

현 주소: 석두하자

박춘재(24세)

본적: 함경북도 경흥군 웅기면 연상동

김윤희(55세)

본적: 평안북도 후창군 

현 주소: 석두하자

석두하자(흑룡강성 상지시)

김혁 가출옥 문서



234 235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제5장 해외 무장 독립 투쟁

켰다. 

3·1운동 직후 서간도지역에서는 

한인자치기관으로 부민단을 확대한 

한족회를 조직하고, 군사통치기구

로서 군정부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상하이 임시정부의 권고에 따라 군

정부를 서로군정서로 개편하였다. 

서로군정서의 간부로는 독판 이상

룡, 부독판 여준, 정무청장 이탁, 내

무사장 곽문, 법무사장 김형식, 군무

사장 양규열, 참모부장 김동삼, 사령

관 이청천 등이 임명되었다. 

서로군정서 의용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되었으며, 신흥무관학교 출신

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압록강 연안지방

인 평안북도의 강계, 삭주 등지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대일항쟁을 전개

하였다.

여준은 임시정부의 개조를 주장하였으나 그 변화가 기대에 못 미치

자 서간도로 돌아와 다시 교육활동에 전념하였다. 여준은 액목현 황지

강자에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한 검성학교를 세우고 교장을 맡았다. 이 

학교의 체육은 삼악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오광선이 가르쳤다. 

당시의 체육은 군사훈련에 가까워 이 학교는 독립군 양성을 목표로 하

였다. 허은은 검성학교 금성학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거하던 김혁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1939년 4월 23일 용인 농서리 자택

에서 순국하였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2) 서간도지역 

1910년을 전후하여 서간도지역에는 많은 독립지사들이 모여들기 시

작하였다. 그 주축을 이룬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신민회 인사들과 의

병들이었다. 신민회 인사들의 주도하에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고 이

회영, 이동녕, 이상룡, 김동삼 등은 삼원보에 정착하여 한인사회를 형

성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자치단체인 경학사가 설립되고 독립군 양

성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신흥강습소가 설치되었다. 경학사는 이후 공리

회, 부민단을 거쳐 3·1운동 이후 한족회로 발전하였으며, 신흥강습소

는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무장단체인 서로군정서

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신민회 인사들 이외에 또 다른 세력인 의병들은 일제의 남한

대토벌 등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1910년을 전후하여 서북간

도로 이동해 왔다. 집안현에서 조직된 보약사를 비롯하여 관전현, 환인

현 등지에서도 의병들이 주도하는 농무계, 향약계 등이 조직되었다. 이

진룡, 조맹선 등은 포수단을 조직하여 장백현, 무송현 등지를 중심으로 

무장 활동을 전개한 경우도 있다. 

또한 3·1운동에 참여했던 학생 등 많은 인사들이 서간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1919년 4월 만주 안동현에서 대한독립청년단을 설립했다. 대

한독립청년단은 그 해 11월 대한청년단연합회로 조직을 확대, 발전시

오광선(吳光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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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과 이탁 등은 이 학교를 서로군정서의 새로운 산실로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에는 땅을 사서 개간한 농장이 있어서 둔전제를 실시하여 

장기 항일 투쟁전략을 세워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를 사회주의 청년들이 장악하고 이름도 청년강습소로 

바꿨다. 여준은 1927년 경 교하의 검성학교를 떠나 오상현으로 가서 

생육사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용인 출신인 오광선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있다가 서로군정서의 

제1중대장과 3중대장을 거쳐 제1대대장, 그리고 별동대장과 경비대장

을 지냈다. 이청천의 참모로서 청산리대첩 등 각종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어 1920년 12월 러시아 국경인 밀산에서 각 독립군 부대가 대한독립

군단으로 통합하여 총재 서일, 부총재 홍범도·김좌진·조성환 등과 

부대원 약 3천 5백여 명으로 재발족하자, 오광선은 중대장에 임명되었

다. 이 부대는 1921년 1월 이만을 거쳐 5월 중순경 자유시 러시아 스보보드

니 로 들어가게 되었다.

1921년 6월 대한독립군이 겪은 ‘자유시참변 흑하사변 ’은 한국 독립운

동사상 일대 참극이었다. 1918년 제정러시아의 짜르정권을 무너뜨린 

공산계 러시아군 적로군 은 왕당파인 백계 러시아군 백로군  사이의 내전에 

한인 독립군부대를 이용할 목적으로 자유시로 불러들였다. 이에 홍범

도·이청천·김혁 등은 자유시로 이동, 신무기로 무장을 갖추고 만주

와 러시아 지역 무장부대와 연합하기 위해 이곳으로 옮겨갔다. 이 와중

에 한인 2세 출신으로 구성된 러시아 빨치산 출신 부대와 만주 독립군 

간에 세력 다툼이 생겼다. 급기야 한인 독립군 부대의 무장을 두려워한 

소비에트 정부의 배신에 의해 빨치산 출신 부대는 대한독립군을 공격

남만주의 난리 경신참변  후에 신흥무관학교는 지린吉林성 액목현 교하에

다 옮기고 금성중학교로 이름을 고쳤다. 교장에 여시당 여준  선생님, 평교

사에 오광선 선생님이 맡았다. 오광선 씨는 여준 선생의 처족 조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동안 남만청년동맹의 청년들이 금성중학교를 점령

하려 했으나 홀홀히 그들 뜻대로 물려줄 리가 없었다.

이 검성학교에는 학생들이 7, 80명이었는데 많을 때는 1백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학제는 2년이었으며 학생 모두가 함께 유숙하고 생

활하였으며, 반은 노동하고 반은 학습하였다. 교과는 이상룡이 지은 

「대동역사」와 조선어문·영어·수학·지리 등을 가르치며 군사훈련을 

병행하였다. 

검성학교가 있었던 신안촌(중국 지린성 교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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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던 옥살이 아래 옆에 놓인 생나무 

책상을 씹어 먹을 만큼 허기가 졌던 사

형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러한 러시아군의 만행이 계속되

자, 이청천은 오광선을 탈출시킴으로써 

수형생활의 참상을 동지들에게 전달하

도록 하였다. 오광선은 야음을 틈타 운

명을 건 탈출을 결행하였고 계속 걸어

서 만주 국경에 도달했다. 이어 흥안령 

북쪽을 돌아 시베리아 흑룡강변 우루강

을 거쳐 밀산에 이르러 김좌진을 만날 수 있었다. 혹한과 배고픔을 참

아내며 약 한 달만에 “얼음에 뒤덮인 바이칼호를 맨발로 걸어” 2만여 리

나 되는 길을 헤치고 온 극한의 탈출이었다. 김좌진은 상하이 임시정부 

김구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임정의 국제적 여론 환기 노력으로 레닌에 

의해 1922년 8월, 1년만의 포로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다.

용인 출신 맹철호*는 3·1만세운동 후 만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단 

결성에 참여하였으며, 집안·환인지역 총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대

한독립단은 국내에서 의병활동을 주도했던 박장호, 조맹선, 백삼규, 조

병준, 전덕원 등이 1919년 4월 15일 서간도 류허현 삼원보 서구 대화사

에서 조직한 것이다. 초기 대한독립단에서는 군자금을 모금, 무기를 구

입하여 무장을 하고, 장정들을 하얼빈 백계 러시아 군영으로 보내 군사

 *	맹철호(孟喆鎬, 1889~1959)는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은 맹공유이

다.

하는, ‘동족간의 참변’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독립군

은 수백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 되었으며, 900명이 넘게 포로로 잡혀 시

베리아로 끌려갔다.

자유시참변으로 인해 독립군 지휘관 이청천과 채영·오광선 등 간부

급 84명은 중범자라 하여 적로군 제5군단 관할 하의 이르쿠츠크 군형

무소로 이송되어 수용되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탄광과 벌목장에 노

역병으로 보내졌다.

당시 상하이에서 발간되고 있던 독립신문 1922년 7월 22일자도 ‘동

포에서 읍고함’이란 기사에서 “더욱 급박한 일은 이르쿠츠크에 있는 채

영, 이청천 등 장교 70여 명은 러시아 감옥에서 하루 검은 떡 한 근씩 

먹으니 며칠 안에 말라죽을 것이외다”라고 보도하였다. 자유시에서 이

르쿠츠크로 강제 이송된 독립군 간부 84명이 1년 만에 70명으로 줄어

들 만큼 모진 학대와 시베리아의 혹한, 영양부족 등으로 희생된 것이

다. 오광선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물도 없이 검은 빵 두 쪽으로 연명해

자유시 참변지

(러시아 스보보드니시)

이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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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주사변 후 항일무장 투쟁

한국 독립군의 활동

1930년을 전후한 무렵 중국 만주의 정세는 일본군의 침략야욕과 공

산주의자들의 발흥으로 매우 불안하게 변화하였다. 재만 한인들 역시 

중국 관리의 횡포와 중국인 지주와의 대립과 일제의 직·간접적 압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1929년 액목에서 오상현으로 거처를 옮긴 여준은 홍진, 황학수, 이

청천, 신숙 등과 함께 한인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생육사를 조직하였

다. 생육사는 일종의 농업주식회사와 같은 것으로 생산과 저축을 장려

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확보하면서 나아가서는 혁명적 인재의 양성이 

목적이었다.

생육사는 1930년에 이미 190주를 모아 농토를 빌려 경영하고 있었으

며, 돈화·서란·오상·하얼빈 등 만주 각지에 분사를 설치하고 대표

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2월 13일 지린吉林 춘등하에서 열린 생육

사의 제2회 정기총회에는 하얼빈 대표로 용인 출신인 이영선이 이춘기

라는 이름으로 참석하였다. 

한편 북만주의 신민부 관할지역에서는 김좌진 등이 김종진·이을규 

등 아나키스트들과 연합하여 한족총연합회 韓族總聯合會 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자유연합적 정치이념을 모색하였으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김좌진·김종진 암살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만 한인 민족주의 세력은 각 진영의 대동단결과 

훈련을 받게 하였다. 또 ‘일제의 관공리들에게 보내는 경고문’ 등을 발

송하고 친일관리들을 응징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에 동조하여 헌병보

조원이나 면서기로 근무하던 친일 무리들이 일제의 관복을 벗어 버리

고 도망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한독립단의 국내 파견대인 구월산대는 대장 이명서를 중심으로 대

원 8명이 황해도 구월산을 근거지로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친일파를 응

징하고,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일제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대한독립단은 의병 계열의 민족운동가들이 만주 이주 초기에 조직

하였던 보약사, 향약계, 농무계 등을 통합 확대하여 조직한 독립군단이

었기 때문에 설립 초기부터 방대한 조직을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만

주지역의 한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동포들로부터도 대단한 호응을 받았

다. 처음부터 중앙본부와 각 지방에 지단을 설치하고 특파원을 국내로 

파견하여 군자금 모금과 장정 모병에 주력하였다. 

맹철호는 1923년 대한통의부가 설립되었을 때는 군수부장으로 집

안, 임강, 관전현 등지에서 활약하였으며, 1925년 지린에서 정의부가 

결성되었을 때는 자치분과위원으로 이진산, 최명수 등과 활동하면서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요시찰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1931년 만주사

변이 일어난 이후에는 주녕현 산간지역에 은신하여 영농에 종사하였

다. 1977년 건국포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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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방면에 집중하자는 결의에 따라 하얼빈 근교의 중동선 철도 연변

을 중심한 각 군구에 총동원령을 내려 재향군인의 소집과 청장년들의 

징집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위원장 이청천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독립군을 조직하고, 부사령관은 남대관, 참모장은 이장녕, 의용군 

중대장은 오광선, 서기장은 홍진으로 편제를 마쳤다. 

한국독립군은 효과적인 대일항쟁을 전개하기 위해 총사령 이청천이 

최악·오광선·심만호 등과 함께 중국 항일의용군 사령부를 방문, 양

군 연합의 구체적 조건을 논의하였다. 이때 양측에서 다음과 같이 3개

항에 합의하고 양측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투쟁키로 하였다.

1. 한·중 양군은 어떤 열악한 환경을 막론하고 장기항전을 맹세한다. 

2. 중동철로를 경계로 하여 서부전선은 중국군이 맡고, 동부전선은 한국군

이 담당한다. 

3. 한·중 양군의 전시 후방교련은 한국군의 장교가 부담하고, 한국독립군

의 소요일체 군수물자는 중국군이 공급한다.

이후 한국독립군은 총사령부의 위치를 흑룡강성 의란현으로 정하고 

후방 각 군구의 조직들이 항일전선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

독립당은 동만·북만의 각 지역을 현 단위로 구분하고 조경한·오광

선·홍진 등 12명의 징집 책임자를 파견하여 한국독립군에서 활동할 

청년 등 지원자들을 널리 모집케 하였다. 이처럼 한국독립군은 중국의

용군과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모병 및 군사훈련에 매진하며 대일항전

에 대비하였다.

무장투쟁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 7

월 생육사와 한족총연합회 주도세력이 중심이 되어 중동선 연변 위하

현에서 한국독립당을 창당할 수 있었다. 

한국독립당의 중앙위원장은 홍진이 맡았고 당 군사위원장은 이청천

이 선임되었으며, 생육사에서 활동했던 여준은 고문 자격으로 참여하

였다. 이들은 한인 교민의 자치운동, 교육 및 산업 진흥운동, 교민 보호 

등의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31년 경에는 당원만 수만 명에 이

르고 군구도 36개 지구로 확대되는 등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한국독립당

은 10월 길림성 오상현 대석하자에서 긴급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급박

한 시국정세와 향후의 투쟁노선을 논의하였다. 이때 당내 모든 공작을 

하얼빈 시

무단장 시

치타이허 시

지시 시

지린 시

아성
쌍성보

위하현

사도하자

영안

동경성

경박호

대전자령

동령

하얼빈 시

무단장 시

치타이허 시

지시 시

지린 시

아성
쌍성보

위하현

사도하자

영안

동경성

경박호

대전자령

동령

중동선 철도(붉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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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만주의 오상·서란 일대에서 모병하여 편성한 한국독립군은 중국 

항일의용군을 개편한 길림자위군에서 무기를 지원받아 연합 투쟁하였

다. 한국독립군과 길림자위군 양군은 1월 29일 밤 서란현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 양군은 2월 초 액목현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으

나, 3월 말 오상현에서 일·만 연합군 대부대의 공격을 받고 물러났다. 

한국독립군 사령부는 1932년 2월 초 연수현·방정·의란현 등지에서 

길림자위군과 연합하여 싸웠지만, 일본군의 협공을 받은 중국군이 먼저 

투항하는 바람에 부득이 패퇴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독립군 지

도부는 흑룡강성의 방정과 통하현으로 퇴각하였으나, 길림자위군 산하 

고봉림 부대에 합류하여 다시 공동작전을 펼 수 있게 되었다.

1932년 3월 2일 쌍성에 위치하고 있던 한국독립당 제3지부는 부근에

서 병력을 모집하여 한 달만에 이전과 같은 규모를 갖출 수 있게 되었

다. 이에 따라 한국독립군의 조경한·김창환 등 일부 간부들은 1932년 

5월 1일 아성현 대석하에 있는 제1대대장 오광선의 농장에서 한국독립

군 비상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부대를 다시 정비하여 대석하를 임시 중

심지대로 정하고, 이청천 총사령과 그의 직속부대를 대석하로 불러들

였다. 대석하 부근에 주둔하고 있는 길림자위군 고봉림 부대와 합작교

섭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1932년 9월 전열을 정비한 400여 명의 한국독립군과 고봉림이 이끄

는 길림자위군 연합부대는 쌍성보를 공격하였다. 이때 일·만군을 물

리치고 쌍성보를 점령하여 2천여 명에 달하는 만주군이 투항해오고 많

은 물자를 빼앗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 뒤 일본군과 만주군 연합군이 

대규모로 반격해오자 한·중 연합군은 지형상 불리한 쌍성보를 두고 

쌍성보 전투지(흑룡강성 쌍성시)

부근의 납림장으로 퇴각하여 부대를 재정비하였다. 

한국독립군은 길림자위군과 함께 같은 해 11월 쌍성보를 공략하여 

다시 탈환하였다. 그러나 이튿날 일본군은 폭격기와 대포 등을 동원한 

대부대를 이끌고 반격해 왔다. 한·중 연합군은 피해를 입으며 계속 공

방전을 벌였지만 수적 열세로 11월 20일 쌍성보를 버리고 퇴각할 수밖

에 없었다. 

퇴각 후 중국군은 적에 투항할 것을 통고하는 등 협조를 거부하여 한

국독립군은 이들과 결별하고 남쪽 오상현으로 이동하였다. 11월 말 이

청천·김창환·오광선·조경한 등 한국독립군 지도부는 군사 활동 지

역을 동포들이 많이 사는 동만·북간도 일대로 옮겨가기로 결정하였

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길림구국군과 새롭게 한·중합작을 논의하

며 장병을 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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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군은 1933년 1월 북간도로 이동하여 길림구국군의 요진

산·시세영 부대와 연합하여 한·중 토일연합군을 편성하고 영안현 남

쪽에 있는 경박호 동쪽에 이르렀다. 이들 부대는 2월 일·만군이 경박

호로 진격해 오자 그 통로로 예상되는 호수 주변 계곡의 양쪽 산기슭에 

부대를 나누어 매복시켰다. 일·만군 부대가 호수 얼음 위를 행군하며 

양군의 매복지점에 도달하자 연합군은 공격을 퍼부었다. 이 전투에서 

한·중연합군은 적의 대대 병력을 거의 전멸시키고 많은 군수품을 빼

앗는 대승을 거두었다.

한국독립군은 경박호에서 대승을 거두고 영안현 북쪽의 사도하자에 

주둔하며 병사 모집과 훈련에 열중하였다. 1933년 4월 일·만 연합군

은 사도하자를 공격해 왔지만 한·중연합군은 이들을 급습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이 전투에서 아군의 손실은 극히 적었으며 많은 물자를 빼

앗았다.

한국독립군과 길림구국군의 한·중 토일討日연합군은 1933년 6월 3

일 전 병력을 동원해 동경성을 공격하였다. 3시간 동안 격전이 벌어졌

는데, 아군의 공격에 못 견딘 일·만 연합군은 퇴각하였다. 아군은 북

문 밖에 매복하고 있다가 퇴각하는 적들 대부분을 전사시키고 나머지

는 포로로 잡았다.

동경성을 탈환한 한·중연합군은 주민을 선무하는 한편 전리품을 수

습하였다. 한·중연합군은 주력부대를 주변에 분산 배치하고 일본군

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가 얼마 후 왕청과 동녕 사이의 산간지대로 부

대를 이동하였다.

동경성 전투 이후 왕청현 동북의 산악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청천

과 조경한·오광선 등이 이끄는 한국독립군과 길림구국군 시세영 부대 

연합군은 1933년 6월 25일 경 노송령을 넘어 동서검자에 이르렀다. 이

곳에서 한·중연합군은 나자구 대전자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연길

현 방명으로 철수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 일본군은 한국 주둔 

제19사단의 ‘간도파견군’으로서 1,600여 명 규모였다.

한·중연합군은 일본군이 왕청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대전자령을 지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유리한 지점에 매복하고 있다가 

적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중 연합군 2,500명 가운데 한국

독립군 약 500명은 적의 통과 예상지점인 대전자령 서쪽 양편 계곡에 

매복하였다. 

매복 3일만인 6월 30일 일본군은 자동차와 우마차에 화물을 싣고 대

전자령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 행렬의 선두는 화물자동차부대, 가운데

대전자령 주변(지린성 왕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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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패퇴한 뒤 나자구 일대는 길림구국군과 한국독립군의 유력한 근거

지가 되었다. 

그 뒤 일본군은 나자구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 추계 대토벌전을 벌였

다. 이에 따라 그 해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쳐 대부대를 

동원하여 나자구에 대대적 공세를 펼쳤다. 

이와 같이 한국독립군은 대전자령전투에서, 길림구국군 시세영 부대

와의 합작 형태를 취하였다고는 하지만, 전투의 주역으로서 크게 활약

하였다. 전과로 볼 때 대전자령전투는 청산리대첩·봉오동전투에 버금

가는 빛나는 대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투의 전리품 분배관계로 독립군과 중국군 사이에 알력

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9월 1일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부근인 동녕현에

서 일어난 전투에서 중국군이 약속한 지원부대를 파견하지 않아 독립

군은 3일 동안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중국

군은 독립군의 이청천 총사령관 이하 수십 명의 고급간부를 구금하고 

무장해제시켰다. 곧 화해가 되었으나, 독립군은 중국군과 관계를 끊고 

관내로 이동하여 임시정부 등에 합류하였다.

이홍광의 항일 유격대 조직과 활동

1931년 만주사변 이후 만주 일대에서의 항일 무장투쟁은 일만군의 

강력한 토벌작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

인 출신인 이홍광*은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여 일제와 만주 친일세력의 

 *	이홍광(李紅光, 1910~1935)은 용인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이홍규였으며, 이후 이홍해·이의산 등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 일제의 수탈과 탄압이 심해 생

는 우마차대, 그리고 후방에는 다시 자동차 여러 대가 뒤를 따랐다. 

오광선은 총사령 이청천의 참모로 참전한 이 대전자령 전투는 4~5시

간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대격전이었다. 한·중연합군은 이 전투에

서 일본군을 완전히 격파하는 빛나는 승전을 거두었다.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최소한 130여 명 이상이 살상되고 다수의 병

력이 흩어져 도주하는 치명적 손상을 받고 일부 부대가 빠져 나가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군수물자를 연합군에게 빼앗기는 커다란 

손실을 입고 말았다. 

대전자전투를 통하여 한·중연합군은 일본군의 각종 무기·탄약·

피복·식량 등 엄청난 물량의 군용품을 노획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다.

박격포와 각종 포 8문, 경·중기관총 110자루, 소총 580자루, 탄약 

300상자, 수류탄 5,000개, 권총 및 연발총 200자루, 도검 40자루, 만주 

및 연해주의 군용 비밀지도 2,000여 매, 만주침략 관련 각종 비밀문서와 

군용서류, 진중 장부 300여 부, 피복, 담요, 기타 군장비 부속품 등 2,000

여 건, 장갑차 2량 등 기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잡화 등 

이처럼 막대한 군수물자의 노획은 대전자대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독립전쟁사상 최대 전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투에서 입은 한국독

립군의 피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전투에 참가한 조경한이 1934년

에 발표한 글에서는 모두 27명이 사상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군이 나자구에서 철수하다 대전자령에서 큰 피해를 입고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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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이홍광은 1931년 10월 판쓰현에서 친일파나 밀정을 처단하는 타구

대 개잡이 사냥대 의 대장이 되어 본격적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다. 

1932년 5월 판쓰현 하마허즈에서 농민 항일봉기를 주도하여, 친일주

구를 처단하고 식량과 재산을 몰수하여 일제와 그 추종 세력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또 친일자위대를 공격하여 총과 탄약을 노획, 항일투쟁

을 위한 물자도 확보하였다. 

6월에는 타구대를 반쓰 반일 노농의용군으로 확대하였다. 겨울에는 

중국공산당이 파견한 양정우에 의해 중국 노농홍군 32군 남만유격대

로 개편하고, 이홍광은 교도대 정위직을 맡고 남만주의 항일 유격 근거

지를 만들었다. 1933년 9월에는 판쓰현·류허현·허룽현 등 남만 일

대의 유격대를 통합하여 동북인민혁명군 1군 독립사로 개편됐다. 병력 

300여 명을 거느린 독립사의 사장 겸 정치위원에는 양정우, 참모장으

활이 곤란해지자 이홍광 가족은 1925년 중국 길림성 이통현으로 이주했다.

로는 이홍광이 선출됐다. 11월 독립사는 200여 명의 병력으로 판쓰 남

쪽의 삼원보를 기습 점령하여 많은 무기와 물자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거뒀다. 1934년 11월에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이 정식 설립되고 이홍

광이 제1사 사장 겸 정위직을 맡았다. 이때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

군측에서 연합작전을 요구해와 1935년부터는 양군의 연합작전을 모색

하고 이듬해부터는 공동작전을 수행하였다.

이홍광 부대는 국내 진입을 감행하여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1935년 2월 13일 압록강을 건너 평안북도 후창군 동흥시가에 진입하여 

이홍광 이홍광 흉상(중국 신빈현)

평안북도 후창군 동흥읍 국내 진격 

전투를 소개한 조선중앙일보 기사

이홍광기념관 개관 기념식(판쓰시 홍광중학교) 이홍광기념관 내 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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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를 공격하고 친일 주구배의 집을 습격하였다. 철벽 방어를 자랑

하던 일제의 국경수비대를 무너뜨리며 일제 경찰를 사살하고 군수물자

를 노획하였다. 

동흥읍 급격 이후 일제 군경이 집요하게 이홍광 부대 등 동북인민혁

명군 1군을 토벌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이홍광 부대는 1935년 3월 

15일 류허현 타요령에서 적의 열차대를 습격하고 통화현 팔구경찰서 

관내로 가던 수송차량을 습격해 양곡 80석과 말 20여 필을 노획하고 만

주국 호송경관 15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뒀다. 

그해 5월 11일 본지·환런 등지에서 기병대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1

사 부대원 200여 명을 이끌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목재소를 습격해 80

여필의 말을 노획했다. 그 말들을 몰고 신빈현과 환런현의 경계지점인 

노령을 지나다가 200여 명의 일·만군 연합부대와 조우했다. 이 전투

에서 이홍광은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그는 동지들에 의해 

다음날 밀영으로 후송돼 부대원들의 간호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때 이홍광의 나이는 불과 25세였다. 부하들은 그의 시신을 

신빈현 홍묘자향 대청구 헤이싸즈에 묻었다. 

이홍광은 중국에서, 특히 동북지역에서는 영웅적인 항일열사로 추앙

받고 있다.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모택동까지도 “리홍광은 동북에

서 유명한 의용군 영수 領袖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칭송하였다. 

2. 중국 관내 무장투쟁 

1) 만주 독립군의 중국 관내 이동

한국독립군은 만주사변 이후 중국군과 항일 공동작전을 펼쳐 쌍성보 

전투, 경박호전투, 동경성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승리하였다. 특

히 대전자령 전투의 승리는 독립군 사상 3대 승첩의 하나로 기록될 만

큼 매우 값진 승리였다. 그러나 한·중 연합군은 중국군 내 공산주의자

들의 발호로 한국군 지도부가 무장 해제당하는 등의 위기에 직면하였

다. 

이 무렵에 일어난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로 김구는 장개석 중국 국민

당 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의 협조를 받아 낙양군관

학교에 한인반을 만들어 독립군을 양성할 계획을 세웠다. 

낙양군관학교(중국 하남성 뤄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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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는 곧 통지를 보내 만주독립군을 관내로 이동해 달라고 요

청하였다. 한국독립군 지도부는 임시정부의 요청을 승낙하고 이청천을 

책임자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오광선 등 한국독립군 39명은 1933년 11

월 노동자로 변장하여 2~3명씩 조를 이루어 산해관을 넘어 중국 관내*

로 이동하였다.

1934년 2월 28일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서 중국 전역에

서 모집된 한인 92명으로 특별반이 편성되어 본격적인 군관 양성이 시

작되었다. 이청천이 총책임자로서 군사훈련을 지도했고, 오광선이 교

관으로 초빙되었다. 그러나 낙양분교 한인반은 한국독립군 출신과 김

구 계열, 김원봉 계열로 나눠져 세력간 분쟁이 일어나면서 갈등이 쌓임

에 따라 2기생을 배출하고 이듬해인 1935년 4월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오광선은 김구 주석의 지시에 따라 북경으로 파견되어 비밀공

작대를 조직하였다. 김구는 만주에서의 독립기지를 재건할 목적으로 

오광선으로 하여금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을 규합하려 하였다. 이에 따

라 오광선은 1936년 북경에서 금은방을 차리며 잠행하였다. 

오광선이 낙양에서 북경으로 파견될 무렵, 그의 가족들은 이청천의 

가족과 함께 북경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인인 정현숙**과 남은 

가족들은 북경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천진으로 옮겨 2년 정도 살았다. 천

진에서 살던 오광선의 가족들은 남경으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와 합류하

였다. 

 *	중국 관내는 만주 곧 동북 3성을 제외한 지역으로 중국 본토를 말한다. 경계는 만리장성의 동

쪽 관문인 산해관이다.

**	정현숙(1900~92)은 용인 이동읍 화산리 출신이다. 독립군인 오광선과 결혼하고 만주로 망명

하여 이룸도 정정산에서 정현숙으로 개명하였다.

북경에 홀로 남아 첩보활동을 펼치던 오광선은 마침 그 곳에 들른 일

본 관동군 참모장인 도이하라 土肥源  중장의 암살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국내에 침투한 다른 공작원의 체포에 따라 근거지가 노출되고 말았

다. 1백여 명의 만주 보안대와 일본 경찰의 기습으로 오광선은 1937년 

1월 2일 체포되고 말았다.

일제에 체포된 오광선은 약 11개월에 걸친 온갖 고문과 조사를 거쳐 

1937년 11월 11일 3년형을 선고받고 신의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모

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행세를 하며 가명을 써서 살아남았다. 상

시 상황을 아버지에게 직접 전해들은 둘째딸 오희옥*은 다음과 같이 증

언하였다. 

 *	오희옥(吳熙玉, 1927~ )은 오광선과 정정산 사이의  차녀이다.

오광선의 만주 파견 기사

(동아일보 19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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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비밀공작 사명을 맡겼어. 청년 몇 명 

데리고 가서 비밀공작하라고.…아버지는 북경서 금은방을 잘 했는데, 

어떤 한국인 스파이한테 걸려서 별안간 다들 자는데 한밤중에 우당탕 

쳐들어 와 담을 넘어서 잠옷바람에 다 걸렸대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주

머니에서 조그만 칼이 있었대요. 창칼로 끈을 끊고 뛰어내렸는데, 50미

터 간 후에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총을 옆구리를 맞았대요. 병원에 입원

했다가 감옥으로 가신거죠. 고문을 받아서 일본 순사들이 가시로 막 찌

르고 고문해서 정신을 몇 번 까무러쳤대요. 그래도 중국 낙양군관학교

만 나왔다구. 끝끝내 다른 얘기를 안했대요. 여기 ‘오원지 吳原之 ’는 중국

사람으로 행세한 거잖아요. 신흥무관학교 나왔다고 하면 죽이지 뭐, 한

국 사람인데…. 그래, 3년 만에 풀려 나온거죠. 다 죽어 가는 것을 들판

에 그냥 버렸대. 겨우 기어가 중국집으로 들어갔대요.

오광선의 체포 소식을 들은 남경의 임시정부 지도부와 가족들은 그가 

처형당했을 것으로 여겼다.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가운데, 임정 요인들

은 그의 아들을 유복자로 여겨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수감 직후 

부친인 오인수 의병장도 사망하여 가족의 고통은 매우 컸던 것이다.

2) 한국광복군 활동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터져 임시정부 요인들이 모두 피난길

에 오르게 되자, 오광선의 가족들 역시 난징 南京 에서 창사 長沙 로, 광저

우 廣州 에서 류저우 柳州 로, 치장 綦江 에서 다시 충칭 重慶 으로 이동하였다. 

1938년 11월 류저우 柳州 에 도착한 임시정부에서는 이듬해 2월 군사조

직으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를 결성하였는데, 이때 오희영*·희옥 

자매도 대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공작대의 단장은 고운기 高雲基 였으며, 

임무는 독립군을 입대시켜야 하는 초모활동을 비롯해 일본과의 항전의

식을 드높여 줄 선전활동을 펼쳤다.

당시 오희옥은 12살로 나이가 어렸지만, 인력이 부족한 탓에 나이어린 

소년 소녀들도 참여해 일손을 도왔다.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문화공연

이 있을 때에는 오희옥과 엄기선 등이 러시아 사마귀춤 등을 추어 박수갈

채를 받았다. 그녀는 당시 무대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인 <반달>을 지금

 *	오희영(吳熙英, 1924~69)은 오광선과 정정산 사이의  장녀이다.

중  국

황 해

남중국해

베이징

난징(1937)

창사(1937)

광저우(1938)

치장(1939)

충칭(1940)

상하이
(1919)

항저우
(1932)

류저우
(1938)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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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억하고 있다.

1939년 4월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은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떠나 중

국 깊숙이 사천성의 충칭으로 옮겼다. 토교 土橋 라는 작은 마을에서 임

정 요인 식구들 10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요인들의 뒷바라지를 했다. 

정성산 여사 식구들과 함께 토교 土喬 에서 피난생활을 했던 김가진의 며

느리 정정화 여사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토교에서도 정씨는 홀로 삼남매를 키우느라 늘 궁색한 처지로 형편 

필 날이 없었고, 백범은 오광선의 가족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안쓰

럽게 생각하여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다....이들에 비하면 영걸 어

머니 정씨는 아무래도 고생이 심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특히 영걸 어

머니에게 정을 쏟고 희영이나 희옥이에게 좀더 잘해 주려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영걸 어머니는 만주에서 농사를 해본 경험도 있고, 몸도 

건강해서 내 밭일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나는 그 대신 그집 삼남매의 옷

가지 손질이며 이부자리 만들기 등 주로 바느질 일을 도와주었다.

정현숙은 1941년 한국혁명여성동맹이 결성되자 그 맹원으로 활동하

였다. 이후 1944년에는 한국독립당 당원에 가입하여 임정 활동에 참여

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장녀 오희영은 먼저 광복군에 입대하여 초모공

작 등에서 활약했고, 동생 희옥도 공립중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광복

군에 지원하였다. 특히 희영은 광복군 징모처 제6분처에 소속되어 최

전선인 부양 埠陽 으로 가 일본군에 맞서면서 선전활동과 초모공작에 투

입되었다. 당시 16세의 오희영이 최전방에 자원하던 때를 지복영 池復

중국 충칭에서 결성된 한국혁명여성동맹 창립대회(둘째줄 좌에서 5번째가 정정산, 1941.6.17)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류저우 유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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榮 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어느날 중경에 갔던 김학규 지대장이 서언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로 오

희영을 데리고 왔다. 오희영은 나보다 여섯 살 아래로 이제 겨우 16세였

다. 오희영은 만주로 아버지 오광선을 찾아가기 위해 최전방을 자원했

다. 그것은 바로 적후 적 점령지구  공작을 뜻했다. 어린 나이에 성패를 예측

할 수 없는 그 험한 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참으로 한국의 딸로, 망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너나없이 서럽고 또 서러웠다.”

이후 오희영은 중경 임시정부로 가 1944년 김구 주석의 사무실 비서 

겸 선전부 선전원으로 활동했다. 이 무렵 김구 주석의 경호업무를 맡

고 있던 신송식*과 혼인하여 ‘부부광복군’이 되었다. 신송식은 혼인 후 

1945년 6월 임시정부 주석 비서로 임명돼 부부가 함께 활동하였다.

오광선은 1940년 11월 중순 신의주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이후 그

는 다시 중국으로 잠입해 흑룡강성 하얼빈 인근의 대석하와 흥안령지

역에서 항일 빨치산들과 만나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는 만주 각 곳을 

다니며 지하의 항일운동을 시도하였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자 

귀국하여 한국광복군 국내지대를 만들었다. 

오광선과 가족들은 1946년 2월 임시정부의 국내 환국에 따라 서울에

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3) 학병 탈출 후 독립군 활동 

용인 출신 정철수**는 보성전문학교를 다니다 학도지원병으로 일본군

에 징집되었다.

그가 보전 2학년 때인 1943년, 전장은 중국 동북지방과 산동반도, 상

해 등지를 넘어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정철수

는 1943년 12월 하순에 학도병 입대 영장을 받았다. 그때는 이미 갓 결

혼한 아내와 뱃속의 아이까지 있었다.

 *	신송식(申宋植, 1914~73)은 평안남도 안주 출신이다. 1933년 중국 광둥정치학교를 졸업하였

다. 조선의용대에 가입하였다가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서 활동하였다.

**	정철수(鄭哲洙, 1921~89)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24대 종손으로 용인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에

서 태어났다. 모현공립보통학교와 수원보통학교를 마친 후 경복중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보성전문학교 상과에 입학하였다.임시정부 환국기념(충칭,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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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비롯해 많은 

친일 지식인들은 자신의 제자들을 강요하

여 수많은 조선청년을 학병으로 입대하게 

되었다. 

정철수는 오히려 일본군에 입대하면 탈

출해 독립군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으로 보인다. 후일 그는 아들 래정에게 

“학교에서 끌려 나갈 그 시점부터 탈출을 

생각했고, 탈출 루트에 대해 미리 힌트를 

받은 바 있다”고 얘기하였다. 또한 친척들

로부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정철수는 입대 전에 마을 친척 어른들께 

작별인사를 하며 자신은 꼭 탈출할 것이란 얘기를 했다고 한다.

정철수는 학도병들이 끌려가는 서울 남대문정거장에서 통곡하는 수

많은 환송객들을 목격했다. 그는 이 날 정거장과 플랫폼이 “뱃속으로부

터 울려나와 울음으로 끝을 맺는 차 안팎에서의 곡성, 서로를 외쳐대는 

불안과 공포, 절망과 통분에 쌓인 작별의 울음소리, 고등계 형사 놈들

과 헌병 놈들의 살기 찬 눈총”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가족들과 눈물의 이별을 한 후, 1944년 3월 정철수를 강제로 이끈 곳

은 중국 산동성 제남의 관동군 부대였다. 일본군 훈련소에서 약 2개월

간 이등병으로 훈련받으면서 그는 갖은 민족차별과 모욕을 참아가며 

기회를 엿보았다. 

정철수는 드디어 3월 25일 동료 평창우와 허섭 등과 함께 야밤에 탈

출을 감행하였다. 그의 학병 탈출은 중국 서주 徐州 에서 1944년 3월 26

일 감행한 한성수·오건·이종무 등 3인의 탈출보다 하루 앞선 것이

다. 또한 학병 탈출 1호로 평가받고 있는 김준엽의 1944년 3월 29일보

다 4일 빠른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일행은 조선의용군과 중국의 팔로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3인은 곧 팔로군 유격지역으로 안내되었다가 

그해 6월경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의 주둔지인 허난성 섭현 하남점

에 도착하였다. 그는 곧 조선독립동맹에 가입하고 조선의용군이 되었

다. 독립동맹 측에서는 정철수 일행을 환영하는 대회를 열어 그 상황을 

항일신문에 실어 한인사회에 널리 알렸다. 이런 노력으로 일본군 내의 

학도병들의 탈출도 줄을 이었고, 강제징용에서 탈출한 농민·노동자들

과 지식인들도 늘어났다. 서울에서 청년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김태준 金

台俊  교수와 진보적인 필체로 일본문단에서 활동한 바 있는 김사량 金史

정철수

조선의용군이 쓴 구호(중국 허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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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  등이 대표적이다.

항일투쟁의 근거지인 태항산에서 정철수는 무정과 김창만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정철수는 ‘고철’이란 이름으로 개명한 

후 저명한 한글학자인 김두봉이 이끄는 조선독립동맹의 태항분맹원으

로 활동하였다. 나아가 그는 태항산의 화북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내에서 반장 분대장  혹은 패장 소대장  직을 맡았다. 정철수는 자신의 학도

병 탈출과정을 주제로 한 연극대본을 집필하였고, 그의 문학적 재능을 

아낀 무정과 김창만 선전부장 등의 적극적 후원 아래 선전활동과 문필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는 「태양기 아래의 사람들」이란 주제의 연

극을 비롯해 희곡 「조선은 살았다」와 「개똥이와 이쁜이」, 그리고 풍자

극 「이발소」 등을 창작해 무대에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 정철수는 이러

한 연극대본 작성 등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던 문학적 재능을 맘껏 

발휘하였다. 이에 따라 비교적 순탄히 의용군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8월 15일 저녁, 정철수 일행은 일제가 무조건 항복했

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꿈에

도 그리던 해방을 맞았고, 마을은 온통 승리를 경축하는 북소리와 제금

소리로 우렁찼다.

하지만 그는 정치간부라는 중요 책임을 맡고 있어 곧장 귀국할 수 없

었다. 그가 소속된 조선의용군 제5지대는 동포들이 많이 사는 지린성 

동부군구인 연변으로 들어갔다. 5지대는 토비와 친일파 축출에 앞장서 

동포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후 조선의용군은 연길의 경비대와 자

위대 등을 통합하여 길동보안군으로 전환하였다. 

정철수는 연길에 도착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상부에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상부에서는 민족 간부가 모자란다

는 이유로 그의 귀국행을 막았다. 이후 1946년 5월부터 1948년까지 길조선의용군 주둔 마을(하남성 섭현)

1945년 중국 태항산에서 정철수와 조선의용군 전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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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군분구 정치부의 선전교육부에서 선전과장을 맡았다. 그는 바쁜 와

중에도 연변일보에 희곡을 투고하였고, 1948년 4월부터는 연변일보사

에 입사해 편집을 담당했다. 그러던 중 그는 조선동포에 대한 민족교육

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1949년 4월 1일 길림중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교

장으로 부임하였다.



PB 267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종장 용인 사람들의 구국 독립운동의 의의

한국인의 구국 독립운동은 19세기 말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

될 때까지 청의 간섭과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저항하

고,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극복하여 한민족의 주권 회복을 목표

로 했던 민족해방운동이었다. 

용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침략자에 맞

서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섰다. 특히 13세기 몽골의 살리타이 군을 격퇴

한 처인성 승첩 이후 면면히 이어온 반외세 애국주의 정신은 일본 제국

주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동력이 되었다.  

구한 말 용인 사람들의 구국운동은 갑오변란과 을미사변 때 본격적

으로 시작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이 침략에 대항하여 항일 의병항쟁을 

펼쳤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에 이은 군대해산 

때 용인 의병들은 보다 조직적인 항쟁을 하였다.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이한응은 이역만리 영국에서 일제 침략을 규탄하며 순국하였고, 유근

은 황성신문에 논설을 실어 일제의 침략과 을사오적의 매국행위를 꾸

용인 사람들의 구국 
독립운동의 의의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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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였다. 남정각과 오복영은 의열단에 가입하여 국내에서 의거 활

동을 추진하였다. 오광선은 대한독립군단과 한국독립군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홍광은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펼

치며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40년대 충칭의 임시정부에서 여성광복군으로 활약한 정현숙과 오

희영, 오희옥 모녀는 용인 출신 여성독립운동가였다. 학도병으로 징집

되었던 정철수는 일본군 부대를 탈출하여 조선의용군으로 항일무장투

쟁에서 활약을 하였다. 

용인의 반외세 민족운동 전통은 일제 강점기 동안 배출된 용인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용인 사람들의 구국 독립

운동은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용인 사람들의 구국 독립운동은 대를 이어 가며 참여하는 경우

가 많다. 오광선 가문은 아버지 오인수 의병으로부터 부인 정현숙과 딸 

희영, 희옥 자매와 사위 신송식까지 3대에 걸쳐 구국 독립운동에 투신

하였다. 이렇게 3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것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도 

찾기 힘든 매우 특별한 사실이다.  

2대에 걸쳐 부자가 구국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실도 있다. 홍재설은 

고종의 강제 퇴위에 항거하여 매국노 이완용의 집을 불태웠고, 그의 두 

아들 종욱과 종엽 형제는  3.1운동 때 용인 포곡읍 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말 언론과 대종교를 통해 구국운동을 벌였던 유근의 아들 연수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보

내온 각종 문서와 신문을 배포하다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  

짖었다. 

용인에서는 일찍이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도 전개되었다. 맹보순은 

‘명륜학교’를 세워 애국계몽 교육을 하였으며, 여준은 ‘삼악학교’를 설

립하여 민족교육에 힘썼다. 이 학교 출신들 중에 독립운동에 투신한 사

람들이 많았다.   

1910년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강탈했을 때도 용인 사람들의 민족독

립투쟁은 계속 이어졌다. 유근은 대종교 남도본사를 이끌었고, 정철화

는 대한독립의군부에서 활약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 압박이 심해

지자 여준, 맹보순, 김혁 등은 해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

다.

1919년에 길림에서 여준은 39명의 독립 운동가들과 함께 「대한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일본 동경에 유학 중이었던 오의선도 2·8독립

선언에 가담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임시의정원 경기도 

대표로 의원이 되었다. 유근은 한성 임시정부 13도 대표 국민대회에 참

여하였다. 

1919년 3.1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용인에서는 3월 21일 원삼면 좌찬

고개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용인읍내와 양지면, 포곡읍, 기

흥면, 수지면, 백암면, 남사면, 이동읍 등 거의 전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다. 용인 사람들의 반일정신과 반외세 전통이 마침내 폭발한 것

이다.   

1920년, 30년대 용인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중국과 만주에서 반일항

쟁을 전개하였다. 국권피탈 후 만주로 망명한 김혁은 청산리 전투를 승

리로 이끄는데 기여하고 신민부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만주 독립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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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그는 1944년 3월 25일 병영을 탈출하여 태항산

에 있는 조선의용군에 합류하여 일본군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

다. 학병을 탈출한 사람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그가 최초로 학병을 

탈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한말에서 일제 식민지 치하를 거쳐 8·15독립 

때까지 용인 사람들이 벌인 구국 독립운동은 격렬하고 규모가 컸으며 

국내외를 넘나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2대나 3대에 걸쳐 독립

투쟁을 하거나 사제가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등 혈연과 학연을 통해 지

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먼저 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용인 사람들의 항일독립운동은 반외세 애국주의라는 전통을 

기반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숭고한 전통은 오늘 날 100만이 넘는 

용인시민들에게도 민주시민의식으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두 번째는 스승과 제자라는 학맥으로 구국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우

가 많다. 여준은 원삼면 죽릉리에 ‘삼악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 학교 교사 중에는 여준의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 제자인 

김도태와 김공집이 있었다. 이들은 여준이 만주로 망명하자 스승을 따

라 함께 망명하였는데, 서간도 신흥무관학교에서도 교사로 복무하였

다. 삼악학교 출신인 오광선은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

한 후 교장인 여준 밑에서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

였다. 

맹보순이 설립한 명륜학교에서 어대선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

다. 이 학교 출신 이영선은 스승인 맹보순과 만주에서 독립운동 지원 

활동을 하였고, 임시정부에서 독립자금을 모금하다 어대선과 함께 체

포되었다. 김혁도 맹보순과 관련을 맺으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였

다. 

셋째는 용인 사람들은 항일 구국 독립운동 가운데 최초로 거사를 일

으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주영 외교관 이한응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용인하는 1905년 5월 2차 영·일동맹이 체결되자 영국정부를 규탄하

고 런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거하였다. 을사늑약 전에 일어난 최

초의 순국이었다. 그해 11월 을사늑약에 체결되자 이한응에 이어 민영

환과 조병세 등이 항거하며 순국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유근은 가장 먼저 황성신문에 격렬한 논조로 

일제 침략과 을사오적의 매국 행위를 꾸짖는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여 민족의 분노를 대변하였다.  

정철수는 강제 징집되어 산동 제남의 일본군 부대에 배치되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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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독립운동 유적지
부록

 용인독립항쟁기념탑

 국립 서울현충원 

 국립 대전현충원 

 이한응 선생 묘소

 외교부 외교사료관 

 민영환 선생 묘소

 의병장 옥여 임경재 상

 송병준 별저 터(용인 의병 전투지)

 유근 선생 묘소

 김혁 공원

 삼악학교 터 

 용인향교 명륜학교 터

 김석진 선생 묘소

 의병장 해주오공 인수 3대 독립운동 

기적비

 대종교 남도본사 터

 합니하 신흥학교 터

 어대선 3.1만세운동 참가지

 남정각 유허비

 용인 3.1만세운동 기념탑 

 김량장 만세운동지

 포곡면 만세운동 권종목 기념비 

 수지면(수지구) 만세운동 기념탑

 내사면(양지면) 만세운동지

 기흥면(기흥구) 만세운동지

 외사면(백암면) 만세운동지

 남사면 만세운동지

 이동면 만세운동지

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구지

 신민부 결성지

 장형 선생 묘소

 김상옥 의거지

 한국독립군 쌍성보 전투지

 홍광중학교

 임시정부 피난지

 정철수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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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독립항쟁기념탑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김량장동 326번지)

용인독립항쟁기념탑은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잔재 청산

과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 건립되었다.

기념탑 구조는 화강암 좌대 위에 첨탑을 세우고 6인의 청동 입상을 배치하였다. 

청동 인물상은 ① 항일의병의 표상, ② 3·1독립만세운동의 표상, ③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애국지사들을 나타낸 것이다. 

탑신 하단부가 함몰되어 있는 것은 36년간 겪은 피압박 민족의 고난이 종식되었

음을 의미하며, 다시 위로 솟은 탑신은 용인 사람의 기상을 뜻한다.

국립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동작동, 국립현충원)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용인 출신(관련) 독립운동가 

-	� 애국지사 묘역 

남영득(정각) 34, 오광선 정현숙(정산) 36, 김혁(학소) 132, 김공집 142, 

	 신송식·오희영 147

-	� 무후선열제단

	 여준 51

-	� 충혼당

	 오의선 320실 036호

②

⑥

③

⑦

④

① 남영득(정각)

② 오광선·정현숙 

③ 김혁(김학소) 

④ 김공집 

⑤ 신송식·오희영

⑥ 여준

⑦ 오의선 

④

① 기념탑 전면

② 기념탑 후면

③ 인물상 1

④ 인물상 2

⑤ 인물상 3

③① ②

⑤

①

⑤



276 277한국 독립운동과 용인 용인 독립운동 유적지 ﻿

국립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산 23-1)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용인 출신(관련) 독립운동가 

-	� 독립유공자 1묘역 : 맹철호 54, 안종각 209, 최영철 273

-	� 독립유공자 2묘역 : �한영규 153, 김주원 358, 어대선 372, 이은표 686,  

 이인하 770 

-	� 독립유공자 3묘역 : 이영선 113, 김영달 112

-	� 독립유공자 4묘역 : 류년수 518, 최상근 559 

①

⑤

⑨

②

⑥

⑩

③

⑦

⑪

④

⑧

⑫

① 맹철호, ② 안종각, ③ 최영철, ④ 한영규, ⑤ 김주원, ⑥ 이대선, ⑦ 이은표, ⑧ 이인하, ⑨ 이영선, ⑩ 김영달, 

⑪ 류년수, ⑫ 최상근의 묘

이한응 묘소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70-1

이한응은 주한 영국 특명공사서리로 있다가 일본의 한국 침략을 영국이 승인하

는 영·일동맹 개정에  항의하며 1905년 5월 12일 런던에서 순절하였다.

현재 서울 장충단에 기념비와 주영 대한민국대사관에 흉상이 건립되어 있다. 

-	� 관련 유적지

  ·�런던 이한응 순국지[옛 주영 공사관 자리 : 영국 런던 얼스코트(Earl’s Court) 

트레버로드(Trebovir Road) 4호]

  ·�장충단 공원[서울 중구 동호로 261(장충동2가 197-34)]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① 이한응 묘소

② 주영 공사관 자리(이한응 순국지)

③ 장충단 기념비

④ 이한응 흉상(복제)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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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교사료관(이한응)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서초동 1376-2)

외교부 사료관에는 이한응 열사의 사진, 유서, 고종황제 치제문, 친필 일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① 외교사료관 건물

② 이한응 유물 전시물 

③ 이한응 친필 일지 

④ 이한응 집조(여권)

⑤ 이한응 사진 

⑥ 고종 치제문

① ②

③

⑥

④

⑤

민영환 선생 묘소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44-4

민영환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국민과 각국 공사에 고하는 유서 세 통을 남기고 

순절하였다. 순절한 자리에 혈죽이 솟아났다.

선생의 유서와 혈죽은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 보관되어 있다.

-	� 관련 유적지

  ·순국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공평동 1 하나빌딩 앞)]

  ·고려대박물관[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고려대 백주년기념관)]

① 묘소

② �묘소 신도비에 새겨

진 유서

③ 민영환 순국지

④  고려대 박물관

⑤  혈죽

①

④ ⑤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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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장 옥여 임경재 상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313

의병장 임옥여가 이끄는  의병부대는 용인, 죽산에서 위세를 떨쳤는데 특히 정주

원 부대와 연합하여 백암장, 능골, 굴암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임옥여 의병부대는 1907년 11월 일본군에 패하였고 의병장 임옥여는 자택에서 

일제에 의해 피체되어 순국하였다.

-	� 관련 유적지

  ·백암장터[용인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447 일대]

  ·능골[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 982]

  ·용덕사(굴암절)[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이원로 471-41(묵리 478-2)]

③ ④

① 임경재 동상, ② 백암장, ③ 죽릉리 능골, ④ 용덕사(굴암절)

① ②

송병준 별저 터(용인 의병 전투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번길 14 Acts 29비젼빌리지(추계리 239)

송병준은 1890년에 양지현감을 지낸 인연으로 추계리에 별저를 짓고 살았다. 

이곳은 친일파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의병의 공격 대상지가 되었다.

-	� 관련 유적지

  ·송병준 별저 이전 복원지[남양주시 평내로 9(평내동 420-1) 남양주 궁집]

① 송병준 별저 터

②  별저 담장 흔적

③ 영화지 옛 모습

④ 영화지 표석

⑤ 이전 복원한 송병준 별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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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 선생 묘소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산37-20(충혼탑 동편)

유근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에 이를 성토하는 논설을 실었다. 이후 휘

문의숙 숙장과 황성신문 사장을 지냈다. 

-	� 관련 유적지

  ·�황성신문사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33) 종각역 5번출입구 

왼쪽]

  ·휘문의숙 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4-1) 현대빌딩]

① 유근 선생 묘소

② 유근 선생 묘소 안내 표석

③ 석농길 표지판(현재는 도로명이 변경됨) 

④  황성신문 터 표석

⑤  휘문의숙 터

①

④

⑤

②

③

김혁 공원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69(성지중학교 건너편)

김혁 공원은 2008년 3월 3·1절을 맞아 김혁 장군을 기리는 의미로 붙인 명칭이

다. 

김혁은 1900년 육군무관학교를 마치고 장교로 복무하였다. 

 1910년 국권피탈 후에는 대종교에 입교하였다. 

-	� 관련 유적지

  ·육군무관학교 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12(신문로1가 238)]

①② 김혁 공원, ③ 김혁공원 내 독립운동 기념비, ④  육군무관학교 터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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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악학교 터(여준 선생)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684번길 39(죽릉리 389-1)

여준은 이상설과 함께 중국 용정에 서전서숙을 세웠다. 귀국 후 오산학교에 근무

하며 1908년 고향에 삼악학교를 세웠다.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어 오산중고

등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다.

-	� 관련 유적지

  ·용정실험소학교(서전서숙 터)[吉林省 龍井市 安民街 文化路 91號]

  ·�오산역사관[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7길 17(보광동, 오산고등학교)]

용인향교 명륜학교 터(맹보순)

용인시 기흥구 용인향교로 12-6(언남동 335)

맹보순은 용인향교에 명륜학교를 열었으며, 수원향교로 옮겨 교육활동을 이어갔다. 

말년에는 심곡서원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	� 관련 유적지

  ·수원향교[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07-9(교동 43)] 

  ·심곡서원[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상현동 203-2)]

① 용인향교 ② 용인향교 명륜당 ③ 수원향교 명륜당 ④ 심곡서원 강당

①

④

②

③

① 삼악학교 표석

②  삼악학교 터

③ �용정실험소학교 서전서

숙 터 표석

④ �오산중고등학교 역사관 

⑤ �여준 선생 훈장

①

③

②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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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선생 묘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 산99-1

김석진은 국권 피탈 후 작위를 거부하고 자결하였다. 묘소는 서울시 강북구 번동

에 있었으나 현 위치로 옮겼다. 한국민속촌 내 충현서원에 배향하고 있다. 

-	� 관련 유적지

  ·순국지[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93 창녕위궁재사]

  ·충현서원[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25 한국민속촌 내]

① 김석진 묘, ④ 순국지(창영위궁재사)

⑤ 충현서원 충절사

① ④

⑤

의병장해주오공인수 3대독립운동기적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릉리 324

의병장 해주오공인수 3대독립운동 기적비는 오인수, 아들 광선과 부인 정현숙, 

손녀 희영과 희옥의 3대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문중에서 건립한 것이다. 

-	� 관련 유적지

  ·오광선 생가터[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827] 

  ·�오희옥 지사 자택[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보개원삼로 1740-2(죽능리 527-5)] 

① ②

③

① 3대독립운동 기적비와 오희옥 지사

②  오광선 생가 터

③ 오희옥 지사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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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교 남도본사터(유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10-3, 안국선원)

유근은 조선광문회에 몸담으며 대종교 남도본사의 교무를 전담하였다. 동아일보 

초대 편집감독을 맡아 대종교 활동을 지원하였다.

-	� 관련 유적지

  ·조선광문회 터[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7-1번지]

  ·동아일보사 창간사옥 터[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138-26(정독도서관 입구)]

합니하 신흥학교 터(여준)

中國 吉林省 通化县 光华镇 光华村 第7村民小組

신흥학교는 합니하로 확장 이전하고 여준이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3·1운동 이

후 동포의 지원이 늘어 고산자로 옮겨 신흥무관학교로 불렀다. 

경신참변 후에는 액목에 검성학교를 세웠다.

-	� 관련 유적지

  ·고산자 신흥무관학교[吉林省 柳河县 孤山子镇 大杜子 全勝鄕 勝喜村]

  ·검성학교[吉林省 吉林市 蛟河市 新安村]

① 합니하 신흥학교 터

②  합니하

③ 고산자 신흥무관학교 터

④ 검성학교 터 우물

⑤ 검성학교가 있었던 신안촌

①

⑤

②

③ ④

① 대종교 남도본사 터

② 남도본사 터 표지판

③ 조선광문회 표석

④ 조선광문회 터

⑤ 동아일보 창간사옥 터

①

⑤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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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3·1만세운동 기념탑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전로 183(좌항리 산21-1)

용인 3·1만세운동 기념탑은 1919년 3월 21일에 일어난 원삼면의 만세운동을 기

념하여 2011년 4월에 건립하였다.

-	� 관련 유적지

  ·고당리 면사무소 자리[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67(시립어린이집)]

  ·백암천변[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19 일대]

① ②

③

① 용인 3·1운동 기념탑, ②  좌찬고개, ③ 고당리 면사무소 자리, ④ 백암천변 비두리

④

어대선 3·1만세운동 참가지

서울 종로구 종로 99(종로2가 38-1) 탑골공원

어대선은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3월 5일에는 청량리 

반우식에서  연설을 하고 만세 시위를 이끌었다.

-	� 관련 유적지

  ·청량리역 광장[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91-53]

탑골공원 팔각정                                                                청량리 역 광장 

남정각 유허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19

남정각은 수원에서 3·1만세운동에 참

가하였으며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

였다.

남정각 유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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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장 만세운동지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일대

김량장 만세시위는 3월 24일 김량보통

학교 졸업식 날 일어났다. 

3월 28일에는 장날을 맞아 용인 군청

앞에 1,000여 명이 넘는 군중이 운집

하여 만세를 불렀다.

-	� 관련 유적지

  ·�김량장보통학교[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367번길 14(김량장동 228-1)]

  ·�김량장(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 일대)

  ·용인군청 자리[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103(김량장동 80-2)] 

① ②

③ ④

① 1930년 김량보통학교, ②  2019년 용인초등학교

③ 용인초등학교~김량장, ④ 용인군청 자리

포곡면 만세운동(권종목 기념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163-1

포곡면 만세운동은 3월 28일 초부리에서 시작되어 김량장으로 향하다 유방동에

서 일본 헌병의 발포로 해산하였다. 

-	� 관련 유적지

 ·모현읍 초부리 삼거리[모현읍 초부리 73-1]

 ·포곡읍 둔전리 삼거리[포곡읍 둔전리 157-2]

 ·홍재설 홍종엽 묘[포곡읍 금어리 산195-3]

 ·처인구 유방동 햇골[처인구 유방동 515-2]

①

⑤

② ③

④

① 권종목 공적비, ② 초부리 만세시위지, ③ 둔전리 만세시위지, ④ 홍재설, 홍종엽 묘소, 

⑤ 유방동 햇골 해산지

김량보통학교

김량장

군청 터

김량장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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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3·1만세운동 기념탑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343(풍덕천동 689)

수지3·1운동기념탑은 수지면 지역 3·1만세운동의 독립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2009년 11월에 건립되었다.

-	� 관련 유적지

  ·고기동 표석[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755-45 고기초등학교 앞]

  ·이덕균 기념비[용인시 수지구 샘말로 153(고기동 424-1) 숭모재]

  ·언남동 발포 현장[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하마피] 

① ②

③ ④

① 수지3·1만세운동기념탑, ② 고기동 발상지 표석

③ 언남동 발포 현장, ④ 이덕균 기념비

내사면(양지면) 만세운동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72

내사면의 만세운동 1919년 3월 29일 남곡리에서 일어나 양지리까지 이어졌다.  

남곡리                                                                           양지 사거리

기흥면(기흥구) 만세운동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8번길 11(신갈동 60-3) 신갈동 주민센터

기흥면의 만세운동은 3월 30일 하갈리에서 일어나 신갈리 면사무소까지 진출하

였다.

-	� 관련 유적지

  ·김구식 묘[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산34-4]

기흥면사무소 터                                                              김구식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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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구지(오의선, 이영선)

中國 上海市 黄浦区 马当路 306弄 4号 

오의선은 상하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과 적십자에서 활동하다 1931년 죽릉리 생

가에서 체포되어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하였다.

이영선도 임시정부의 재무부에서 활동하다 귀국 후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였다.

-	� 관련 유적지

  ·오의선 생가[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어현로 184-8(죽능리 659-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101)]

① 임시정부 청사, ② 임시정부 청사 내부, ③ 오의선 생가지, ④ 서대문형무소

①

④

②

③

외사면(백암면) 만세운동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로201번길 16 

(백암리 374-3)

3월 31일 백암리에서 3천여 명이 면사무소와 

헌병주재소를 습격하였다. 

남사면 만세운동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22 

3월 31일 남사면에서는 시위대가 면사무소를 

습격하였다.

이동면 만세운동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756-7

3월 31일 이동면 송전리에서 약 200명의 주민

이 만세를 부르다가 해산되었다.

구 외사면사무소 터

남사면사무서 터

이동읍 송전 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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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부 결성지(김혁)

中國 黑龍江省 牧丹江市 寧安市 寧安站(영안역)

김혁은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신민부의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임되어 활동

하였다. 

1927년 석두하자에서 체포되어 하얼빈 총영사관에 수감되었으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	� 관련 유적지

  ·청산리대첩기념탑[中國 吉林省 和龙市 靑山里 林场 入口]

  ·석두하자[中國 黑龍江省 尙志市 石頭河子鎭]

  ·하얼빈 총영사관지[黑龙江省 哈尔滨市 南岗区 花园街 351号]

① ②

③ ④

① 영안역, ② 청산리전투 기념탑, ③ 석두하자 피체지, ④ 하얼빈 총영사관지

장형 선생 묘소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7번길 109 (마북동 655) 단국대학교 내

장형 선생(張炯, 1889~1964)은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범정이다. 1910년 보성전문학교

를 마치고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 군자금을 조달

하였다. 대종교에 입교, 이듬해 원로원 참의에 이

르렀다. 해방후 단국대학교를 설립하였다. 

김상옥 의거지(의열단원 오복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5 장안빌딩(종로2가 8-4)

오복영은 1923년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투탄을 위한 거사자금을 지원하였다.

-	� 관련 유적지

  ·김상옥 동상[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4 마로니에 공원]

김상옥 동상

김상옥 의거 자리(구 종로경찰서)

장형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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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중학교 이홍광 기념관

中國 吉林省 磐石市 阜康街 康庄路44號 紅光中學

이홍광은 1931년 개잡이대를 조직하여 친일파를 처단하고 다음해 반석유격대로 

개편하였다. 동북인민혁명군에서 동흥읍을 공격하였으며 신빈현 홍묘자에서 일

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	� 관련 유적지

  ·신빈현 흉상[辽宁省 抚顺市 新宾满族自治县 抗日烈士陵院 內]

  ·희생지[辽宁省 抚顺市 新宾满族自治县 红庙子乡 查家村 黑瞎子望]

①

⑤

② ③

④

① �홍광중학교, ② 이홍광 기념관, ③ 이홍광 흉상(기념관)

④ 신빈현 이홍광 흉상, ⑤ 희생지의 묘소(추정)

한국 독립군 쌍성보 전투지(오광선)

中國 黑龙江省 双城市 承恩门(西门)

오광선은 한국독립군에서 쌍성보,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 등에

서 활약하였다.

중국 본토의 낙양군관학교 교관으로 임명되어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였다.

-	� 관련 유적지

  ·대전자령 전투지[중국 吉林省 汪淸县 太平岭]

  ·낙양군관학교 구지[중국 河南省 洛阳市 西工区 凯旋西路 18号]

①

③ ④

②

① �쌍성보 전투지, ② 대전자령 일대, ③ 대전자령, ④ 낙양군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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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피난지(정현숙, 오희영, 오희옥)

中國 重庆市 渝中区 七星岗 莲花池 38号

오광선의 부인인 정현숙과 두 딸 오희영, 오희옥 등 일가족은 임시정부와 함께 

난징을 떠나 창사·광저우·류저우·치장으로 옮겨 다니다 토교를 거쳐 충칭에 

정착하였다. 류저우에서는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서 활동하였다.

-	� 관련 유적지

  ·창사 임정청사 터[湖南省 长沙市 开福区 西园北里 2号]

  ·�대한민국임시정부 치장청사 구지[重庆市 綦江区 古南镇 上升街 27号(陀灣街)]

  ·류저우 유후공원[广西壮族自治区 柳州市 柳候公园]

  ·�푸양 한국광복군 3지대 주둔지[安徽省 阜阳市 阜南县 三塔集 后赵棚庄 58号 

一带]

  ·토교 한인촌 터[重庆市 巴南区 花溪村]

  ·한국광복군 총사령부[重庆市 渝中区 邹容路 37号]

⑤

⑨

⑦

⑥

⑩

⑧

⑤ 류저우 유후공원, ⑥ 푸양 한국광복군 3지대 주둔지, ⑦⑧ 토교 한인촌, ⑨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⑩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 건물

①

③

②

④

① �충칭 연화지, ② 충칭 연화지 내부, ③ 창사 임정터, ④ 치장 청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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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수 묘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곡로 45(능원리 산 3)

정철수는 일본군  학병에 징집되었지만 탈출하여 태항산의 조선의용군에서 항일

투쟁을 하였다. 

-	� 관련 유적지

  ·조선혁명군정학교 구지[河北省 邯郸市 涉县 河南店镇 南庄村 유치원]

  ·조선의용군 주둔지[河北省 邯郸市 涉县 河南店镇 南庄村 五指山]

  ·조선의용군 주둔지[山西省 左权县 麻田镇 云头底村]

  ·호가장 전투 기념비[河北省 石家庄市 赞皇县 黑水河乡 胡家庄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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